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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제제제제 1111 절절절절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목목목목적적적적 및및및및 배배배배경경경경

인류가 원시시대부터 거주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홍수나 한발 등 자

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바람과

물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바람과 물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바람과 물에 영향을 주는 산세나 지형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를 관찰하는 작업이 곧 풍수를 보는 작업으로 인식되어졌

다. 그와 동시에 인류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가 발생하고 집단생

활을 하면서 일정한 영역을 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명이 형성되고 신화와 전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명이나 신화와 전설 등은 산세, 지형, 바람, 물 등의 풍수

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거의 변화가 없는

땅(토지)과의 밀착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땅과의 밀착성으로 인하

여 그 지역의 풍수지리나 지명․ 신화․전설을 연구함은 토지 활용을

위하여서도 필요할 것이다.

땅은 인간 생활이 영위되는 터전으로 땅이라는 터전 없이 인간은 안

정된 생활과 유구한 역사나 창조적인 문화를 기대할 수 없다.1)

그러므로 자연의 성상․ 인간 생할의 발자취․ 염원적 세계가 하나

의 장소로 수렴되어 고유성격으로 표출된 것이 땅의 이름, 바로 지명이

다.

한편 전설이란 우리 조상으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로서 어떤

장소 인물 사건 등이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사이에 사회 집단 생활

속에서 부분적으로 첨삭이 거듭되면서 오늘날까지 성장해 온 평민층의

1) 안정근,현대부동산학.법문사.2003.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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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 문학이다.

그러므로 이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고유명사 그리고 시대상 같

은 것은 대개 후대에 내려오면서 기록에 의한 정착과정에서 이루어진

산물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전설적 사건 들이 역

사를 보완하는 구실도 되어 왔으며 땅은 인류 생활의 터전이므로 땅

과의 관련을 지어진 전설 또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명과 전설에는 인류의 집단생활 감정과 땅의 모습

이 표현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땅의 모습 곧 산세나 지형을 보고 인간이 삶의 터전을 마련

하였다면 산세나 지형을 중심으로 한 풍수지리 사상 또한 그 지명이나

전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명이나 전설은 우리 민족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 ,역

사 발전의 과정, 생활 방식과 가치관 등 민족의 총체적 활동 결과가 담

겨진 것으로서 고유한 역사․땅모양․생활․옛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지금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중심지로의 비약을 위하여 국제자

유도시개발사업과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탐라문화

의 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조성

하는 신화 역사공원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수집하여 이

를 컨텐츠화하고 있음은 특기할만 사실이다. 2)

또한 제주도는 언어, 역사, 사회, 지리적 특이성으로 학술자료의 보

고로 널리 알려져 일찍부터 국내외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제주도 지역의 지명을 연구한 단행본이나 논문도 상당수 존

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지명 및 전설과 풍수지리와의 관련성

을 연구한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2) 제주투데이.2006.12.19. 보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고 있으며
404만 3,201㎡에 조성되는데 제주도,한국,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컨텐츠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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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를 연구함으로써 각 마을의 명칭을 우리의전통과 사상

에 맞도록 수정하고 과거 제주지역의 생활과 문화를 찾아 탐라의 정신

을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관광개발이나 제주 방언 연구에 활용하는 단

서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제제제 2222 절절절절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와와와와 방방방방법법법법

1111....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범범범범위위위위

풍수지리․신화․ 전설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지역이 검토

되어야 하나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본

섬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제주도 지역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동서남북으로 고대취락을 형성하였으므로 부속도서에 사람이

거주한 것은 역사가 짧으며 둘째는 추자도 지역은 본 섬보다는 문화

적으로 육지부와의 관련성이 깊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본 연구

의 방향과는 상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 연구 자료로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1차 조사를 하고 문헌 자

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로 문헌

자료를 1차대상으로 하고 현지를 확인하여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한 문헌으로는 풍수지리의 기본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청오경과 금낭경, 박시익 교수의 풍수지리와 건

축, 박용후 선생의 제주도 지명연구와 제주도 방언연구, 오창명 교수의

제주도 지명 연구 ,북제주군 발행 북제주군 지명총람,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화부분에서는 진성기 관장의 제주도

설화집을 참고하였고 풍수지리 기본 자료는 제주도 혈도인 영주영도

초(瀛洲影圖草),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고지도 등을 참고하였다.

- 4 -

현지조사는 한림읍 동명리 마을의 지명․전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

였고 기타 마을은 부분적으로 조사하였으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지

세는 수십 차례의 현장 관산을 통하여 용맥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222.... 연연연연구구구구의의의의 방방방방법법법법

본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이루어졌다.

첫째, 일반 문헌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의 이론적 기초를 확인한다.

둘째 고대 문헌과 제주도 지형의 산세와 지형을 분석하고 삼성혈의

연구에서 제주도 풍수지리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확인한다.

셋째, 제주도 지명과 전설을 ①산과 용에 관한 지명과 전설 ②명당

에 관한 지명과 전설 ③물에 관한 지명과 전설 ④돌에 관한 지명과 전

설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가운데서 풍수적 요소를 확인하

며 삼성혈과 산세와 지형을 통하여 확인한 풍수지리 이론과 비교 분석

한다.

넷째, 위의 사항을 통하여 제주인 들의 이상향은 은 (明堂)

임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제주도 관광개발에 풍수지리 이론을 적용

할 가치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제주도 지명 및 전설과 관련된 풍수

지리 이론을 용․ 혈․ 사․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 제주

도 지명과 풍수지리와의 관련성을 산과 용,명당,물 등과 관련지어 연구

하고 제주도의 지세를 용맥의 방향에 따라 동․서․남․북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제주도 전설과 풍수지리와의 관련성을 산

과 용,명당,물, 돌 등과 관련지어 연구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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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 장장장장 제제제제주주주주도도도도 지지지지명명명명 및및및및 전전전전설설설설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 이이이이론론론론

제제제제 1111 절절절절 개개개개 요요요요

1111.... 의의의의의의의의

풍수지리는 수 천년 동안 내려온 한국의 전통사상으로 집터나 묏자

리 또는 도읍을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풍수지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려지고 있으나 산세나 땅,

물, 바람, 등의 자연현상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인간과의 관련성을 연

구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우리

인간에게 광명을 주도록 하는 학문으로 그 바탕은 기(氣)의 흐름이며

감여(堪輿)라고도 불리어졌다.3)

기는 우주의 본원으로 에너지(energy)이며 만물을 생성 소멸하는 근

본인데 이러한 기의 흐름(풍수 고전에서는 이를 生氣라 함) 을 풍수지

리에서는 산세와 지형과 물의 흐름 및 방위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4)

2222....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의의의의 이이이이론론론론적적적적 기기기기초초초초

고대인들은 우주의 최고의 존재를 하느님이라 하여 숭배하였다.

따라서 하느님은 우주의 본원인 기(氣)라 할 수 있으며 하느님은

삼신과 오제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을 창조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삼

신오제사상을 이론화 한 것이 음양오행사상이다.

결국, 풍수지리의 이론적 기초는 삼신오제 사상과 음양오행 사상이

다.

3) 강환웅.생활과학의 풍수사상과 부동산. P 22
4)강환웅.청오경․ 금낭경 현대풍수지리학회 교재.200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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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신오제 사상

한반도에 살던 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독립 국가를 유지하

고 있었으며 이들은 하느님을 숭배하며 높은 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

다. 하느님은 조물주로서 모든 인간 과 자연을 창조하는 유일한 신이었

으며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삼신(三神)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5)

삼신 사상에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

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

사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삼신의 상징은 삼태극(三太極)이며 삼태극 문양은 신라시대에 왕가

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

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오제(五帝)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6)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서․남․북 중앙이라

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각 고유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깔, 곧 오색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청제(靑帝)라고 하여 동쪽의 기운인 태

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여러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역

할을 하고 남쪽에 있는 신은 주제 또는 적제(赤帝)라고도 하며 뜨거운

태양처럼 청제가 만들어놓은 기운을 확산시켜 널리 뿌리는 능력을 갖

고 있다.

그리고 서쪽에 위치한 신은 백제(白帝)라고 하며 주제가 번성시킨

만물을 수렴하여 다음을 위하여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북쪽에 위치한 신을 현제(玄帝)라 하여 백제가 죽인 생명

체를 쉬게 하는 신이며

중앙에 있는 신은 황제이며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며 사방의 기

5) 박시익.풍수지리와 건축.일빛.2005. p 41
6) 박시익.前揭書.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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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을 종합한 것이고 중심적인 기운으로 토성에 해당한다.

2)음양오행 사상

음양오행 사상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철학의 기본 이론이며

한의학이나 사주 침술 관상 등 각종 동양 철학 들이 대부분 음양오행

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풍수지리 역시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에 근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음양오행 사상의 음양설과 오행설은 초기에 각각 따로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론이 서로 이론적으로 결합해서 더욱 완벽한

철학으로 이루어졌는데 음양설과 오행설이 서로 결합할 수 있었던 것

은 두 철학이 모두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에서 출발한다는 공

통점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두 이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

고 음양설과 오행설이 동일한 이론으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음양설이나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氣)이며 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된 기가 모이면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기로 분산된다.

기에는 양기와 음기가 있는데 양기는 하늘에서 발생되는 기이며 음

기는 땅에서 발생되는 기인데 양기와 음기가 결합되면 하나의 생명체

로서 작용한다.

오행사상의 근원은 천문 사상과 오제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생활이 모두 하늘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었고 별이 사람의 운명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점성

술이 나타났으며 음양오행 이론도 이러한 천문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오행이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수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고 목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

하는 기운이며 화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사방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한다.

다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금이라고 하며 토는 수․화․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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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을 골고루 갖고 있는 기운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며 서로

다른 네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계절상으

로는 환절기를 의미한다.

3) 삼신오제사상과 음양오행설과의 관계

음양사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의 기본이 되는 땅과 양의 기본이 되

는 하늘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러한 이원적인 해석은 삼신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삼신사상에서는 자연을 천일(天一)․ 지일

(地一) ․태일(太一) 세 가지로 구분한다.7)

천일은 하늘의 커다란 기운을, 지일은 땅의 커다란 기운을, 태일은

생명력의 근원인 영적인 힘을 말하고 영혼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이 결합해서 생명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며 삼신은 하늘의 작용

인 것이다.

하늘의 작용을 주재하는 자는 하느님이며 우주의 본원인 기(氣)인

것이다.

음양이론에서는 생명력을 단순히 하늘과 땅 두 기운이 결합한 것으

로 보고 천(天)․지(地)․태(太)의 삼신적인 구분에서 천지를 음양이론

에 따라 양분하는 방법이 발전했다.

여기에서 음양설의 근원은 삼신 사상에 있고 오행설의 근원은 오제

사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음양오행설의 근원은 삼신오제 사상에 있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 하느님은 삼신의 작용을 통하여 만물을 주재

하며 이는 곧 氣이며 풍수지리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기(氣)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만물은 기의 작용에 의하여 생장소멸이 이루어진

다.

4)풍수지리의 이론적 바탕

7) 박시익.전게서.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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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만물은 기의 작용에 의하여 생장소멸(生長消滅)이 이루어진

다고 보았으므로 풍수지리에서는 여러 기가 결합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기운을 만들면 길한 것으로, 인간에게 나쁜 기운을 만들면 흉한 것으로

풀이한다.

길한 기운을 풍수지리에서는 생기(生氣)8)라 하며 생기가 흐르는 땅

은 산수가 조화롭고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곳이라 하며 이를 명

당이라 한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곳은 산․수․방위 등을 고려하여 자연

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인간적인 노력에 의

하여 자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수․방위 기타 단서들을 갖고서 지기를 파악하려는 모

든 노력이 풍수지리 이론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9)

3333....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 이이이이론론론론의의의의 형형형형성성성성

위에서 살펴본 생기가 있는 곳, 즉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형에는 산맥, 평지 ,

하천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산맥이 내려와서 평지를 이루고 하천이

감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평지는 산맥의 영향에 의하여 그 모습이

좌우되므로 우선 산맥을 살펴야 하며 다음에 평지를 살피고 하천의 모

습을 살펴야 하며 다시 주위의 여러 가지 지형 물을 살펴야하는 것이

다.

산맥은 능선을 이루면서 진행하므로 이를 용이라 하고 명당을 이룰

수 있는 곳을 혈이라 하며 혈 주위의 지형 물을 사(砂)라고 하며

용․혈을 감고 도는 것을 水(물)이라 한다.

풍수지리 이론의 구조는 용․혈․사․수의 4대구분을 따르고 이를

지리사과(地理四科)라 부르며 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간룡법(看龍法),

8) 人子須知.서선계,서선술 저.김동규 역.1999년.
9) 박시익.前揭書.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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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과 사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장풍법(藏風法), 혈과 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득수법(得水法), 용․사․ 수 와의 조화를 구하여 자

리를 정하는 방법으로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등이 있다.10)

간룡법은 용의 흐름을 보고 그 산이 생기가 흐르는 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며 장풍법은 주산을 중심으로 명당 주변 산세를 살피

는 방법으로 명당 주변의 산세가 혈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

를 중점적으로 본다.

가장 전형적인 장풍법은 사신사, 곧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

무 네 개의 산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정혈법은 간룡법과 장풍법을 통해 명당의 범위가 대략 정해

지면 거기에서 가장 생기가 모이는 자리를 정하는 법이고 득수법은

물의 흐름과 산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판단하여 명당을 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좌향론은 방위론이라고도 말하며 지세의 기운이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며 형국론은 땅을 호랑이, 소 등

짐승이나 매화연꽃 등 식물이나 사람 모양으로 규정하고 비유된 동식

물들의 생태적 특징을 통해 생기가 모이는 혈을 찾는 방법이다.

제제제제 2222 절절절절 ....용용용용((((龍龍龍龍))))

1111.... 용용용용의의의의 의의의의의의의의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이란 산과 능선을 말하며 지세의 기운을 분

석하는 작업은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용의 기운을 해석하는 작업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혈을 찾을 수 있고 지세의 기운

10) 박시익. 前揭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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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용의 진가를 분변(分辨)하는 것

은 지리의 제일인 것이다.11)

풍수에서 산과 능선을 용이라 말한 것은 산과 능선이 갖고 있는 신

비하고 강한 기운 때문이며 산의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한 흐름을 마

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형상과 같이 본 것이다.

지세를 분석할 경우에 산봉우리의 기운만을 분석할 때는 ○○봉이

라고 부르지만 산봉우리를 비롯해 현재 능선의 기운을 분석할 때는 용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용은 산맥의 표면 형태고 ,기운은 맥 속에 흐르

는 힘이므로 지세를 분석하는 것은 용을 통해 흐르는 기운의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다.12)

2222.... 용용용용의의의의 변변변변화화화화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 정상에서 출발한 용이 혈에 이르기

까지는 개장(開帳), 천심(穿心), 박환(剝換), 과협(過峽), 龍盡穴的, 結印

등의 절차를 거치며 입수도두에 이르러 혈장에 이른다.

11) 김동규.前揭書. p 238
12) 朴時翼.前揭書.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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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산세도

1) 개장과 천심

주산과 혈 사이에 있는 주룡은 개장과 천심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개장이란 장막을 병풍처럼 넓게 펼친다는 뜻으로 산이 주산을 중심으

로 좌우로 넓게 펼쳐진 것을 뜻하고 개장된 산의 형태는 마치 독수리

가 날개를 좌우로 넓게 펼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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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양쪽 날개는 동일한 정점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정

점에서 출발하기도 하는데 이 때 좌우 양 날개가 동일한 지점에서 출

발한 경우에는 십자맥이 되어 더욱 강한 혈을 이룬다.

천심이란 주산의 기운이 혈에 이르기 까지 맥이 통하는 과정을 말하

는데 주산의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봉의 기운이 강해야 하며

동시에 생용이라야 한다.

개장 천심 한 용은 요도와 지각의 지

지에 의해 더욱 안정되게 진행하게 된

다.

[그림2-2] 용의 개장천심

2) 입수룡

(1) 의의

입수룡은 발원처인 태조산에서 중조산을 거쳐 주산에 이르러 행용하

여온 주룡이 최종적으로 혈장의 입수도두와 접맥하여 생기를 혈에 연

결해 주는 부분을 말하는데 입수룡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용이 주산에서 1차 개장 천심한 후에 내려오면서 다시

2차 개장 천심을 할 경우에 이를 현무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산

에서 혈장의 입수도두까지를 입수룡이라 할 것인지,혹은 현무봉에서 혈

장의 입수도두까지를 입수룡이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입수룡은 혈에 생기를 공급하는 중심맥이며 용이 1차 개장 천심한

때부터 혈 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차 개장 천

심한 주산으로부터 입수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혈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수 1절룡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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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를 행룡하여 온 용도 마지막 입수 1절룡이 부실하면 허사가 된

다.

(2) 용의 입수 형태

용의 입수 형태는 직룡입수,횡룡입수,비

룡입수,회룡입수,잠룡입수,섬룡입수 등으로

나누어진다.13)

직룡입수는 현무봉을 중심으로 출맥한

용이 변화하면서 내려오다가 입수할 때에

는 입수도두 한가운데로14) 직선으로 들어

오며 횡룡입수는 행룡하는 주룡의 측면에

서 입수룡이 나와 혈을 결지하는 형태다.

[그림2-3]용의 입수와 변화15)

비룡입수는 볼록하게 솟은 봉우리의 정상부근에서 혈을 맺기 때문에

입수룡의 형태가 마치 용맥이 나는 모습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회룡입수는 주룡이 혈을 맺기 위해 방향을 한바퀴 회전하여 자기가 출

발한 태조산이나 중조산, 소조산 등을 바라보고 입수하는 형태로 소조

산이 안산이 된다.

잠룡입수는 주산이나 현무봉에서 출맥한 용이 급하게 평지로 내려와

땅속으로 숨어 은맥으로 행룡한 다음 혈을 맺는 형태이며 섬룡입수는

행룡하던 용맥 중간에 혈이 있는 것을 말하고 보통의 혈은 용맥의 마

지막 부분인 용진처에 맺으나 섬룡입수는 행룡하던 용맥의 중간에 잠

시 머뭇거리다 혈을 맺고 용맥은 다시 진행하여 나간다.

13) 정경연.정통풍수지리.대한공인중개사협회.2003. pp130 ~ 135

15) 박시익. 전게서.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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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박환과 과협

박환이란 강하고 험한 용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

다.

과협은 전진 행룡하는 용의 생기를 모아 묶은 용의 허리 부분으로

노출이 심하고 용의 성질을 파악하기가 어느 지점보다 용이하여 용의

생왕사절(生旺死絶)과 길흉판단은 주로 이곳에서 한다.

과협없는 용은 아무리 그 기세가 왕성하게 보여도 힘을 쓸 수가 없

고 아무리 큰 용이라도 과협이 없으면 혈을 결지할 수 없는 가룡에 불

과하니 과협은 강한 기운이 통과하면서 마치 끈으로 묶인 것같은 형태

를 이루고 있어 속기(束氣)라고도 한다.

⑷용진혈적(龍盡穴的)

풍수지리의 목적은 용맥에서 생기 취결지 즉 생기가 융결된 혈을 찾

는데 있고 혈은 용이 멈추지 않고 행룡하는 곳 즉 과룡에서는 결지할

수 없으니 용이 행룡을 다하고 멈춘 곳을 용진처(龍盡處)라 하고 생기

가 융결된 것을 혈적(穴的)했다고 한다.16)

집을 짓거나 장사지내는 곳은 반드시 용진혈적한 곳에 해야 하고 그

렇지 않으면 과룡처에 해당한다.

⑸결인(結印)

생기를 최종적으로 용맥을 통하여 혈장에 보내야 하는데 생기를 결

집해주고 생기의 양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용의 목을 묶어 기를 모으는

것을 결인이라 한다.17)

외적으로는 결인이라 하고 내적으로는 속기라고 하는데 과협과 다른

점은 과협은 용의 행룡중에 속기하는 것을 말하고 결인은 바로 혈장의

16) 강환웅.전게서. P 40 葬者必求其勢之止以乘其氣之聚(장하는 자는 반드시
그 세가 머무는 곳을 찾아서 (지맥을)타게 하여 그기를 머물게 하여야 한
다.)

17) 정경연. 전게서.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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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도두 뒤에서 속기하는 것을 말한다

3333.... 용용용용의의의의 앞앞앞앞과과과과 뒤뒤뒤뒤

용은 산봉우리에서 시작해서 능선을 이루며 평탄한 들판을 향해 조

금씩 낮게 내려가기도 하고 물이 있는 쪽을 향해 내려가기도 한다.

용의 앞면은 비교적 지면이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서 밝은 빛을 내는

반면 용의 뒷면은 험한 바위가 튀어나와 있어 지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땅 색도 어둡고 음산하므로 지세의 기운을 분석할 때는 용의 앞뒤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용의 앞은 생기가 있어서 명당을 이루며 집터를 선정할 때는 용의

앞을 고르는 것이 좋다.

좌선룡일 경우에는 용에서 내려다봤을 때 오른쪽이 앞면이고 왼쪽이

뒷면이며 반대로 우선룡일 경우에는 오른쪽이 뒷면이고 왼쪽이 앞면이

다.

4444.... 용용용용의의의의 삼삼삼삼격격격격과과과과 4444체체체체형형형형

1) 용의 삼격

용에 따라 생기의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명당을 찾는 지름길은 생

기를 만들어 주는 용을 찾는 것이며 생기를 만들어주는지의 여부에 따

라 크게 주인격, 보조격, 배반격으로 나뉘어지는데 산의 품격을 구분

하는 것과 같다.18)

주인격 용은 주인격 산과 같이 기운이 왕성하고 용의 변화가 아름다

워 혈을 이루는 용을 말하고 이를 입수룡이라 하며 주변 용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보조격 용에 의하여 기운의 도움을 받는다,

보조격 용은 기운이 부족해 혈을 이루지는 못하고 주인격 용에 혈이

18) 박시익. 전게서. p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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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명당을 향해 절하는 자세로 공손

하게 마주보고 있는데 명당지세에서 청룡이나 백호는 보조격 용의 대

표적 형태이다.

보조격 용이 있는 지세에서는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큰 일을 이루지

만 배반격 용은 용의 뒷면, 곧 등을 보이고 있는 용으로 자기 기운은

명당 쪽으로 보내지 않으면서 명당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2) 용의 체형

용의 품격이 판단되면 용에 흐르는 기운을 淸濁과 吉凶의 성질로

해석하기 위해 용의 체형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산의 4체형을 구분하듯

이 용의 단면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강체․ 중체․ 약체․ 병체 네 가

지로 구분한다.

강체는 한옥의 수키와를 엎어놓은 것처럼 둥그렇게 솟아오른 형태로

좌우 균형이 알맞고 적당하게 탄력을 이룬 능선을 말하며 명당을 형성

하고 중체인 용은 단면이 좌우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직선으로 되어 있

어서 강체보다는 힘이 여유롭지 못한 편이나 깨끗한 기운이 흘러 혈과

명당을 이룬다.

약체인 용은 단면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좌우 경사면에 근육이

부족해서 뾰족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기운은 깨끗하지만 강체나 중체

에 비해 약하며

병체는 단면이 좌우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한 형태를 이루며

정상적인 변화가 부족해 탁한 기운이 흐른다.

5555.... 용용용용의의의의 종종종종류류류류

용은 생기가 통하고 있는지에 따라 생룡과 사룡으로 나누고 산봉우

리와 강하게 연결되어있으면서 변화가 아름다운 것을 정룡 또는 주룡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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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간룡은 백두산 태백산과 같이 거대한 산맥에 의한 용으로 거대하

고 과격한 용을 말하며 원룡이라고도 하며 지룡이란 간룡으로부터 뻗

어 나온 용을 말하고 작은 가지룡은 다시 지룡에서 출발 한 것을 말한

다.

명당은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간룡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들판을 향

해 내려가는 지룡이나 작은 가지룡에 이루어 진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내려갈 수록 낮아지는 형태의 용을

순룡이라 하며 높은 곳에서 조금씩 낮아지면서 다시 높이 솟아 올라

역봉을 이루는 형태를 역룡이라 한다.

한편, 용의 형태가 좌우균형을 이루지 못했거나 좌우 상하 변화가

부족한 것을 병룡이라 하며 병룡이 있는 지세에서는 병적인 기운이 통

해 불구자가 나오며 결항사는 용이 변화없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서 끝

부분이 둥글게 솟아올라 있어 마치 목매달고 죽어 축 늘어진 시신을

눕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산을 말한다.

제제제제 3333 절절절절 혈혈혈혈

1111.... 혈혈혈혈의의의의 의의의의의의의의

명당 중에서도 기운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혈이라 하고 혈은

명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혈은 곧 생기를 만들어내는 공

간이다.

풍수지리의 궁극적 목적은 명당과 혈을 찾는 것인데 산에서 혈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뿌리에 해당하는 봉우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능선

(용),그리고 잎에 해당하는 청룡과 백호가 모두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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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혈혈혈혈의의의의 성성성성립립립립 조조조조건건건건

혈이 성립하려면 첫째로 용진혈적(龍盡穴的)하여야 한다.

혈은 용이 진행하다가 반드시 머물러야 하며 머물러야 개장천심을

하게 되고 주봉이 힘차면 혈에도 강한 기운이 모이므로 주봉의 형태

나 그 기운은 혈의 기운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로 음기와 양기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양기는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양전하고 음기는 땅에 분포되어 있

는 음전하인데 풍수에서 말하는 혈은 하늘의 양전하와 땅의 음전하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양래음수라고도 하는데

양과 음이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다.

음전하와 양전하가 장기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전하가 모이는

산과 용이 있어야 하고 공기 가운데 양전하를 만들어주는 수분이 있어

야 한다.

셋째로 사신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신사가 장풍을 이루는 내부에서 지표면의 음기운과 공기중의 양기

운이 서로 장기적으로 결합하면 밝은 기운이 발생한다.

3333.... 혈혈혈혈의의의의 형형형형태태태태

혈은 형태에 따라 (와혈)窩穴․(겸혈)鉗穴․(유혈)乳穴․(돌혈)突穴로

구분되어 와혈과 겸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유혈과 돌혈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유혈은 용이 길게 뻗

어내려온 형태로 여성의 젖가슴과 같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

며 돌혈은 엎어 놓은 솥처럼 중심 부분이 둥그렇게 솟아오르고 그 주

변에는 솥발과 같은 바위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다.

4444.... 혈혈혈혈장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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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조

혈장이란 혈이 있는 장소로 용의 정제 순화된 생기가 최종적으로 모

여 융결된 곳으로 혈장은 입수도두 ,중앙에 혈토, 하부에는 전순, 그리

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선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입수도두

입수도두는 혈 뒤의 볼록한 부분으로 용에서 공급된 생기를 저장하

였다가 혈에서 필요한 만큼의 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입수도두는 완전하게 정제된 생기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기 덩어리이

며 용맥을 좌우 양쪽에서 호위하며 따라온 원진수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므로 물은 자연히 입수도두 뒤에서 갈라지고 분리된 물은 선익을 따

라 흐르면서 혈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순전 앞에서는

다시 합수하여 혈을 완전하게 환포한다.

3) 혈토

혈토는 혈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흙으로 색깔은 붉은 황토색이면

서 자색,흑색, 백색 등 오색토를 띠고 있는데 땅을 파면 단단하여 삽

이 잘 들지 않고 곡괭이로 찍으면 흙덩어리로 떨어져 나오며 단단하기

가 돌과 같다.

4)순전(脣前)

입수 기운이 혈과 선익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있는 공간을 말하며 혈 앞에서 기운이 끝나는 형태이다.

순전은 혈판과 이어지는 지면을 이루며 혈 앞에서는 마치 새주둥이

와 같은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고 혈에 생기가 모이려면 평

탄하고 단단한 토질이어야 기운을 모을 수 있으니 전순이 없거나 그

기운이 약한 곳에서는 기운이 모이지 않아 명당을 이루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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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익(蟬翼)

선익은 혈판의 혈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입수에 모인 기운 가운데 일부가 좌우로 나뉘어 뻗어나가 이뤄진 것으

로 지기가 혈에 모이도록 도와주며 인체에 비유하면 좌우 갈비뼈가 내

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과 같다.

선익은 바위와 같이 단단한 토질로 지반을 이루며 용 좌우에 평탄하

면서도 두둑하게 둘러쳐져 있고 혈판 상부에서 입수가 혈로 전해지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각 30도 각도를 이루며 그 크기는 한 절의 길

이인 15m 정도이다.

선익이 있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선익

이 없는 지세에서는 건강을 잃는다.

5555.... 좌좌좌좌선선선선과과과과 우우우우선선선선

좋은 혈은 용이 좌선 혹은 우선하여 변화하는 용에 생기며 혈판 역

시 좌선이나 우선의 변화 위에 놓이게 되는데 혈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혈판이 좌선인가 우선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9)

혈판은 좌선과 우선이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청룡이나 백호가 반드

시 있어야 하고 마주 보는 쪽에서 보해해 주는 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다.

제제제제 4444 절절절절 사사사사신신신신사사사사

1111.... 사사사사신신신신사사사사((((四四四四神神神神砂砂砂砂))))의의의의 의의의의의의의의와와와와 명명명명칭칭칭칭

19) 박시익. 전게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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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혈의 조건이 명당길지에 부합된다고 판명되면 다음으로 고려

하여야 할 것이 砂인데 사란 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산세나

물길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그 중에서 산의 전후 좡우에 있는

청룡․백호․주작․현무를 사신사라 한다.

사신사 각각의 명칭은 주산을 등지고 지대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다

보는 자세에서 왼쪽에 있는 산을 청룡, 오른쪽에 있는 산을 백호, 앞에

있는 산을 주작, 뒤에 있는 산을 현무라고 한다.20)

청룡이나 백호가 여러 겹으로 있어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청룡을 내청룡이라 하고 내 청룡 뒤에 있

는 산을 외청룡이라 하며 혈이나 명당에 가까이 있는 백호를 내백호라

하고 내백호 뒤에 있는 산을 외백호라 한다.

청룡 가운데 주산에서 맥이 연결된 청룡을 본신청룡이라 하고 주산

에서 맥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산에서 연결된 청룡을 외산청룡이라고

한다. 백호 역시 동일하다.

2222.... 사사사사신신신신사사사사의의의의 3333대대대대 기기기기능능능능

첫째는 바람막이 기능을 한다.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 사신사의 기능인데 생기는 바

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하여야하는데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藏風)이라 한다.21)

둘째는 곡면 반사경 기능을 한다.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곡면 반사

경은 반사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

점이 있다.

20) 강환웅.前揭書. P 62 夫葬以左爲靑龍右爲白虎前爲朱雀後爲玄武(장한 곳에
서 좌가 청룡 우가 백호 앞이 주작 후가 현무이다)

21) 박시익.前揭書.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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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달이 청룡과 백호를 비추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되고 이 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면 그 곳에서 신비한

기운 ,곧 생기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혈이라 하고 혈 주변을 명당이

라 한다.22)

셋째는 볼록렌즈 기능을 한다.

볼록렌즈는 흩어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매우 밝고 뜨겁게 하

는데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

양l다.

이 둥근 형태의 청룡 능선은 볼록렌즈의 둥근 부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볼록렌즈 형태의 청룡이나 백호는 주변에 흩어

져 있는 기운을 모아 하나의 초점을 만들어.23) 청룡은 혈의 왼쪽에서,

백호는 혈의 오른쪽에서 ,주작은 혈의 앞에서 ,그리고 현무는 혈의 뒤

에서 각각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면 이 네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

는 곳이 바로 혈이 되어 여기에 엄청난 양의 생기가 모이는 것이다.

3333.... 사사사사신신신신사사사사의의의의 생생생생기기기기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는 대표적으로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

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청룡이 이 세 기능을 다하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좋고 후손 들이 고관이 되거나 재물

을 모으고 자손도 번창한다.

청룡의 형태는 남자들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청룡의 산세가 강건

하면 힘차고 용감한 남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청룡의 지세가 약하면 병

으로 고생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며 청룡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반면 청룡의 산세가 상

부보다 하부에 높이 뭉쳐 있으면 하극상의 비극을 만드는 사람이 나오

고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회를 등지는 후

22) 박시익. 前揭書. P 144
23) 박시익. 上揭書 .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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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이 많이 나온다.

백호에서 발생되는 기운은 재산과 여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백

호가 기능을 다하는 지역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

출되는데 딸은 물론 며느리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

여성의 체질이나 성격에도 반영되어 백호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

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문을 위해 정절을 바치는 여성이 나오는 반면,

등을 돌리고 있는 산세에서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발

생할 뿐만아니라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주작은 혈판 하부 곧 전순부터 멀리 있는 조산 사이에 있는 산을 모

두 말하며 주작 중에서 집터 가까이에 있는 안산은 재산․지위․평판

같은 기운과 연관되므로 주작이 좋은 집터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주작이

나쁜 집터에서는 재산을 잃고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등 명예

를 잃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어서 현무가 주인이라면 주작은

손님 또는 보조자로서 현무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 이상적이며 안산과

조산에서 생기를 보내는 지세에서는 매우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며 명

예와 부귀를 함께 한다.

거리 면에서 보면 안산은 집터에서 가깝고 조산은 집터에서 멀리 떨

어져 있으므로 안산에서 발생한 기운이 먼저 작용하고 조산에서 발생

한 기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전달된다.

안산의 형태는 주택의 길흉에 상당히 큰 영향력이 미치는데 안산의

형태가 안정되고 힘이 있어서 바가지를 엎어 놓은 것 같으면 부자가

배출되고 문필봉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관직으로 출세하는 인물이 나

온다.

반면 안산의 형태가 불안하거나 흉하면 흉사가 발생한다.

현무는 지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

이 있어 주인 역할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지세가 되므로 산세 규모

나 기상이 청룡․백호․주작보다 크고 힘차야 하며 주룡에서 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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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심 등 여러 변화 과정을 이루는 생룡이어야 한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

고 있어서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

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되는데 주작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주는 데 반해 현무는 내부적인 힘을 만들어

주는데 한 지세에서 현무는 생기를 만들어 주나 주작은 그렇지 못할

경우 능력은 우수하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 배출되며

그와 반대인 경우는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사회적으로는 인기를

얻는 사람이 배출된다.

제제제제 5555 절절절절 수수수수

1111.... 물물물물의의의의 기기기기운운운운

물은 명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모든 생명체에 가장 우선적

으로 필요한 것이며 어느 땅이나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며 생기는 바

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24)

물은 재록을 맡은 것이므로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유명한 마을이

많으며 산은 인사를 관리하고 물은 재물을 관리하므로 산과 물이 어우

러져야 비로소 조화를 이룬다.

물이 지세에 미치는 영향은 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물의 규모,

흐름의 상태, 수질, 물이 흐르는 방위 등을 살펴야 한다.

2222.... 물물물물의의의의 규규규규모모모모

24) 강환웅. 전게서. P 28 界水則止((앞에 물을 만나면 내룡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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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

는 포구가 있어야 하며 포구는 자연적인 포구와 인공적인 포구로 구분

되는데 자연적인 포구가 더 강력하게 바람을 막아주는 것으로 분석된

다.

강은 곡선으로 흘러야 명당을 이루며 곡선으로 흐른다는 것은 부드

러운 흐름을 뜻하고 바람의 속도가 약하기 때문이며 작은 물에서 생기

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퍼져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명당은 개천과 같

이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강과 집터 사이에 야트막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 어느 정도 강의 기

운을 막아주는 지세라면 명당이 형성되고 큰 강 주변에는 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물이 흐르는 형태에 따라 명당이 형성되는 위치가 다르

며 직선으로 흐르는 강가 좌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기가

모일 수 없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물의 형태를 궁수라고 하는데 활의 둥근 모양이

나 굽이쳐 돌아가는 형태에서 곡선 중심의 안쪽을 말하는데 이러한 지

세에서는 물이 잔잔하고 지기가 모여 좋은 집터를 이룬다.

3333.... 물물물물이이이이 흐흐흐흐르르르르는는는는 방방방방향향향향

1) 주걱형 지세

명당은 물의 흐름이 산의 기운과 서로 마주쳐서 물의 흐름을 걷어

올리는 듯한 주걱과 같은 지세이어야 가능한데 물이 흘러오는 쪽을 향

하여 산이 앞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역수를 이루는 지세에서는 물의

기운이 음양으로 결합되어 명당을 이룬다.25)

25) 박시익. 전게서. 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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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물 흐름의 종류

2) 행주형 지세

행주형 지세는 강물을 따라 형성되는 명당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강

가에 물이 굽이 쳐서 그 지역이 마치 배의 형태 또는 반달과 같은 형

태의 지역을 이루며 흐르는 강물을 마주보고 퍼 올리는 숟가락 또는

배 형태를 이루고 있다.

숟가락은 직선으로 긴 손잡이 부분과 볼록하게 패어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움푹하게 패어 음식물이 고이는 부분이 바로 명당에

해당한다.

4444.... 물물물물의의의의 청청청청탁탁탁탁과과과과 맛맛맛맛

풍수적으로 볼 때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는 명당이 이루어져서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물맛은 지역에

따라 달라서 바닷물처럼 짠물이 있는가하면 단맛이 나는 물도 있다.

명당에는 깨끗한 물이 솟는 약수가 있게 마련이고 오죽헌에 있는 샘

은 물맛이 특히 좋아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난다

고 한다.

5555.... 수수수수구구구구와와와와 집집집집터터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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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한 지역의 낮은 부분에서 강이나 개천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을

水口라 하며 수구가 막힌 지세에서는 역수를 하는데 생기가 많이 쌓이

기 때문에 큰 부자나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열린 수구에서는

생기가 전혀 모이지 않아 건강과 재물 명예를 잃게 된다.

수구를 이루는 용이 역수하는 힘이 크면 클 수 록 수구에서 기를 모

아주는 힘도 커지고 이에 따라 혈에 발생하는 생기도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 청룡의 끝부분에 수구가 이루어지면 청룡이 역수를 해야 하며

백호 끝 부분에서 수구가 이루어지면 백호가 역수를 해야 한다.

득수란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지세에서 처음 물이 보이기 시작한 위

치를 말하고 파구는 물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혈은 용과 물 두 기운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만큼 지세에 반드

시 물이 있어야 명당을 이루며 골짜기는 물이 없어도 물로 해석한다.

내룡이 좌선이냐 우선이냐에 따라 득수 지점이 결정되며 내룡이 우

선 일 경우에는 청룡 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을 이루고 내룡이 좌선

을 이룰 경우에는 백호 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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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장장장 제제제제주주주주도도도도 지지지지명명명명과과과과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와와와와의의의의 관관관관련련련련성성성성

제제제제 1111 절절절절 제제제제주주주주도도도도의의의의 지지지지세세세세

1111....위위위위치치치치와와와와 면면면면적적적적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쪽 바다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사이

의 바다길 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제주도의 면적은 1,845.60㎢로서 남한

면적의 약 2%가 되고 제주도 본 섬을 중심으로 우도․하추자도․상추

자도․가파도․ 횡간도․비양도․마라도․범섬․새섬 등이 있다.

4극점을 보면 동쪽 끝은 동경 126° 56′57″ 북위 33° 12′25″이며,

서쪽 끝은 동경 126° 09′47″ 북위 33° 17′25″이고, 남쪽 끝은 동경

126° 16′21″ 북위 33° 11′27″이며 북쪽 끝은 동경 126° 16′ 21″

북위 33° 33′ 50″가 된다.

2222....지지지지형형형형

1)개요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말 플라이오세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걸

쳐 활동한 화산 분출물로 형성되었는데 제주도의 수계,산계 및 해안 지

형은 제주도를 형성한 화산의 활동 시기 및 활동 양상과 관련되어 다

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의 평면은 장축이 N70°E인 타원형이며 ,이는 한반도의 남해안

선과 나란히 하고 한반도 지체 구조 방향 중 하나인 요동방향과 일치

한다. 섬의 중앙부에 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 사면은 경사가 매

우 완만하며 ,남－북 사면의 경사는 이 보다 약간 급하여 전체적으로

순상화산체로서 정상부에는 조면암 돔이 형성된 아스피데(Aspite)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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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다.

2)지형적 특성

⑴수계

제주도의 수계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방사상 수계를 이루어 남－북

사면은 동－서 사면에 비하여 경사가 급하며 동－서 사면에는 긴 사면

과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하여 수계의 발달이 빈약하고 대부분의 하천

들은 남－북 사면에 발달하여 남류 또는 북류하고 있다.

제주도의 하천 중 연중 흐르는 곳은 극히 적으며 상류에서 유출하던

물은 용암류 경계에 발달하는 투수층이나 하상의 주상절리 등과 같은

지질조건에 따라 복류(伏流)한 다음 해안 부근에서 다시 용출하여 폭

포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천은 건천을 이루고 있다.

하곡의 형태는 남사면과 북사면에서 서로 다르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는 남해안이 북안에 비해 융기 정도가 크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남서면에는 조직이 치밀하고 절리가 잘 발달하는 조면안

산암이 주로 분포하여 곡벽에서 blocking이 활발하게 일어나 곡의 깊

이가 더욱 깊고 해안가의 여러 곳에 폭포가 발달되어 있다.

하천은 용암층의 매수, 용암류의 조직 및 주상절리 등과 같은 지질

조건에 따라 유수의 침식력이 달라져서 경사가 급하게 되고 곡이 깊게

되며 용암류의 경계가 있는 부근에서는 여러 형태의 소가 발달되어 있

다.

지형도상(1/25,000)에서 남류하는 하천은 22개이며 북류하는 하천은

18개로 총 40개로 분석되고 치밀한 조직의 조면안산암이 분포하는 중

문, 서귀포 주변에는 13개 하천이 집중되고 있으며 북부지역은 치밀한

조직의 조면안산암이 분포하는 외도천(外都川)을 중심으로 12개의 하

천이 집중되어 있다.

⑵산계

제주도의 산지는 고도 변화와 경사도를 기준으로 해안저지대,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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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대 ,산악지대, 고산지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고 200m 이하인 해안 저지대는 경사도가 4°이하이며 섬의 가장

자리에서 매우 완만한 경사의 평지를 이루고 있고 표고 200～600m는

중산간지대이며 ,표고 600～1,200m는 경사도가 10˚～20°로 다소 급한

사면을 이루는 산악지대가 있으며 표고 1,200m 이상에서 정상부근까지

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급사면을 이루는 고산지대이다.

[그림 3-1 제주도 등고선도]

제주도의 전체적인 지형을 화산 지형면에서 보면 ,해발고도 500m까

지는 완만한 순상화산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500m～1,800m에서 경사가

비교적 급한 화산지형을 이루며 ,1,800m에서 정상까지는 종상화산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밖에 제주도의 산계는 한라순상화산체 위에 형성된 단성화산군으

로 특징 지 울 수 있다.

①단성화산의 분포

단성화산은 장축 방향 위에서 활동한 분석구(송이오름:scoria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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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안가에서 수성환경에서 형성된 응회환/응회구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구의 60% 이상은 해발 200m이상에 분포하며 분석구는 제주도

전체 지질에 영향을 주는 구조선과 관계있는 열곡(rift valley)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이 구조선은 지질시대 동안 제주도의 주변에 작용한 장

력 또는 전단응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 장축방향(N73°E)은 현생 최대 주응력축에 평행하고 단축방

향(N17°W)이 최소 주응력축과 일치하는 것은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2백만년 동안 제주도에 작용한 지구조체제를 고려해 볼 때 ,제주도

는 N40°E,또는 N80°W 방향의 전단 단열과 N70°E 방향의 인장단열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②단성화산의 형태 26)

2만분의 1 지형도에서 제주도에 분포하는 368개의 단성화산은 말굽

형(174개),원추형(102개),원형(53개),복합형(39개) 등의 형태로 분류된다.

단성화산은 구성물질에 따라 조면암질 단성화산(용암동),수성유리질

화산회로 구성된 단성화산(응회환/응회구), 스코리아(송이:분석구) 등으

로 구분된다.

26)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1권). 200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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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단성화산의 선상배열 양상

용암돔은 산방산,화순의 월라봉, 범섬, 문섬, 새섬, 섶섬, 신효 월라봉,

예촌망,앵봉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 구조선상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응회환/응회구는 성산 일출봉,두산봉,용머리,당산봉,고산

봉,수월봉,단산,송악산, 소머리오름 등이 있는데 이중에 수월봉,송악산,

일출봉 및 소머리오름 등은 신기의 것으로 분류되며 이 들 중 두개는

연대 측정 결과에서 현세에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기의 것은 용암의 두깨가 비교적 얇은 서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

며 용머리, 단산, 당산봉 등이 이에 속한다.

③해안지형

제주도의 해안은 총길이가 약 306.3㎞로서 전체적으로 단조로우며

대부분은 화산암이 노출된 암석해안으로 화산분출물의 유입에 따라

부분적으로 독특한 해안 지형이 발달하여 왔다.

제주도 해안선의 특징은 해수면하의 기반암 위에 기저부가 형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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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아직 섬의 형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분명한 해안선을 추정하

기가 어렵다.

그 후 화산활동이 계속되어 해수면 위에 용암대지가 형성되면서 섬

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해안선의 길이는 점점 길어졌다.

해발 1,000m이상의 한라산순상화산체를 형성하면서 다량의 용암류가

분출되어 해안으로 흐르면서 섬의 크기는 커지고 동․서부해안과 남북

해안의 윤곽이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해안은 용암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접하면서

형성된 암석해안이 대부분이며 총길이는 229.7㎞로 전체 해안의 75%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해안지형은 해수에 의해 지형이 침식된 지형과 퇴적물이

쌓이는 지형 즉 파식지형과 파적지형으로 나눌 수 있는바 파식지형은

5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단과 제2단은 평균수면 이하에 걸쳐있고 제3

단은 평균고조수면과 일치하는 파식대이며 제4단은 이상고조수면에 걸

쳐있으며 제5단은 화석파식단으로 현재는 침식을 거의 받지 않는 내륙

지형이다.

제주도는 근해에 흐르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이룬다.

그러나 높은 한라산의 영향으로 자주 날씨가 뒤바뀌며 바다 한 가운

데 있으므로 늘 바다 바람이 불어오며 그 세기는 평균 4.8m/s이다.

북쪽 대륙에서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고기압이 동남쪽으로 팽창하여

전형적으로 기압 분포가 서고동저가 되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북풍이 10m/s에서 20m/s에 까지 이를 때가 많으며 여름부

터 초가을에 걸쳐 남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통로가 되어 적잖은 피해

를 입는다.

한라산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일차적으로 막아주는 구실을 하

고 강우량은 연평균 1,400㎜～1,600㎜ 내외이며 강우량의 80%가 4월에

서부터 9월 사이에 내리며 맑게 갠 날씨가 13%에 불과하고 흐린 날씨

가 47%이며 비가 오는 날이 40%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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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제제제제주주주주도도도도 산산산산세세세세의의의의 흐흐흐흐름름름름

1)제주도 산세의 기본 형태

제주도는 신생대 제3기 말 플라이오세부터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걸

쳐 활동한 화산분출물로 형성되었는데 제주도의 수계, 산계 및 해안 지

형은 제주도를 형성한 화산의 활동시기 및 활동양상과 관련되어 다양

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해수면 하의 기반암위에 기저부가 형성되고 그 위에 화산 활동

이 계속되어 해수면 위에 용암대지가 형성 되었으며 다시 368개의 단

성화산을 이루었다.

368개의 단성화산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선상배열 양상을 보이

고 동서남북으로 산세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혈 자리가 형성되고 있는

데 이러한 산세의 흐름을 제주도 북부․남부․동부․서부의 네 부분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지역별 산세의 흐름

(1) 제주도 북부 지세

①.제주시 노형동․도두동․연동․외도동․이호동 지역

제주도 북부 지역은 현재의 제주시 조천읍에서 애월읍까지의 지역으

로 볼 수 있는데 제주시 노형동․도두동․연동․외도동․이호동 지역

을 말하는데 제주시 건입동․봉개동․삼도1동․삼도2동․삼양동․아라

동․오라동․용담1동․용담2동․이도1동․이도2동․일도1동․일도2

동․화북동 지역과 제주시 조천읍 지역 및 제주시 애월읍 지역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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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주도 산세도

한라산에서 출맥한 용은 큰두레왓으로 중심 출맥 하고 작은 두레왓

으로 좌청룡을 형성하고 개미목 서부지역이 백호를 이루어 분맥하고

있다.

큰두레왓으로 중심출맥 한 주룡은 아흔아홉골, 노루생이를 거쳐

거문오름에 이르러 머물면서 상여오름으로 중심출맥하고 천마목장지역

으로 청룡맥을 이루고 민오름 지역으로 백호맥을 형성한다.

또, 상여오름에서 중심출맥한 주룡은 광이오름을 거쳐 신제주 서부

지역의 진산인 남조순오름을 형성하고 노형초등학교 지역으로 내려와

노형동 중심지를 형성하며 다시 북쪽으로 내려 이호이동(이호동 서부)

도두1동(도두동 서부) 지역을 이룬다.

거문오름에서 갈린 청룡맥은 천마목장․월산․노형동 서부․내도동

(외도동 동부)등을 형성하고 거문오름에서 출발한 백호맥은 민오름에

머물러 비월동(연동) 제주도청 별관 지역으로 중심출맥하고 해태동산

에 머물러 용담1동․ 용담 3동 다호 지역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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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두레왓에서 좌청룡으로 분맥한 청룡맥은 작은 두레왓, 어승생, 해

안동, 도평동을 이루었고 민오름에서 좌청룡으로 분맥한 지맥은 그랜드

호텔․신광마을․도두2동을 형성하고 민오름에서 우백호로 분맥한 맥

은 오라2동을 거쳐 북쪽으로 내려 오라삼동을 형성하였다.

②제주시 건입동․봉개동․삼도1동․삼도2동․삼양동․아라동․오라

동․용담1동․용담2동․이도1동․이도2동․일도1동․일도2동․화북동

지역

한라산에서 내리면서 분맥한 용맥은 흙붉은 오름으로 내리는 일지맥

과 관음사 지역으로 내리는 일지맥으로 나누어진다.

한라산에서 개미목 동측으로 내리는 용맥은 관음사로 내리는 용맥과

들위오름으로 내리는 용맥으로 나누어지고 관음사로 내리는 용맥은 죽

성지역으로 내리는 용맥과 소산봉으로 내리는 용맥으로 나누어지고 죽

성지역으로 내린 용맥은 구남동, 고산동산, 삼성혈을 거쳐 탐라국 발상

지 북측인 남문로터리에 이르러 제주시 지역의 중심맥을 이루었고 산

천단으로 내린 용맥은 인다라․ 아라2동 지역으로 내린다.

한편 한라산에서 들위오름 지역으로 내린 용맥은 다시 지역에 머

무르게 되며 옛 다시(加多時)27) 마을 밑에 혈자리를 형성하고 좌청

룡은 난지농업연구소를 거쳐 종합경기장, 제주향교에 이르게 되며 다

시에서 우백호로 내린 용맥은 도남동을 거쳐 서사라에 이르게 된다.

한라산에서 흙붉은 오름으로 내린 일지맥은 삼의양오름을 거쳐 제주

대학교에 이르고 또 한갈래는 불칸디오름을 거쳐 살쏜장오리에 이르며

살쏜장오리에서 일지맥을 이루어 월평동을 거쳐 사라봉에 이르고 한

지맥은 용강마을을 거쳐 화북동에 이른다.

다시 살쏜장오리에서 나누어진 지맥은 물장오리, 개월오름에 이르고

개월오름에서 한 지맥은 큰지그리오름으로 내리고 또 한지맥은 거친오

27) 제주도 지명에는 아직도 아래아( ․ ) 발음이 남아 있으며 이 논문에서
는 원음대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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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거쳐 발생이오름, 안생이오름, 연안지기오름을 거쳐 봉개동 마을

을 형성하고 도련동 삼양동 원당봉에 이르며 큰지그리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작은지그리오름을 거쳐 회천동을 형성한다

③조천읍 지역

조천읍 지역은 한라산에서 흙붉은오름 물장오리 개월오름을 거쳐

큰지그리오름에 이르러 분맥하여 바늘오름 지맥과 돔배오름지맥으로

나누어진다

큰지그리오름에서 바늘오름으로 내려와서 생이오름 꾀꼬리오름 기시

내오름지맥으로 나누어지고 바늘오름에서 생이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대흘리 양천동을 거쳐 조천리 마을을 형성하고 바늘오름에서 기시내오

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와흘리 동수동을 거쳐 신촌리 마을을 형성하였

다.

바늘오름에서 꾀꼬리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당오름, 고분다리, 봉소

동을 거쳐 함덕리 신흥리 마을을 이루었다.

큰지그리오름에서 돔배오름으로 용맥이 내려 대천악, 민오름을 형성

하고 민오름에서 우진제비로 지맥이 내려 우진제비 혈자리를 이루며

대천악에서 부소오름 부대악을 거쳐 서거문오름, 윗밤오름, 알밤오름,

선흘리 마을 지역을 거쳐 북촌리 마을을 이루었다.

.④.애월읍 지역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일지맥은 망체오름을 거쳐 삼형제오

름에 이르고 삼형제오름에서 분맥하여 붉은오름․노로오름․한대오름

으로 나누어진다.

붉은오름지맥은 붉은오름에서 천아오름을 거쳐 산심봉에 이르고 산

심봉에서 분맥하여 일지맥은 극락오름 항바두리를 하귀2리마을을 형성

하고 산심봉에서 내려온 한 지맥은 칠성동산에 이르러 세 갈레로 나뉘

어 동측 지맥은 광령1리 외도동을 이루고 중앙 지맥은 유신동을 이루

고 서측지맥은 고성리 파군봉을 거쳐 동귀마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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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오름 지맥은 노로오름에서 작은오름을 거쳐 큰오름에 이르고

큰오름에서 동측 지맥은 유수암리, 수산리,하귀리 가문동을 형성하고

중앙 지맥은 소길리 장전리 용흥리 마을 거쳐 내려와 신엄리 구엄리

중엄리 마을을 이룬다.

또 큰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려간 지맥은 상가리와 납읍리로 내리는

지맥으로 나누어져서 상가리 하가리,고내봉을 이루고 해안가에 이르러

고내리 마을을 형성하며 납읍리로 내려온 지맥은 납읍리 마을을 형성

하고 과오름을 거쳐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마을을 형성한다.

단지 봉성리 본동 마을은 한대오름에서 왕이매로 내려간 지맥이 분

맥하여 북쪽으로 향하여 눈오름에 이르고 다시 어도봉으로 내려오면서

형성되었다.

(2) 제주도 남부지세

제주도 남부지역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예래동에 이르는 지역으로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동홍동․

서홍동 지역과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중문동․예래동 지역 및 남

원읍․표선면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영천동․동홍

동․서홍동․대륜동 지역

한라산에서 남쪽으로 용맥이 내리면서 미악산, 시오름, 영천악, 고근

산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미악산으로 내려온 지맥은 대월동 지맥과 인정오름 지맥으로 갈리며

대월동 지맥은 대월동을 지나 동홍동 보목동을 이루고 인정오름 지맥

은 인정오름에 머물러 토평동 마을을 이루며 시오름으로 내려온 지맥

은 동측선은 서홍동, 중앙동으로 내려 서귀포시 중심맥을 형성하고 중

앙선은 각수바위를 거쳐 호근동 지역으로 내리고 서쪽 지맥은 용흥동

지역을 이룬다.

영천악으로 내려온 지맥은 칡오름에 이르러 상효마을을 이루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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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라악으로 내려서 신효, 하효 마을을 이룬다.

고근산 지역으로 내려온 지맥은 서호동 지맥과 신시가지 지맥으로

나누어지고 신가지 지맥은 해안가에 이르러 법환동 마을을 이룬다.

②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지역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일지맥이 영실에 이르러 법정악 지맥

과 녹하지악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법정악 지맥은 동쪽 지맥은 원만사에 이르고 중앙지맥은 법화사, 하

원동에 이르며 하원동 지역에서 동측은 도순동, 강정동에 이르고 중앙

지맥은 월평동에 이르고 서쪽 지맥은 군산봉에 이른다.

또한 서쪽 지맥은 거린사슴에서 동측으로 회수동에 이르고 서측으로

사단동, 중문동을 거쳐 대포동에 이른다.

또한, 영실에서 녹하지악으로 분맥한 지맥은 모라이악에 이르러 분

맥하여 동측 지맥은 천서동 색달동을 거쳐 중문관광단지에 이르고 서

측 지맥은 우보악에 이른다.

③서귀포시 남원읍 지역

한라산에서 동쪽으로 내린 후 분맥하여 성널오름 지맥과 수악오름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성널오름 지맥은 성널오름에서 물오름, 동수악, 논고악 ,보매악 지맥

으로 나누어지고 성널오름에서 내린 물오름 지맥은 고평이오름 지맥과

민악 지맥으로 나누어지는데 괴평이오름 지맥은 수령산으로 내려와서

여절악지맥과 웅악, 수망리지맥으로 나누어지며 여절리 지맥은 신흥리

마을을 형성하고 웅악 수망리 지맥은 태흥2리 마을을 형성한다.

물오름에서 민악으로 내려온 지맥은 의귀리 만려악을 거쳐 태흥1리

마을을 형성한다.

성널오름에서 동수악으로 내린 지맥은 동수악 일대에 혈을 형성하고

논고악으로 내린 지맥은 사련이, 마체악, 거인악을 형성하고 한남리 운

지악을 거쳐 남원2리, 남원1리 마을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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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악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흑악을 거쳐 매승악에 이르고 매승악

동측으로 내린 지맥은 고이악을 거쳐 자배봉에 이르러 위미리와 대성

동, 종정동을 형성하였으며 매승악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생기악에 이

르러 위미일리를 형성하였다.

한편 성널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보매악을 거쳐 대한농장일

대에 이르렀으며 한라산에서 수악으로 내린 일지맥은 학림동 걸세악을

거쳐 하례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④서귀포시 표선면 지역

한라산에서 성널오름,물오름 괴평이오름, 거문오름에 이르러 붉은오

름 지맥과 구드리오름지맥으로 나누어진다.

붉은오름 지맥은 붉은오름에서 분맥하여 동측지맥은 번널오름, 병곳

오름을 거쳐 가시리마을을 이루고 붉은오름에서 서쪽으로 내린 지맥은

영아리오름 ,소소름, 가세오름, 알오름에 이르고 알오름에서 토산1리를

형성하고 토산악에 이르러 토산2리를 이루었다.

또한, 거문오름에서 구드리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소록산, 대록산, 새

끼오름을 거쳐서 모자오름에 이르러 동측은 장자오름을 거쳐 성읍리

마을을 이루고 모자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린 지맥은 설오름을 거쳐 갑

선이오름에 이른다.

갑선이오름에서 서측으로 내려 세화리 마을을 이루고 갑선이오름에

서 물나는동산으로 내린 지맥은 동측은 달산봉에 이르고 서측으로 내

린 지맥은 표선리 마을을 형성한다.

(3) 제주도 동부 지세

제주도 동부 지세는 구좌읍 지역과 성산읍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는

데 구좌읍 지역에서는 한라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서거문오름에서

내려가면서 분맥하여 민오름 지맥 및 샘이오름과 거친오름 지맥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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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주시 구좌읍 지역

서거문오름에서 민오름으로 내려 야오름,높은오름,동거문오름,,칡오

름으로 분맥하며 높은 오름 지맥은 월랑봉을 이루어 세화리,상도리,하

도리 마을을 형성하고 일지맥은 돛오름에 이르며 야오름에서 지맥이

내려 송당마을을 이룬다.

또, 동거문오름에서 손자봉, 용눈이오름, 은월봉 등을 거쳐 지미봉에

이른다.

거친오름지맥은 서거문오름에서 거침오름으로 분맥하고 거친오름에

서 체오름 ,둔지봉에 이르러 행원리 ,한동리 마을을 이루며 샘이오름지

맥은 서거문오름에서 샘이오름으로 분맥하여 안돌오름, 박돌오름에 이

르고 또한 지맥은 북오름으로 내려 덕천리 마을을 이루고 다시 내려

와서 묘산봉을 이루고 김녕리, 동복리 마을을 형성한다.

②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한라산에서 동거문오름에 이른 지맥은 손자봉 지맥과 궁대악 지맥으

로 나누어지며 손자봉 지맥은 동쪽으로 흘러 손자봉, 용눈이오름, 은월

봉에 이르고 은월봉에서 동쪽으로 내려 두산봉에 이르러 시흥리 마을

을 이루고 지미봉에 이르며 다시 은월봉에서 동남방으로 내려 대왕

산, 소왕산에 이르러 오조리 마을을 이루고 궁대악 지맥은 분맥하여

한 지맥은 남거산을 거쳐 수산리 마을을 이루며 대수산봉에 이르러 고

성리 마을을 이루고 다시 대수산봉에서 소수산봉을 거쳐 신양리 마을

을 이룬다.

또 한지맥은 유건애오름으로 내려 난산리, 온평리 마을을 이루며

통오름, 독자봉에 이르러 삼달리, 신풍리를 이룬다.

(4) 제주도 서부 지세

제주도 서부 지역은 한림읍지역, 한경면지역, 대정읍 지역, 안덕면지

역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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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림읍 지역

한림읍 지역은 왕이매에서 일지맥이 내려와 누운오름에 이르고 중

심맥은 고분장,, 동명리 문수동, 구남밭, 서대왓을 거쳐 동명리 한천동

에 머무른다.

중심맥은 산신동산으로 내려서 고명월을 형성하고 상개왓에서 분맥

하여 한지맥은 구슬이왓 혈지를 형성하고 한 지맥은 북서로 내려 진근

동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예계동산으로 내린 일지맥은 한림발전소 동측

을 거쳐 한림공고를 지나 미마루동산을 지세동산에 이르러 한림리

마을을 이루었다.

개거리오름지맥은 눈오름에서 고명월 지역으로 내려가는 내룡을 왼

쪽을 보호하면서 옛 갓그리마을을 형성하였으며 금악오름지맥은 누운

오름에서 서쪽으로 분맥하여 금악오름을 형성하고 북측으로 진행하여

갯거리지맥을 감싸고 현 명월리와 상명리 마을을 형성하고 더 내려가

옹포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금악오름에서 상명리로 내린 지맥은 망오름을 형성하고 북서쪽으로

진행하여 협재리와 금능리 마을을 형성하고 망오름에서 정월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월령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누운오름에서 천아오름으로 내린 지맥은 상대리 종구실 마을을 형성

하고 다시 내려 한림3리 진동산 마을을 이루었으며 누운오름에서 어도

봉으로 내린 지맥은 봉성리 마을을 이루고 어도봉에서 좌선하면서 내

려가며 귀덕3리 마을을 이루고 해안가에 이른 어도봉 지맥은 귀덕1리

마을을 이루었다.

다시 귀덕 1리 위 지역에서 분맥하여 서측으로 진행하면서 대림리

마을을 이루고 더 내려가서 수원리, 한수리 마을을 이루었다.

②한경면 지역

한라산에서 서쪽으로 내린 지맥이 당오름에 이르고 당오름에서 돌오

름, 문도지오름을 거쳐 마중오름에 이르고 마중오름에서 분맥하여 일지

맥은 청수리 방향으로 내려가 가마오름에 이르고 또 한지맥은 마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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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서 저지오름에 이른다.

가마오름 지맥은 가마오름에서 신서악으로 내려가 산양리 마을을 형

성하고 다시 신서악에서 구분오름으로 내려가 고산리 마을을 이루고

당산봉에 이르며 다시 신서악에서 내려가서 대정읍 무릉리 일과리 동

일리 마을을 형성하고 구분오름에서 녹남오름으로 내려온 지맥은 신도

리 마을을 형성한다.

저지오름 지맥은 저지오름에서 이계오름으로 내려 낙천리 마을을

형성하고 조수리 방향으로 내려가서 한원리와 용당리, 두모리, 신창리

마을을 이룬다.

또한 저지오름에서 북쪽으로 내려온 지맥은 판포오름에 이르러 판포

리 마을을 이루었다.

③대정읍 지역

왕이매에서 조근대비를 거쳐 원수악에 이르러 마전동 마을을 이루

고 거린오름에 이르러 서광동리 마을을 형성하며 광해악에 머물러서

일지맥은 덕수리 마을을 이루고 중앙맥은 안성리를 경유 모슬봉에 이

르러서 박환한 후 상모리, 하모리 마을을 이루고 남으로 송악산에 이르

고 북으로 가시악에 이른다.

한편, 광해악에서 서쪽으로 진행하여 서광서리, 무릉리, 신평리,구억

리, 일과리를 형성한다.

④안덕면 지역

영아리오름에서 남서방향으로 지맥이 내려 술악․병악을 거쳐 창천

리 마을을 이루고 술악․병악에서 논오름에 이르러 화순리 마을이 형

성되고 논오름에서 산방산으로 내려오고 산방산에서 단산에 이르러 사

계리 마을을 형성하였다.

또한,영아리오름에서 상천리로 내려 마을을 형성하고 상예2동을 지

난 후 군산에서 박환하여 월라봉과 대평리 마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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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제제제제주주주주도도도도 약약약약사사사사

1) 선사시대

제주도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 인지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최근 고고학의 조사발굴로 선사시대의 고인돌, 혈거지,

조개무지,석기토기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점차 들어

나고 있으며 1973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굴 조사에서 갈색 곰

뼈 화석이 보고되었는데 이 화석의 존재로 제주도가 본래 대륙과 연결

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1988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대한 표층조사에서 돋움무늬토

기의 큰 사발조각 1기가 발견되어 1994년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

어졌는데 돋움무늬토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양 오산리 유적의 맨 아

래층위에서 출토된바 있지만 고산리에서와 같이 많은 석기와 함께 출

토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이때 이미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연대는 한국 최고의 신석기인 강원도 양

양 오산리 신석기 시작 이전인 기원전 8,000년에서 구석기가 끝나는 무

렵인 기원전 1만2천년 사이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8)

따라서,제주도 신석기문화는 12,000년 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으

로 된 이후 한반도나 남부지방과의 교류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독

립된 문화권을 형성하여 나갔다고 볼 수 있다.

2) 탐라국 형성기

탐라국 초기에는 주거양상에서 상모리 3단계(기원전 3세기 이전)의

장방형 또는 방형계 주거형태와는 다른 원형계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출현하며 상모리, 김녕리, 용담동 등의 소규모 취락 단계에서 이 시기

가 되면 삼양동과 용담동 등에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는 단

28) 고산향토지발간위원회. 제주고산향토지. 2000.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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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당한다.

묘제는 지석묘가 집중적으로 축조되며 사회구조에 있어서도 옥환과

동검․ 동촉 등 권위를 상징하는 위신재 와 각종 장신구류 등 계층구

조의 불평등화를 시사하는 유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탐라형성기(기원전 2세기～기원후 2세기) 의 물자 교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져서 중국 한국 일본을 잇는 동북아 교역 네트워크

속에 편입되어 당시 국제화되는 단계로 적응 변화해 나갔다.

탐라전기는 제주 전역이 곽지리식토기 문화권으로 단일화되며 종달

리와 곽지리 등에 대규모 패총이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유력 개인묘인

적석목곽묘가 출현하여 철기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탐라 후기는 문헌 기록상 탐라 등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시기이며 삼국사기 수서․ 당서․ 일본서기․ 신당서․ 구당서․ 당회

요 등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탐라가 5～7세기에는 백제, 7세기 중엽 신

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신라와 관계를 정립하고 ,일본과 당에도

사신을 파견하는 문헌자료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탐라국은 주변지역과의 자체적 대응이자

독자적 노선을 가진 교역 중심의 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29)

탐라말기(10～12세기)는 고려 초기의 녹청자와 해무리급 초기청자,송

대 교역 도자 등이 확인되며 이들 유물의 분포권은 14세기 문헌에 등

장하는 대촌현을 비롯한 제주17현과 연결되다.

29)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1권). 2006.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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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제주 17 현도

3) 고려와 조선시대

탐라국은 신라 백제 고구려와 통교하면서 번영하였으나 서기 498년

에 백제에 굴복하였으며 백제 멸망 후 662년(신라 문무왕2년)에 신라

에 항복하였다.

다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 탐라 국주 고자견(高自堅)은 938년

(태조21년) 12월 태자 고말노(高末老)를 입조시키자 고려태조는 종래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고자견을 성주(星主)로 하고 양구미(梁具美)를 王子

로 삼았다.

서기 1105년(숙종10년)에 탁라(乇羅)를 耽羅郡으로 고치고 직접 관원

을 파견하여 민정을 맡게 하였다.30)

이 때부터 현령과 현위가 와서 제주를 다스렸는데 이 관리들은 어진

관리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백성을 괴롭혔으므로 반항과 소요의 근원이

되었다.

제주 도민들은 관리의 횡포에 대항을 하였고 이러한 저항 정신은

30) 김봉옥.증보 제주통사.도서출판 세림 2000년판.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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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여건이 좋지 못한 이 곳 탐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백제가 망할 때

신라에 복종하지 않고 이곳에 들어와 백제의 부흥을 꾀하다 주저앉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31)

서기 1273년 진도에서 들어온 김통정의 대몽항쟁이 실패한 이후 제

주는 1374년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102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

었다.

서기 1295년(충렬왕 21년) 탐라를 제주로 개칭하고 1300년(충렬왕

26년)에 제주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누었으며 대촌현을 중심으로 하여

현을 설치하였는데 귀일, 고내, 애월, 곽지, 귀덕, 명월, 신촌, 함덕, 김

녕 호촌,홍로, 예래, 산방, 차귀이며 그 후에 토산 정의를 추가하니 본

읍을 포함하여 17현이 되었다.

서기 1392년 7월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고려

와는 달리 적극적인 내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1394년에는 제주에

향교를 설치하고 관헌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1404년(태종 4년) 5월에 성주와 왕자제를 폐지하고 성주는 좌도지

관으로 왕자는 우도지관으로 고쳤으며 1445년(세종27년) 6월에 도지관

의 벼슬을 없애고 제주의 호족 계층은 완전히 평민으로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416(태종 16년)년부터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을 두고 목사 현감을 임명하자 조선왕조의 제주에 대한 지배권

은 더욱 확고히 되었으며 제주 고유의 의례․지명․문화 등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제주도 지역에 대한 지배권 강화 차원으로 이기론 중

심의 풍수지리 이론이 많이 보급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고유적인 문화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으나

아직도 제주도 지역은 고대어나 변형 이전의 고유 문화가 많이 존재하

고 있으며 지명이나 전설 또한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4).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한일합방의 조칙이 공포되고

31) 김봉옥. 前揭書.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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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12월 29일 정의군과 대정군을 제주군에 통합시키고 동시에 추

자도(보길면 횡간도를 포함)를 완도군에서 분리시켜 제주군으로 귀속

시켰고 이어서 1915년에 도사제를 실시하여 전라남도에 예속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에 따라 일제의 굴레에

서 벗어난 후 제주도에서는 면마다 면민대회를 열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9월 10일 제주 농업학교 강당에 모여 제주도 건국준비위

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후 미군정이 실시되고 4․3사건이 발발하는 등 혼란을 껶은 후

현재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

다.

[그림 3-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도

제제제제2222절절절절 삼삼삼삼성성성성혈혈혈혈과과과과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

1111.... 삼삼삼삼성성성성혈혈혈혈((((三三三三姓姓姓姓穴穴穴穴))))의의의의 유유유유래래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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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은 제주시 이도이동 131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

화재 134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현재의 위치에서 제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종 21년(1526)에

이수동 목사가 모흥단(毛興壇)을 세운데서 유래하고 고(高) 양(梁) 부

(夫) 삼성32)이 여기에서 출현하였다고 전하여진다..

1698년(조선 숙종 24년) 유한명(柳漢明) 절제사가 모흥단 앞에 齋舍

(三乙那廟)를 건립하고 매년 동짓달에 제향을 올리도록 하였으며

1702년(조선 숙종 28년)에는 이형상 절제사33)가 조상을 받드는 정신

을 높이기 위하여 삼을나묘를 동쪽으로 옮기고 사묘를 세우고 조정

에 아뢰어 춘추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34)

2222.... 삼삼삼삼성성성성혈혈혈혈과과과과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

1) 탐라국 개국신화(삼성신화)와 풍수지리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1451년(조선 문종 원년)에 완성된 고려사지

리지에 삼을나(三乙那)의 개벽신화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35)

『 고(高)․양(良)․부(夫) 삼을나(三乙那)라는 神人 세 사람이 땅에

서 솟아나와 거친 곳에서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나무 상자가 떠올랐다.

이를 열어 보니 함속에는 돌 상자가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 빛 옷

을 입은 사자(使者)가 있었다. 돌 상자를 열자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

32) 양(梁)은 … 즉 今島民合力立廟 以高乙那 良乙那 夫乙那 主壁 … 이라
하여 양(良)이라 표현하였으며 부(夫)는 …因濟州幼學梁擎天上言 高浮良三
姓廟賜額事…라하여 부(浮)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제주유맥육백년사.
1997. pp 279,281

33) 1702년 6월부터 1703년 6월까지 제주절제사로 재임하였는데 삼을나묘를
옮기고 신당을 불태워서 무당들을 농사를 짓게하였다. 남환박물과 탐라순
력도를 만들었으나 오시복을 돌봤다고 하여 파직됨.

제주도내의 신당과 사찰을 모두 파괴하여서 토속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34) 제주유맥육백년사. 1997.p 279
35) 김봉옥.전게서. p 23.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발행. 2005.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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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 씨앗이 있었는데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

이 세 공주를 낳으셨는데 서쪽 바다의 높은 산에 신의 아들 세 사람이

내려와서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니 배필이 없다고 하여서 저에게 세

공주를 모시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도록 하소서¡ 하고는 홀연히 구름

을 타고 가버렸다.

삼을나(三乙那)는 나이에 따라 차례로 배필을 정하고 활을 쏘아 살

아갈 땅을 정하였는데 일도리, 이도리, 삼도리라 하였다.』

위의 신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하루는 동쪽 바닷가에 나무상자가 떠올랐으며 나무상자(함) 속에는

돌 상자가 있고 붉은 허리띠에 자주 빛 옷을 입은 사자가 있었다.

돌상자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五穀)

씨앗이 있었으며 삼신인(三神人)과 세공주가 짝을 이루기를 바랐다.

위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동쪽 바닷가에서 동쪽은 木(목)이며 木(목)

은 산세가 머물러 중심 출맥함 을 의미하며 바닷가는 은 이

있는 (古, 高) 이므로 산세가 머물러 가 형성된 곳 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36)

그리고 나무상자 속에 있는 돌 상자 는 돌( )이 있는 상자이며

이 상자는 상자목(桑柘木)으로37) 혈이 형성된 것을 말하고 붉은 허리

띠에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는 강한 생기 를 말하며 양(陽)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푸른 옷을 입은 세 공주는 내룡의

기를 받은 세 혈로 음(陰)이 되고 여기에서 사자는 양이고 공주는 음

36) 는 용이 개장천심하여 나가는 지점으로 고(古),고(高)로 표시되며
이러한 위치에 있는 지금의 제주시청 뒷 동산을 고산동산이라 부르고 제주
시 한림읍 동명리 문수동 윗 동산을 고승이 루(高承旨)라 불리어진다.

37) 육갑납음법(六甲納音法)에 임자 계축 상자목이 나온다(대한역법연구소편
제 남산당 책력. 2007.)

상자목(桑柘木)은 뽕나무상 字, 뽕나무자 字 인데 뽕은 밝고 생기있음을 의미
하고 나무는 중심출맥하여 입수룡이 밝음을 의미한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에 상자못동네가 있어 확인하여 보니 내룡이 잘 형성된
양택지였다.

- 52 -

이라 생각되고 송아지는 쇠하여 내리는 내룡이며 망아지는 루이고

오곡(五穀) 씨앗은 오행(五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삼신인과 세공주가 혼인한 것은 삼신인(三神人)은 내룡 셋을

말하고 세 공주는 세 혈로 보면 내룡 셋과 세혈이 각각 배합된 것으

로 보여지며 활을 쏘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은 혈 자리 모양이

활시위를 당긴 것과 같으므로 혈 자리가 형성된 명당을 찾아 살아갈

땅을 정하였다는 말로 보여진다.

활을 쏘아 정하여진 땅은 一徒(일도)․二徒(이도)․三徒(삼도)라 하

였는데 여기서 도(徒)는 걸을도(步行), 무리도(衆也)이므로 한번 두 번

세 번 걷는다는 의미이며 내룡이 세 번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

주시 지세도에서 보면 일승(一乘) 이승(二乘) 삼승(三乘)을 의미한다.

..38)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개국신화의 골자는 내룡이 세 번 나

가 세혈을 이룬 명당에 거주지를 정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룡 셋은 삼신인으로 삼신사상과 연결되며 오곡은 오행과 연결되어

오제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탐라국 개국신화는 풍수지리 사상의 이론적 기초인 삼신오

제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내룡이 세 번 내린 곳에 거주지를 정하였다 하였는데 실제

로 탐라국 발생지는 내룡이 세 번 내린 명당이다.

또한 이것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삼위태백(三危太白)과도 같은 내용

이 된다.39)

38) 一徒 二徒 三徒에서 도는 무리도이다.(국한영일 신한옥편.신한출판사 .
1977. p 126)

무리는 다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무성하게 내린다는 의미로도 해석
이 될 수 있으므로 한번 두 번 세 번 내린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39) 三危太白에서 危字는 위태할危 무너질危 기울危 등으로 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삼위태백은 지맥이 세 번 내리면 크게 밝아진다는 뜻으로 일도 이도
삼도와

동일하다.(신한출판사.上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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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은 제주시 삼성혈 주변 지세도[그림 6]와 탐라국 발

상지 명당도[그림 7]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림 3-6] 제주시 삼성혈 주변 지세도

2)삼성혈 주변 지세와 풍수지리

제주시 삼성혈 주변 지세도에서 내룡이 1승(乘), 2승(乘), 3승(乘)함

에 따라 개장하여 1혈(穴), 2혈(穴), 3혈(穴)을 형성하고 있으니 바로 3

인의 공주로 보인다.

여기서 승(乘)은 지맥이 나가는 형으로 양(陽)이며 혈(穴)은 지맥이

머무는 형으로 음(陰)이니 고대인 들은 이를 조합하여 8괘를 그려내었

으리라 추리되는데 용마하도(龍馬河圖)와 상통한다고 본다.

용마하도는 선천팔괘를 말하는데 3,500여년전 부족국가의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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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호복희씨가 하수의 호아하 유역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마의

등에서 이상스런 점무늬를 발견하였는데 여기에서 우주만상의 생성소

멸하는 이치인 팔괘를 그린 것이다.40)

[그림 3-7] 탐라국발상지 명당도

용마의 몸은 용의 비늘을 하였고 키는 여덟자 다섯치나 되고 들어난

뼈같은 유형의 날개가 있었는데 물을 건너가도 빠지지 않았다.41)

40) 강환웅 저 .생활과학 부동산과 풍수지리.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발행. p 95
41) 馬身龍鱗 高八尺五寸 類骼有翼 蹈水不沒 背有五十五箇點…

조도훈 저. 나경비해. 한국자료정보사. 2004년.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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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용마가 산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내룡이 내리면서 삼승(三乘)을 하고 있으며 이 삼승이 8괘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을 볼 때 三乘은 三神으로 보여지며. 高․ 良․

夫 三姓도 삼승(三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에서 양은 좌선하여 乾兌離震(건태이진)을 이루고 음은 우

선하여 巽坎艮坤(손감간곤)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태극의 원리이다.

숫자 배열을 보면 제1원에서 현무(水)가 1,주작(火) 2,청룡(木) 3 ,백

호(金) 4, 명당(土) 5가 되고 제2원에서 현무(水)가 6,주작(火)이 7, 청

룡(木)이 8,백호(金)가 9, 명당(土)이 10이 되어 1․6수 2․7화 3․8목

4․9금 5․10토가 성립된다. 또한 제 3 원에서 현무(수)가 11,주작(화)

가 12, 청룡(목)이 13,백호(금)가 14, 명당(土)이 15가 된다. 이 15수를

근거로 팔방으로 합이 15가 되는 수를 만든 것이 후천팔괘이다.

<표 3-1> 제주시 지세도 및 명당도와 팔괘의 구성

太極

좌선 우선

1乘
兩儀

2乘
四象

太陽 少陰 少陽
太陰

3乘
乾 兌 離 震 巽 坎 艮

坤 8卦

이상과 같이 제주도의 풍수사상을 삼성신화 즉 탐라국 개국신화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제주도 풍수지리 이론은 한라산에서 밀어 내려오는 지맥을 중심

으로 성립되었으며 혈은 지맥이 생하는 곳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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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진혈적(龍盡穴的)하여야 명당이 존재하므로 용이 나감이 양(陽)

이고 용이 머무는 것이 음(陰)으로 표현하여 음양사상이 출현하였다.

3. 이상적인 명당을 이루려면 용이 세 번 밀어 내린 곳이라야 하며

이는 삼신사상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서 팔괘가 출현됨을 알 수 있다.

4. 혈 중심으로 뒤에 있는 산을 현무라 하여 이를 중심으로 청룡․

백호․주작이 성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오행과 오제사상이 출현하였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 풍수지리 사상은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지맥 중심

의 사상이었으며 이러한 사상은 제주도 지명과 전설에도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지명과 신화․ 전설을 분석한다면 풍수지리사

상과 그 변천을 더욱 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제제제제 3333 절절절절 제제제제주주주주도도도도 지지지지명명명명과과과과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와와와와의의의의 관관관관련련련련성성성성

1111.... 탐탐탐탐라라라라국국국국 명명명명칭칭칭칭에에에에 대대대대한한한한 풍풍풍풍수수수수적적적적 분분분분석석석석

역사적 기록으로 탐라국 혹은 제주에 대한 명칭을 보면 도이(島

夷)․주호국(周胡國)․섭라(涉羅)․탐모라(耽牟羅)․탐부라(耽浮羅)․탁

라(乇羅)․탁라(度羅)․토화라국( 吐火羅國)․도화라국(覩火羅國)․도화

라(都火羅) 등이 있으며 42)각각의 의미를 위의 삼승(三乘) 개념에서 풀

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43)

탁라(乇羅,托羅)라는 국명을 보면 고려 숙종 10년(1105년) 탁라(乇

羅)라는 국명을 탐라군(耽羅郡)으로 고치고44) 직접 관원을 파견하였다

42) 박용후. 제주도 땅 이름 연구.제주문화사. 1992. pp23-31
43) 현재 제주도 지명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여 표기방법이 한자에서 차용하였

다거나 이두식 …정도에 대응하는 지명표기라 하여 다소 애매한 표기를 사
용하고 있다.

오창명 제주도 고문서의 이두문과 이두연구(16세기 이두문을 중심으로). 제주
문화. pp 91. 92. 94. 95

44) 본 논문 p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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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것을 보면 탐라국 이전에 탁라라는 국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

이고 탁라를 삼국유사에서는 탁라(托羅)로 표현하였으며 탁(托)은 자

전에서 밀탁(推也)이라 하였으므로 탁은 밀다 라는 뜻이고 라(羅)는

벌 또는 라 이므로 벌 혹은 들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벌 혹은 들 은 지맥이 들어왔다는 의미로 혈이 형성됨을 의미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탁라라는 명칭은 지맥이 들어온 혈 이라는 의미로 보이

며 탐라국 발상지는 중심 출맥한 주룡이 삼승하여 내려온 사실과 상

통하게 되어 삼성사재단에서도 탐라국의 명칭을 탁라국이라 표기하고

있다.45)

다음에 탐모라(耽牟羅) ,담모라(聃牟羅 )를 살펴보면 (지맥이)크고

밝게 내려온 벌 이란 의미로 생각되는데 크고(多) 밝게 내려온(보

리) 에서 크고 는 다(多)와 같은 의미이고46) 보리(寶來)는 밝게

또는 귀하게 내린다 는 의미가 되며 이를 이두(吏讀)식 표기로 하면

다모라(多牟羅)47)가 된다.

다모라는 담모라(聃牟羅)로 변화되고 담모라는 탐모라(耽牟羅)로 변

화되며 탐모라가 줄어져서 탐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탐부라(耽浮羅)는 지맥이 크게 들어온 벌 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는

데 크게들어온 에서 크게 는 다(多) 로표현되고 들어온

은 훈이 뜰 부 이므로 부(浮)로 표현되며 벌은 라(羅) 이므로 이

를 합하면 다부라(多浮羅)가 된다.

탐부라(耽浮羅)에서 탐(耽)은 흘겨볼탐(虎視)으로 혈을 밝게 한다는

의미가 되며 혈을 밝게 한다는 말은 지맥이 크게 들어옴을 의미하여

다부라(多浮羅)에서 탐부라(耽浮羅)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담라(憺羅)라는 국명을 보면 담라에서 담(憺)은 편안할 담(安也) 혹

45) 삼성혈 인터넷 안내 삼성사 연혁에서 탁라국이라 표시하고 있다.
46) 多자는 클다라 하여 대야(大也)로 표기하고 있다. 신한옥편. 신한출판사

1977 년판. p64
47) 보는 귀할보이니 보리는 귀하게 내린다, 밝게 내린다는 의미로 된다. 신

한옥편. 전게서.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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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요할담(靜也)48)으로 지맥이 들어와 혈을 밝게 됨을 의미하니 위

탐부라와 같은 의미로 보이며 탐부라(耽浮羅)에서 담부라(憺浮羅)가

되고 담부라(憺浮羅)가 줄어서 담라(憺羅)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섬라(涉羅)라는 국명을 보면 십자 루에서 내려온 벌 이라는 의

미로 생각되는데 십자 루 에서 십자는 십자(十字)이며 루는 두

(斗)로 십두(十斗)가 되며 내려 온 은 보리(牟)가 되니 이를 합

하고 벌을 붙이면 십두모라(十斗牟羅)가 된다.

십두모라에서 십두는 석(石)으로 표현되므로 석모라가 되며 섬모라,

섬라 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탁라(度羅)라는 국명은 속일본기에 탁라 악사 62인이라 하고 있는데
49) 크게 생하여 내린 벌 이란 의미라 생각되며 크게 생하여 내린

벌 에서 크게 는해(헤)로, 생하여 는 아(兒)로, 내린 은

리(來) 로, 벌은 라(羅)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합하여 보면 헤-아

-리-벌 이 되고 헤-아-리 는 도(度) 또는 탁으로로 표현되므로
50) 탁라라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토화라국(吐火羅國)은 토는 토할토(吐)이므로 토화(吐火)는 불을 토

한다는 의미로 지기가 강함 을 말하고 토화라국은 지기가 강하게

내려온 벌에 개국한 나라 라는 의미라 생각되며 도화라국(覩火羅國),

도화라(都火羅) 라로 변형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는 탐라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은 지맥이 강

하게 내려온 곳 임을 뜻하고 한라산을 정점으로 산세가 강하게 밀어

내려오는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삼성혈에서 고찰한바와 다

름이 없다고 본다.

48) 신한옥편. 전게서. p 145
49) 박용후 전게서. p 27
50) 度(탁)은 훈이 헤아릴 탁이다.신한옥편. 신한출판사 1997년판.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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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대동여지도

2222.... 산산산산과과과과 용용용용에에에에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지지지지명명명명

제주도의 산악 이름에는 우리말 이름으로 미․ 메․ 오름이 있고 한

자 이름으로 산(山)․봉( 峰)․악( 岳)이 있다.

그 중에서도 오름이란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오름의 뜻은 산

을 뜻하는 말로써 51)용맥이 혈을 맺기 위하여는 생기가 강하도록 상승

시켜 주고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생기를 올려놓았다 는 뜻으로 오

름이라 불리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52) 미, 메는 다음과 같이 변천된 것

51) 박용후. 상게서. p 39
52) 오름이란 용어가 몽고어에서 유래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고혜정 경원대

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재인용. 1992. p 70
제주도가 몽고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름이란 말은 산의
모습 그 자체의 표현이므로 몽고 침략 이전에 이미 생성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몽고 침략기는 고려말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주도 고유의 풍
수지리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면 설득력이 적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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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혈자리가 이루어지려면 산세가 머물러서 루 가 생겨서 다시 크

게 내려야 하는데 이 루가 뫼라 불리어지게 되었고 뫼에서 메

또는 미 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루에서 크게 내린

다 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루에서 크게 내리는 에서 크게 내리는

은 거문(巨門)으로 표현되고 거문은 용이 내려와 머무는 곳이 혈이

형성되므로 진(盡)으로 표현 될 수 있는데 이를 합하면 진거문(盡巨門)

이되고 이는 진흑(盡黑)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루와 진흑을 합하면 루진흑 이 되고 진흑은 니

(泥)이니 루니(泥)가 된다.

또한 루니가 줄어서 니가 되고 이는 다시 줄어서 뫼로 되며 메

혹은 미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1) (月)자가 붙은 오름

(月)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봉개동에 개월오름(犬月岳)이

있는데 이 오름은 한라산에서 낙맥하여 살쏜장오리를 형성하고 살쏜장

오리에서 우백호로 내려와 생긴 오름이며 청룡과 백호는 현무를 중심

으로 할 때 양쪽 어깨에 해당하므로 개에서 내려와 을 생하는 오

름 이라는 의미로 개월오름이란 명칭이 생긴 것이라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형성된 것이라 보인다.

개(백호)에서 내려와 을 생하는 오름 에서 개는 견(犬)이며

은 月(달월)을 말하고 오름은 악(岳)이니 이를 종합하면 견월악(犬

月岳)이 된다.

개월오름에서 용맥이 내려와서 발생이오름, 안생이오름, 붉은 오름을

거치면서 도련동,삼양동,원당봉 등에 명당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와 애월읍 어음리에 래오름(月

羅峰)이 있는데 지맥이 크게 내려와 을 이룬 봉(峰) 이라는 뜻에

서 온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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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맥이 크게 내려와 (月)을 이룬 봉 에서 용맥이 크게 는

다(多)로 표현되고 내려와 이르는 은 리(來)이니53) 이를 종합하면

多來(다리)羅峰이 되며 크게 내려온 곳은 달이 되니 달(月)羅峰으로 변

화된다.54)

또한, 서귀포시 신효동에 월라악(月羅岳)의 명칭도 같은 의미로 보

이며 월라봉이나 월라악 앞에는 커다란 벌(羅)이 형성되고 있다.

2)거문(巨文)자가 붙은 오름

거문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연동에 거문오름, 제주시 구좌읍 종

달리에 동거문오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서거문오름 등이 있는데

혈을 생하는 기가 강한 오름 이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거문 오름 아

래에는 신제주 지역이 형성되어 큰 취락을 이루고 있다.

혈을 생(生)하는 기가 강한 오름 은 크게 생기가 강한 오름

이란 말이고 생기가 강하면 크게 빛나는 것이니 크게 빛나는 오름

으로 된다.

여기서 크게는 거(巨)로 표현되고 빛나는 은 문(文)으로 표

현되며 오름은 악이므로 이를 합하면 거문오름(巨文岳)이 된다.55)

53) 재자는 훈이 돌아올래 혹은 이를이 이다. 신한옥편. 전게서. p 10
54) 지맥이 들어 온 곳을 제주 지역에서는 이라 하며 이것이 변형되면 리

가 되며 여기서 다리로 변형되어 한자로는 교(橋)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은 월(月)로도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본다. 은 표준

어로 달이며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명당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달보다 살고있는 명당을 먼저 연구하였을
것이며 달월자(月) 역시

기대상궤(几) 안에 두이(二)며 두이는 두리(斗來)이니 지맥이 내리고 사신사가
형성된 명당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두칠성이나 28 宿 성좌들도
모두 그 명칭이 명당을 중심으로 하여 붙여지고 우주에 확대된 것으로 생
각되며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산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풍수와 평지를 중심으로 한 중국풍수를 구
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5) 오늘날 모든 풍수 서적에는 거문(巨門)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제주지역에
존재하는 혈도에는 거문(巨文)으로 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四所巨文岳
垂頭鷄冠形(사소 거문악 수두계관형), 四所巨文岳木蘭半開形(사소거문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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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주시 한림읍에 금악琴岳) 또는 흑악(黑岳)이라는 오름이 있

는데 혈을 생하는 기가 강한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되는데 금악

은 지맥이 북서쪽으로 내리면서 현재의 한림읍 상명리․ 명월리․ 협

재리․ 금릉리․ 월령리 등 마을을 이루고 있다.

혈을 생하는 기가 강한 오름 은 크게 생기가 강한 오름 을 의

미하고 이는 크게 빛나는 오름이 된다.

크게 는 巨(거)로 표현되고 빛나는 은 文(문)으로 표현되며 오

름은 岳(악)이니 이를 합하면 거문악(巨文岳)이 된다.

거문악에서 巨文(거문)을 거문고금(琴)으로 표현하면 琴岳(금악)이되

고 거문을 검을흑(黑)으로 표현하면 黑岳(흑악)이 된다.

3)승(乘)자가 붙은 오름

탈승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해안동에 어승생악(御乘生岳)이 있

는데 루에서 슬어져 생기를 타 혈을 생하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어승생악에서 내려온 지맥에서는 수많은 명당이 존

재하고 있다.

루에서 슬어져 생기를 타 혈을 생하는 오름 에서 루에서

슬어져 는 슬(御)로 표현되고 생기를 타 는 乘(승)으로 표현되

며 혈을 생하는 은 生(생)이고 오름은 岳(악)이니 어승생(御乘生)오름

혹은 어승생악이 된다.

란반개형),四所巨文岳南邊丙坐黃龍戱水形(사소 거문악 남변 병좌 황룡희수
형),五所場下巨文德峯下(오소장하 거문덕봉하 )등 모두 巨文(거문)으로 표현
되어 있는데 巨文은 산지형 개념이고 거문(巨門)은 평지형 개념이라 생각
된다.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이론이 산지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면 거문(巨文)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며 巨門(거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평지론을 중심으로 한 중국 풍수지리의 영향이라 보여진다. 제주도 지역
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평지론적 관점의 풍수지리 이론이 확산
되었으므로 巨文(거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고대 풍수지리 개념으로 표현
된 것으로 사료된다.

拙者 소장 제주도 산록. pp 20, 21 23, 40. 拙稿 탐라의 문화와 풍수지리. 제
주발전포럼. 제주발전연구원 발행 2005년 겨울호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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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붉은(赤)자가 붙은 오름

붉은(赤) 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아라일동에 흙붉은 오름(土赤

岳)이 있는데 흙이 붉다는 뜻이 아니고 크게 빼어나서 혈지를 밝게

한다 는 의미라 생각된다.

크게 빼어나서 혈을 밝게 하는 오름 에서 크게 는 巨(거)로

표현되고 빼어나서 는 文(문)으로 표현되고 혈을 밝게 하는 은

적(赤)이 되며56) 오름은 岳(악)이 이를 합하면 거문적악(巨文赤岳)이

된다.

거문적악(巨文赤岳)에서 거문을 검을흑(黑)으로 표현하면 흑적악(黑

赤岳)이 되고 흑을 토라 표현하면 토적악(土赤岳)이 되니 이를 달리 표

현 하면 흙붉은 오름이 된다.

5)베리(別,星)자가 붙은 오름

베리(別,星)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화북동에 베리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 명칭은 화북동 마을 명칭이 생긴 후에 오름 명칭이 생긴 것으

로 보여지며

용맥이 밝게 내려와 북그게 하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용맥이 밝게 내려와 북그게 하는 오름 에서 용맥이 밝게 는

벼화(禾)로 표현되고 내려와는 리(來)로 표현되며 북그게하는 은

북(北)으로 표현되고 이를 합하면 벼리-북-오름 이 된다. 57)

56) 탐라국을 土火羅國(토화라국)이라 명명되듯이 명당은 불(火)을 토하는 곳
이니 밝은 곳이고 색은 적색이다.

또한 명당은 음양이 충화하는 곳이니 일월이 합하여 밝음(明)을 의미하니 적
악을 명악(明岳)이라 표기되기도 한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명
월향토지. 명월향토지편찬위원회 2003년판 pp 129~130

57) 벼화의 글자는 비칠丿(별)에 나무木(목)으로 구성되며 음양충회의 뜻인 和
(화)와도 상통한다.

신한옥편. 전게서. p 335
북자는 두이와 펼신에 숟가락비로 밝게 내림을 뜻하여 현무와 산통하고 북두

칠성과도 관련된다.
또한 북두칠성에서 북도 같은 뜻이며 북두칠성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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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북오름에서 이모음역행동화로 베리 가 되어 베리북오름이 되

고 다시 베리오름으로 변화된다.

한편 벼리북오름에서 벼리가 줄어 벼가 되고 벼는 화로 표현되니

화북오름 이 되고 물건을 자를 수 있도록 날을 세우는 것을 베린다

라고 한다.

그리고 새별오름(晨星岳)은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데 저녁 하늘의

샛별과 같이 외롭게 서있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나58) 명당

을 둘러싸(막아) 기를 내리게 하는 오름 이란 의미라 생각되는데 남

쪽에 버들왓(柳田) 이라는 명당이 있다.

명당을 막아 기가 내리게 하는 오름 에서 명당을 막아 는 막

을색(塞)으로 표현되고 기를 내리게 하 는 은 위 베리오름 같이

벼리 또는 베리 로 표현되며벼리 또는 베리가 줄어서 별 또

는 벨 이 되며 다시 별星(성)으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색성악( 塞

-星-岳)이 된다.

여기서 塞字(색자)와 별이 합하여 색별 이 되어 새별오름 이

되고 다시 새별에서 샛별로 변천하면 샛별 은 (신성)晨星으로 표현

되니 신성악(晨星岳)으로 명명된 것이다.

6)봉(奉) 자가 붙은 오름

봉(峰)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봉개동에 봉아오름(奉蓋岳)이 있는

데 밝게 들어와 더 부풀게 하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되는데 이

오름 밑에 삼양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밝게 들어와 더 부풀게 하는 오름 에서 밝게들어와 는 받들봉

(奉)으로 표현되고 더 부풀게 하는 은 덮을개(蓋)로 표현되며 오름

은 악이니 이를 합하면 (봉개악)奉蓋岳이 된다.

또한 더 부풀게 하는 것 은 아래 명당을 생하게 하는 것 이니

이는 나我(아) 혹은 아이兒(아) 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밝게

라 명당으로 들어온 용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8) 박용후. 전게서.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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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와 생하는 오름 의 뜻인 봉아오름 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7)미(尾,味)자가 붙은 오름

미(尾,味)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조천읍에 눈미(臥山)가 있는데

용맥이 내려오다 혈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산이 누워있다 는 의미라

생각되고 한림읍 금악에도 누운오름 이 있으며 조천읍에 있는 눈미

(와산)는 대흘리, 함덕리 마을을 형성하고 수많은 명당이 있다.

용맥이 누운 산(오름) 에서 용맥이 누운 은 와(臥)로 표현되니

산과 합하여와산이 되고 누운과 산 을 뜻하는 미 가합하여

누운 미 가 되는데 이것이 줄어지면 눈미 가 된다.

그리고 세미오름(泉味岳)은 조천읍 대흘리에 있는데 샘이 있기 때

문에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 생기 루가 있는 오름 이란 의미이다.

생기 루가 있는 오름 에서 생기는 생기(生氣)로 표현되고

루가 있는 은 루왓으로 표현되며 루왓이 줄어져서 맛(味)이 되는

데 이를 합하면 생기맛오름 으로 표현된다.

생기맛오름 에서 맛이味(미) 로변하면 생기-미-오름 이

되고다시 생이미오름 으로되며 생이미오름 에서 생이미 가

샘이미 로 변형되면 샘이미오름 이 된다.

또한 샘이미오름 에서 샘이를 천으로 표현하면 천미오름 혹

은 천미악(泉味岳)이 되고 샘이미오름 이 변형하여 새미오름(세미

오름) 이 된다.

8) 당(堂)자가 붙은 오름

당(堂)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와 송당리, 안덕면

동광리에 당오름 이 있는데 명당이 존재하는 오름 이라 는 의미

로 생각된다.

9)거북구(龜)자가 붙은 오름

거북구(龜)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아라동에 구산(狗山,龜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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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시 하원동에 구산봉(狗山峰,龜山))이 있는데 크게 북그는 산

이라는 의미라 생각되고 산 밑에 양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산이 개

(청룡이나 백호)에서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개狗字를 써서 혼용되고 있

다.

크게 부(富)하는(북그는) 산 에서 크게 는 거(巨)로 표현되고

북그는 은 북(北)으로 표현하면 거-북-산 이 되고 다시 거북

을 거북구(龜)로 표현하면 龜山(구산)이 된다.

10)노루(獐) 자가 붙은 오름

노루(獐)자가 붙은 오름으로 노리오름(獐岳) 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데 용맥이 크게 머물렀다 내리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용맥이 크게 머물렀다 내리는 오름 에서 용맥이 크게 는 클路

(노=로)로 , 머물렀다 는 맬누(累)(누) 로 표현하고 내리는

은 리(來) 로 표현하면 노=누=리오름 이 되고 이것이 변형하여

노루리오름 이 된다.

또한 노루리오름 에서 노루오름 또는 노리오름 으로변화

되며 노루오름은 노루장자를 써서 장악(獐岳)이라 표현된다.

11)생각념(念)자가 붙은 오름

생각염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연동에 염통매(念通岳,靈通岳)

라는 오름이 있는데 산모양이 염통 모양이어서 염통악이라 하였다 하

나59) 생함을 더하도록 지기가 통하는 오름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생함을 더하도록 지기가 통하는 오름 에서 생함을 은 날생

(生) 으로표현하고 더하도록 은 더할가(加) 로 지기가통하

는 은 통할통(通) 으로 표현하고 오름은 악(岳)이니 이를 합하면

생-가-통-악 이 된다.

생가통악(生加通岳)은 생각통악(生覺通岳)으로 변화하고60) 생각

59) 박용후. 상게서. p 44
60) 생가는 지기를 더하여 생한다는 뜻이며 지기를 더하여 생하면 밝은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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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시 염(念)으로 표현되어 염통악(念通岳)이 되며 지기가 통하는

오름 은 신령한 오름 이라 생각되니 영통악(靈通岳)이라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12)길도(道)자가 붙은 오름

길도자가 붙은 오름으로 제주시 정실마을이 있으며 애월읍 어도리

도 도노미(道內山) 라 불리는데 용맥이 크게 내려와 머무는 오름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61)

용맥이크게 내려와 머무는오름 에서 용맥이크게 는 길道

(도) 로 표현되고62) 내려와 는 아래 ,아내, 안內(내)로 표현되며

머무는 은 노는 으로 표현하여 이를 합하면 도-내-노-산 이

된다.

도내노산 에서산을 미 로표현하면 도내노미 가되고다

시 도노미 로 변형된 후 도내산 으로 변형된다.

13)소(쇠)자가 붙은 오름

소(쇠)자가 붙은 오름으로 외도일동에 쇠앗동산․우렝이(牛嶺里)

라는 작은 오름이 있는데 소를 치던 곳이라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전해지며 쇠는 소의 제주 방언이며 앗 은 윗말에 붙은 접사로서

이런 예는 쇠앗배에도 있다고 한다.

소(쇠앗)는 용맥이 내려와 생하는 동산 이란 의미라 생각되며

그 아래 양택지가 존재하고 있다.

용맥이 내려와 생하는 동산 에서 용맥이 내려와(쇠하여) 는

쇠 로표현되고 생하는 은아(兒)로표현되어 쇠아(앗)동산

이 된다.

이 되므로 생가를 밝을각(覺)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옥편.전게서.
p 468

61) 道자는 띄엄띄엄 쉬어갈착(辵,辶)변에 머리수(首)이며 착은 내천(川)에 그
칠지(止)이므로 용맥이 내려온 머리 란 의미라 생각된다.

62) 길도 길로이므로 도와 로는 혼용되며 도,,로, 도로라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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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아(앗)동산 이 줄어서 쇠(牛)동산(嶺) 으로 되고 다시 牛

嶺(우령) 으로 변한 후 뒷가지 이(伊)가 붙어63) 우령이, 우렝이 이란

명칭이 된 것이다.

우렝이 마을은 택지개발이 되어 원형이 변형되었으나 이 마을 뒷산

이 고개와 같이 우뚝 솟아 있어 마을을 생하고 있는 데서 이루어진 것

이다.

14)돔배(丁)자가 붙은 오름

돔배(丁)자가 붙은 오름으로 조천읍 교래리에 돔배오름(丁岳)이 있는

데 도마모양을 한데서 유래되었다 하나 용맥이 무성하게 내려와(들

어와) 밝은 오름 이라는 의미로 형성된 것이라 생각된다.

용맥이 무성하게 내려와(들어옴) 밝은 오름 에서 용맥이 는

길道(도) 로표현되고 무성하게내려와 는 茂來(무래) 로

밝은 은 더할배(倍) 로표현되니 도-무래-배-오름 이 된 후에

돔배오름 으로 변화된다.

한편 곰배오름 이라고도 불리는데 용맥이 에서 무성하게 들

어옴이 밝은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용맥이 에서 무성하게 들어옴이 밝은 오름 에서 용맥이 에

서 는 이 줄어서 (고) 로 표현되고 무성하게 들어옴(옴) 은

무래(茂來) 로표현되며 밝은 은 倍(배) 로표현되니

(고)-무래-배-오름 이 되고 다시 곰배오름 으로 변화된다.

또한 정 은 고무래丁(정) 이므로 丁岳(정악) 이라불리어

진다.

고무래 를제주도에서는 곰배 라하고 곰배 는 흙덩이를

부수는 농구 인데 그 모양이 고무래 정(丁)자 와 같은데서 유래한

것이라 생각되며 고무래 는 위와 같이 지기가 강하게 내려와 명

당을 이루는 것 을 뜻하게 된다.

고무래가 줄어서 곰(熊) 이 되니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熊)

63) 박용후. 전게서.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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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물인 곰 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이며 단군신화는 풍수지리

적 관점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15)널(板)자가 붙은 오름

널(板)자가 붙은 오름으로 조천읍과 남원읍의 경계에 성널오름(城

板岳) 이 있는데 언덕의 바위가 성판과 같이 서있기 때문에 그 모양

을 나타낸 이름이라 하나64) 이 성판악은 남원읍의 주맥이 시작되는 중

요한 오름이라 보이며 지기가 루에서 내려와 나가지 않게 하는 오

름 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지기가 루에서 내려와(城) 기가 나가지 않게 하는 (板)65) 오름

(岳) 에서 지기가 루에서 내려와 는 城(성) 으로표현되고

기가 나지지 않게 하는 은 板(판) 으로 표현되니 (성판악)城板岳

이 되고 판은 널 이므로 성널오름 이 된다.

16)밤(栗)자가 붙은 오름

밤(栗)자가 붙은 오름으로 조천읍 선흘리에 알밤오름(下栗岳)

이 있는데 밤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름이라 전해지며 웃

밤오름 에 대하여 아래쪽에 있으므로 알밤오름 이라고 한 것이라

하나66) 밤나무와는 관계없이 밝게 들어오게 하는 오름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밝게 들어오게 하는 오름 은 밝게 들어옴이 있는 오름 이고

밝게 는줄어서 바 로표현되고 들어옴이있는 은줄어서

옴 으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바옴오름 이 된다.

바옴오름 은줄어서 밤오름 으로되고 밤 은 율(栗) 이

므로 栗岳(율악) 으로 된다.

64) 박용후. 전게서. pp 44~45
65) 널(板)은 나무목변 에 돌아올반 으로 나무목 은 중심출맥 을

말하고 돌아올반 은 물이 반함 을 의미하므로 물이 반하는 곳 은
명당을 이루는 곳이다.

66) 박용후. 전게서.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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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흘(屹)자가 붙은 오름

흘(屹)자가 붙은 오름으로 조천읍 한흘(大屹)리 부근에 하늘오름

이 있는데 산이 크게 누워 생기가 내려오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산이 크게 누워 생기가 내려오는 오름 에서 산이 크게 는

한(漢) 으로표현되고 누워 는 累(누) 로표현되며 생기가내

려오는 은 리(來)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한누리오름 이 된

다.

한누리오름 은 한눌오름 으로변화되고다시 하늘오름 으

로 변형된다.

그리고 제주시 조천읍에 선흘, 한흘(大屹) 눈흘(臥屹), 구좌읍 김녕

리에 남흘(南屹) 등 지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형성 된 것으로 보인

다.

크게산이다하여크게누워있는오름 에서 크게 는 한 으

로표현되고 산이 는 강이 로표현되며 다하여 는 막되어

로표현하고 누워있는 을 노는 으로표현하여이를합하면

크게-강이-막되어- 한-노 로 된다.

크게-강이-막되어-한노 는 큰-강막이-한노 로 되고 강막이

는 가마귀 로표현되고 한-노 는 한로 로변하고다시

홀로 로 표현되어 홀로독(獨)으로 표현되며 이를 합하면 큰-가마

귀-독 이 된다,

여기서 큰 은 한 이고 가마귀 는 오(烏)이니 큰가마

귀독 은 한-오-독 이 되는데 다시 한오똑 으로 변한다.

한오똑 에서 오똑 을 오독할屹(흘) 로표시하면 한흘(屹)

이 되고 한 은 대(大) 이니 대흘 이 된다.

그리고 산이 누워오똑한 에서 산이누워 는 와(臥) 로

표현되고 오똑(屹)한 은 흘 이니 이를 합하면 臥屹(와흘) 이

되며 산이 아름답게 솟아 있는 에서 산이 아름답게 는 선(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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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표현되고 오똑(屹)한 은 흘 이니 이를합하면 善屹(선

흘) 이 된다.

한편 용맥이 나가서 오똑함 에서 용맥이 나가서 는 남(南)

으로 표현되고 오똑함 은 흘(屹) 이 되니 이를합하면 南屹

(남흘) 이 된다.

18)가시(高) 또는 자가 붙은 오름

가시(高) 또는 자가 붙은 오름 으로 조천읍 함덕리에 가시

남 루 가 있으니 가시나무가 있었다하여 이루어진 이름 이라 하

나 에서 밝게 나가는 루 의 의미라 생각된다.

에서밝게나가는 루 에서 에서 는 加(가) 로 표현

되며 밝게 나가는 은 示(시)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가시

루 가 된다.

그리고 표선면 가시리에 고야 동산 이 있는데 에서 내려 생

한다 는 의미라 생각된다.

에서내려생하는 동산 에서 에서 는 高(고) 로 표현

되며 내려 는 리(來) 로표현되고 생하는 은 아(兒)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고-리-아-동산 이 된다.

리아동산 은 ㄹ 이탈락하여 이아동산 으로되고 다

시 고야동산 으로 변화된다.67)

19)비(榧)자가 붙은 오름

비(榧)자가 붙은 오름 으로 표선면 가시리에 상빗 루 가 있

는데 상등의 비자나무 곧 좋은 비자나무 가 있었다고 하여 이

루어진 이름이라 하나 68) 상등(上登)으로 밝게 생(자양)하는 루 라

는 의미라 생각된다.

상등으로 밝게 자양하는 루 에서 상등으로 는 上(상)

67) 고구려, 고려의 국명도 이와 같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68) 박용후. 전게서.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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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고 밝게 는 밝을비(匕) 로 표현되며 자양하는

은 자(滋)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상-비-자- 루 가 되고 다

시 상비 루 로 변화되고 다시 상빗 루 로 변화하였다.

20)칡(葛자가 붙은 오름

칡(葛자가 붙은 오름으로 서귀포시 상효리에 칡오름(葛岳) 이 있

는데 칡이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나69) 용맥이 머물러 밝게 나

간다 는 의미라 생각된다.

용맥이 머물러 밝게 나가는 오름 에서 용맥이 머물러 밝게 나

가는 은 용맥이 더하여 내려 베푸는 오름 이란 듯이 되고 여기서

더하여는 가(加) 로표현되고 내려 는 리(來) 로표현되

며 베푸는 은 포(布) 로 표현되니 가-리-포-오름 이 된다.

가리포오름 은 갈포오름 으로되고 갈 을 칡(葛) 으로

표현하면 칙오름(葛岳) 이 된다.

21)괴(猫)자가 붙은 오름

괴(猫)자가 붙은 오름 으로 애월읍 봉성리에 괴오름(猫岳) 이

있는데 괴 는 고양이의 옛말이므로 고양이가 서식하였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라 하나70) 를 밝게 하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

다.

를밝게 하는오름 에서 는 자(子) 로표현되는것이

며 밝게하는 은 잡는 으로 표현되고 이를 합하면 자-잡는-

오름 이 된다.

자잡는오름 에서 자 는 쥐 이므로 쥐잡는오름 이되고

쥐잡는 것은 고양이이므로 고양이오름 으로 변화한 후 고양이를

描(묘) 라 표현하면 猫岳(묘악)이 된다.

69) 박용후. 전게서. p 52
70) 박용후. 전게서.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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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귀포시 도순리와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괴사름(괴사리오

름) 도 이와 같은 의미라 생각된다.

를 밝게 하는 오름 에서 (子)를 밝게하는(사르는) 오름 으

로 변형되고 밝게하는 은 사르는 과 상통하므로 (자)를 사르

는 오름 이되며 사름오름 으로 전환된다.

다시 사름오름 은 괴사름오름 이되고 괴사리오름 으로

변화된다.

22)바리(鉢)자가 붙은 오름

바리(鉢)자가 붙은 오름 으로 애월읍 어음리에 바리오름(鉢山,

鉢伊岳) 이 있는데 이 오름은 바라메, 바라오름 이라고도 하며

바래 바라 바리 는 같은 말로서 절에서 중이 사용하는 밥그

릇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모양이 밥그릇 바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이라 하나71) 바리는 밝게 내리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되며

바리메 는 애월읍 서부지역에서 중심출맥하는 오름이기 때문이다.

밝게내리는오름 에서 밝게 는 바 로표현되고 내리는

은 리(來) 로표현되니 바리(바래)오름 이되고 오름 은

메 이니 바리메 로변화한후 바리 가 발 로변형하여

鉢山(발산) 으로 명명된 것이다.

또한 밝게 내리는 오름 에서 밝게(바) 내려 벌(羅)을 생하는 오

름 이 되니 바 와 라 가 합하여 바라오름 이 된것이다.

23) 루(旨)자가 붙은 지명

루(旨)자가 붙은 지명 으로 남원읍 하례리에 가마귀 루 가

있는데 가마귀가 서식하였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나72) 내룡이

끝나는 루 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岡(來龍)이 끝나는 루 에서 내룡이 형성되면 강이 형성되므로

71) 박용후.전게서 p 58
72) 박용후. 전게서.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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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막되는 루 를의미하고 강이막되는 에서 강막이 라

표현되고 다시 가마귀 라 표현되어 가마귀 루 가 된다.

그리고 서치 루 라는 지명은 서귀포시 영남리에 있는데 가

머무는 루 란 의미라 생각된다.

가머무는 루 는 (子)가 머무는(置) 루73) 이고 자

는 쥐 이므로 쥐(鼠)가 머무는(置) 루 가 되며 줄어져서 서

치 루74) 가 된다.

한편 한림읍 상대리에 서대왓이란 지명이 있는데 가 머물러

대기하여 누운 곳 이라는 의미이다.

가 머물러 대기하여 누운 곳 은 가 머물러 대기하여 누운

곳 이며 는 子(자) 이고 대기하는 은 待(대) 로표현

되며 누운(와) 곳 은 왓 으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자(鼠)대

왓 이 된다.

자대왓 에서 자 는 鼠(서) 이므로 서대왓 으로된다.

24) 민(敏)자가 붙은 오름

민(敏)자가 붙은 오름 으로 남원읍 수망리에 민오름(敏岳) 이

있는데 산위에 나무가 없어 머리가 미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

나75) 용맥이 순(順)하게 내려온 오름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용맥이 순하게 내려온 오름 에서 용맥이 순하게 내려온 오름

은 용맥이 어질게 내려온(敏) 오름 이 되고 76) 민오름 이란

명칭이 된 것이다. .

73) 는 내룡이 혈로 진입하는 곳이며 자는 아들 즉 생하여 들어온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혈로 진입하는 곳이 생하여 들어오는 곳이므로 와 자는 같은 의
미이다.

74) 와 자는 중첩하여 지맥이 나가는 곳이다.
중첩하여 지맥이 나가는 =중첩하여(중)+지맥이 나가는(지맥이 다하여나

가는)=중+盡黑(泥)
중니=중이=쥐 따라서, 자=쥐(鼠)이다.

75) 박용후.前揭書. p 50
76) 敏(민)은 어질민이다. 신한옥편. 전게서.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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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쌀(米)자가 붙은 오름

쌀(米)자가 붙은 오름 으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오름(米岳)

이 있는데 은 생하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되며 미악

산 에서 내려간 용맥은 동홍동, 보목동, 토평동 등을 생하고 있다.

생하는오름 은 사르는오름 이라표현되고 이가줄어서 살

( )오름 이 되며 살오름 은 쌀오름 으로 변화하고 쌀은 미(米)

이므로 米岳(미악) 이라 표시된다.

(26) 약(藥)자가 붙은 오름

약(藥)자가 붙은 오름으로 표선면 성읍리에 백약이오름(百藥山)이

있는데 혈을 크고 밝게하는 오름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크게 밝고 크고밝게하는 오름 에서 크게 는 漢(한)이고

밝고 는 白(백) 이며 크고 는 漢(한) 이고 밝게하는 은

박(朴)이니 한-白-한-朴-오름 이 된다.

한-백-한-박-오름 에서 한백 은 일백 이되고 한(多)朴

은 함박 으로 표현되니 일백함박(一白咸朴)오름 이 된다.

일백(百)함박(芍藥)오름 에서 함박 은 작약(芍藥) 이므로77)

百芍藥오름(백작약오름) 이 되고 줄어져서 百藥오름 이 되며

百藥이오름 으로 된다.

27)록(鹿)자가 붙은 오름

록(鹿)자가 붙은 오름 으로 표선면 가시리에 큰 사슴이(小鹿山)

와 족은(小) 사슴이 가 있는데 사슴이 서식하였다고 하여 이루

어진 이름이라 하나 78) 밝게 슬어지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

다.

밝게슬어지는오름 에서 밝게 는 화살을쏘는것과같다

77) 작(芍)은 함박꽃작이다. 신한옥편. 전게서. p 413
78) 박용후. 전게서.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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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射(사)로 표혀되며 슬어지는 은 슬어짐 으로 되고 오름

은 미 이므로 사슬어짐미 가 된다.

사슬어짐미 에서 사슬어짐 이 줄어 사슴 으로 변형하면서

사슴미 로 되고 사슴이 로 변화한다.

28)난(蘭)자가 붙은 오름

난(蘭)자가 붙은 오름 으로 성산읍 난산리에 난미(蘭山) 란 산

이 있는데 산에 난초가 많이 있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79)

용맥이 나가서 생하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용맥이 나가서 생하는 오름 에서 용맥이 나가서 는 목(木)

으로표현되며 생하는 은 나는 으로표현되고다시 난 으

로 표현된다.

이를 합하면 목난 이 되는데 목란(木蘭) 이라 표현되며 목

란(木蘭)오름 이되고 목란오름 에서 오름 은 미 라표현되

므로 木蘭미 가 되고 다시 줄어져서 蘭미 가 된다.

한편 목란오름 에서 오름 을 산 이라표현하면 蘭山(난산)

이 된다.

29)만,망(晩,望)자가 붙은 오름

만,망(晩,望)자 가 붙은 오름으로 한림읍 상명리에 느지리오

름․ 망오름(晩照岳 望岳) 이 있는데 내룡에서 늦게 이른 오름 이

란 의미로 누운오름(한림읍의 주산)에서 내려운 청룡맥 중 가장 바깥

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늦게(바깥에) 혈 자리가 형성됨 을 말하

는 것이라 생각된다.

늦게 밝음이 이른(내린) 밝은 벌이 있는 오름 에서 늦게 는

만(晩) 으로표현되고 밝음이 는 조(照) 로표현되며 내린

은 리(來) 로, 밝은 은 바 로, 벌(羅)이있는 은 벌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晩-照-來-바-羅(만조리바라) 가 되며

79) 박용후. 전게서.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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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리바라 가 晩照바랄 로변화고 바랄 은 망(望) 이므로

晩照望(바랄망) 이 된다.

또한 늦게 밝음이 이른(내린) 밝은 벌이 있는 오름 에서 늦게

밝음이내린오름 이되고 늦게 는 느 로표현되고 내린 은

지리(至來) 로 표현되니 느-지-리-오름 이 된다.

30)부(釜)자가 붙은 오름

부(釜)자 가 붙은 오름으로 한경면 청수리에 가마오름(釜岳)

이 있는데 산이 가마모양을 하였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
80) 지맥에 지기를 더하는 루 가 있는 오름이라는 의미라 생각된

다.

지맥에 지기를 더하는 루가 있는 오름 에서 지맥에 지기를

더하는 은 가(加) 로표현되고 루가있는 은 마(馬)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가마(加馬)오름 이 되고 가마 는 부

(釜) 이니 釜岳(부악) 이 된다.

31)닥나무(楮) 자가 붙은 오름

닥나무저(楮) 자 가 붙은 오름으로 한경면 저지리에 닥 루

(楮旨) 가 있는데 닥나무가 있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 81)

다 크게 나가는 루 에서 온 것이다.

다크게나가는 루 에서 다 는 다(多) 크게 이고 나

가는 은 나무(木) 로표현되고 다크게 는 닥 으로줄어지

니 나무와 루 가 합하면 닥나무 루 가 된다.

닥나무 루 에서닥나무는 저(楮) 이고 루 는 지(旨)

이므로 저지(楮旨)란 명칭이 된다.

32)모(摹) 슬(瑟) 자가 붙은 오름

80) 박용후. 전게서. p 56
81) 박용후. 전게서.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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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摹) 슬(瑟) 자 가 붙은 오름으로 대정읍 모슬포에 모슬오

름(摹瑟峰) 이 있으니 모슬개에 있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는

데 82) 본받을 정도로 크고 빼어나게 슬어 지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본받을 정도로 빼어나게 슬어지는 오름 에서 본받을 정도로

는 모(摹) 로 표현되고 빼어나게(크고 빼어나게) 슬어지는 은

거문(巨文) 으로 표현되며 오름과 합하여 모-거문-오름 이 된다.

모거문오름 에서 거문 을 슬(瑟) 로표현하면 모슬오름

이 되고 봉자 를 붙이면 모슬봉(摹瑟峰) 이 된다.

33)단(簞), 파군(破軍) 자가 붙은 오름

단(簞), 파군(破軍) 자 가 붙은 오름으로 대정읍 인성리와 사계

리 경계에 바굼지오름(簞山, 破軍山) 이 있는데 밝고 크게 들어와

서 머무는 오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밝고크게들어와서머무는오름 에서 밝고 는 바 로표현

하고 크게 들어와서 는 굼으로 표현되며83) 머무는 은 지

(至) 로 표현되니 바굼지오름 이 된다.

또한 밝고 크게 들어와서 내리는 오름 에서 밝고 는 소(昭)

라 표현하고 크게들어와서 는 龜(쿠) 로표현되며 내리는

은 리(來) 이니 소쿠리오름 이 된다.

소쿠리는 단(簞) 이므로 단오름 이 되고 다시 단산 으로

표현된다.

34) 매(鷹) 자가 붙은 오름

매(鷹) 자 가 붙은 오름으로 대정읍 보성리에 매 루(鷹旨) 가

있는데 매가 서식하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나 84) 밝게 내려와

82) 박용후. 전게서. p 55
83) 크게 들어옴에서 크게는 거북이 되고 거북은 구(龜)이니 구와 들어옴을

합하면 구-들어-옴이 되고 이말이 줄어져서 굼이 된다.
84) 박용후. 전게서.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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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베푸는 루 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밝게내려와 더베푸는 루 에서 밝게 는 소(昭) 로표

현되고 내려와 는 리(來) 로표현되며 더베푸는 은 개(蓋)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昭來蓋(소리개) 루 가 된다.

소리개 루 는 솔개 루 로변하고다시 솔개 는 매 이

므로 매 루 로변하며 매 는 응(鷹) 이므로 鷹旨(응지)

가 된다.

35) 남(眞木) 자가 붙은 오름

남(眞木) 자 가 붙은 오름으로 한림읍 명월리, 서귀포시 토평

동,대정읍 상모리와 보성리의 경계 등에 남동산 이 있는데 참나무

가 있었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 지맥에 기가 차서 나가는

동산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지맥에기가 차서 나가는 동산 에서 지맥에 기가 차서 는

(차) 로 표현되고 나가는 은 남(南,木) 으로표현되니 차남

동산 이 된다.

차남동산 은 참남동산 으로되고 참남 을 진목(眞木)

으로 표현하면 진목동산 이 된다.

36)방(房) 자가 붙은 오름

방(房) 자 가 붙은 오름으로 안덕면 사계리에 산방산(山房山)

이 있는데 용혈이 들어온 산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용혈이 들어온 산 에서 용은 산(山)이고 혈은 방(房) 이며

들어온 은 덕(德) 으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여보면 산-방-덕-산

이 되고 산방산으로 변형된다.

3333.... 명명명명당당당당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지지지지명명명명

1)넙은드르(廣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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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에 넙은드르(廣坪)란 지명이 있는데 넓고 큰(지맥이

크게 들어와 생하는 ) 들 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지맥이크게들어와 생하는들 에서 지맥이큰 은 광(廣)

으로표현되고 들어와 는 들 로표현되며 생 은 乙(을)

로 표현되니 광드르 가 되고 광평(廣坪)이라 표현된다.

2)벵디

제주시 도평동에 서벵디(벵디)라는 지명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아

우러진 집터 란 의미로 다음과 같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우러진집터(양택지) 에서 아우러진 은 병(竝) 이라표

현되고 집터 는 대(垈) 로표현하니 병대(竝垈) 로되고 벵

대, 벵디 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3)정드르

제주시 용담2동에 정드르 라는 지명이 있는데 정 은 한자로

靜 을 쓰는 일이 있으나 옛날 이곳에 사정(射亭)이 있어 무술을 연

마한 일이 있고 사정드르 라고 부른 일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

(亭)은 사정(射亭)을 줄인 것이라 한다.85)

그러나 이 지역은 민오름에서 용맥이 내려와 해태동산에 머물러 평

지를 이루었는데 정 은 머문다 또는 용이 진행하지 않고 고

요히 머무른다 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용맥이 머물러이루어진 드르 에서 용맥이머물러 는 정(停,

靜) 이라 표현되니 停드르 가 된다.

4)도련드르(道連坪)

제주시 삼양동에 도련드르(道連坪) 라는 지명이 있는데 道는 용

맥을 의미하는데 내룡이 절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는 말이라 생각되

며 용맥이 이어져 내려온 드르 에서 용맥이 는 도(道) 로 표

85) 박용후.前揭書. p 59

- 81 -

현되고 이어져내려온 은 연(連) 으로 표현되니 도련드르 가

된다.

5)돛드르(猪野)

서귀포시 토평동에 돛드르(猪野) 라는 지명이 있는데 멧돼지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나86) 지맥이 내려와 머뭄

이 강한 드르 라는 의미라 생각되며 뒷산 인정오름 에서 강하게

지맥이 내려왔다.

지맥이내려와머뭄이강한드르 에서 지맥이 는 도(道)

로 표현되고 내려와 머뭄 은 이지(泥止) 로 표현되며 강한 드

르 는 야(野)이다.

이를 합하여보면 도-이-지-드르 가 되고 도이지 는 도야

지 이므로 도야지드르 로 변하며 다시 돛드르 로 변화한다.

따라서 돛 은 저(猪) 이므로 돛드르 는 猪野(저야) 가

된다.

6)존좌벵디(尊坐洞)

서귀포시 상예리에 존좌벵디(尊坐洞)라는 지명이 있는데 높은 사람

이 앉은 데서 유래하였다 하나 87) 지맥이 강하게 내려 앉은 양택지

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지맥이 강하게 내려 앉은 양택지 는 지맥이 위대하게 내려 앉

은 양택지 란 말이고 지맥이 위대하게 는 존(尊) 으로 표현되

고 내려 앉은 은 좌(坐) 로표현되며양택지는 벵디 이므로

이를 합하면 존좌(尊坐)벵디 가 된다.

7)난드르(大坪)

난드르(大坪)라는 지명은 안덕면 대평리 바닷가에 펼쳐진 들인데

86) 박용후. 전게서. p 59
87) 박용후. 전게서.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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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2리의 난드르 와 같이 난드르 라고 부르고 있는데 뛰어

난 들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뛰어난(큰) 들 에서 뛰어난 은 난 으로표현되고 들 은

드르 이므로 난드르 가 된다.

또한 뛰어난 은 큰 과같으므로 큰드르 가되며 大坪

(대평) 이 된다.

8)연골(蓮洞)

연골(蓮洞)이란 지명은 제주시 연동의 명칭인데 이 지역이 풍수지리

상 물형으로 연화부수(蓮花浮水) 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

름이라 전하여지나.88) 슬어져 밝게 들어옴이 빼어난 고을 이란 의

미라고 생각된다.

슬어져밝게 들어옴이 빼어난고을 에서 슬어져밝음 은 금

(芩) 으로표현되고 89) 들어옴이 는 부(浮) 로표현되며 빼어

난 은 수(水=秀) 이고 고을 은 동(洞)이니 이를합하면 芩浮

秀洞(금부수동) 이되고 금(芩) 은 연화(蓮花) 이므로 연화부

수동(蓮花浮水洞) 이 되며 다시 연화동(蓮花洞)으로 되고 연동( 蓮洞)

으로 변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슬어져 밝게 들어온 고을 에서 슬어져 밝게 들어온 은

크고 빛나는 것 이니 크고 빛나는 고을 로 표현된다.

크고빛나는고을 은 거문고을 이되고이는다시 거문골

이된다. 거문골 에서 거문 은 니(泥) 이니 닛골 이되고

잇골 로 변화된다.

9) 함바기굴

함바기굴 이란 지명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데 내룡이 크고 밝

88)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사.1986. p 202
89) 스러져 들어와 머무름이 강하다는 말은 스러져들어옴은 사슴이고 머무름

은 식이고 강함은 풀초이니 사슴먹이풀(록식초)이 되고 생기가 강한 곳이
므로 연화와도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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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간다 는 의미라 생각된다.

내룡이크고 는 함(咸) 이라표현되며 밝게 는 박(朴)

으로표현되고 나간다 는 굴(龜) 로표현되니 함박굴 이되

고 함박이굴 로 변화된다.

10)난다리(飛月洞)

난다리(飛月洞) 라는 지명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데 난다리 는

생하여 크게 생기가 내리는 고을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생하여 크게생기가내리는고을 에서 생하여 는 나는 으

로표현되고 크게 는 다(多) 로 내리는 은 리(來) 로표현

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나는-다리-고을 이 되는데 다시 난다리고

을 로 변형된다.

난다리고을 에서 난 을 비(飛) 로표현하고 다리 는

줄어서 달 로 되니 비달고을 이 되고 비월동(飛月洞)으로 변

화된다.

11) 인다라(仁多洞․ 仁月洞)

인다라(仁多洞․仁月洞)라는 지명은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데

루에서 슬어짐이 큰 벌 또는 루에서 슬어짐이 있는 (月) 이

란 의미이다.

루에서슬어짐이 큰벌 에서 루에서 는 로표현

되고 슬어 는 슬 로표현되며 짐이 는 질 , 큰 은 다

(多) 로, 벌 은 라(羅) 로 표현된다.

이를 합하여 보면 -슬-질-多-羅 로 되고 슬 을 모실

어(御) 로표현하면 어질-多羅 가 되고 어질多羅 에서 어질

을 인 으로 표현하면 인다라(仁多羅) 로 된다.

또한 루에서 슬어짐이 있는 (月) 에서 루에서 는 모

로표현되고 슬어 는 슬 로되며 짐이 는 질 로, 있는

은 월 이 된다. 이를 합하여 보면 모-슬-질-월 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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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 을 모실어(御) 로표현하면 어질월 이되고 어질월

에서 어질 을 인 으로 표현하면 인월(仁月) 이 된다.

12) 곱은다리

곱은다리라는 지명은 조천읍 와흘리에 있으니 곱은 다리 란 말

은 용맥이 에서 밝고 크게 내리다 라는 의미이다.

에서밝고 크게내리다 에서 에서 는 (高) 로표

현되고 밝고 는 바 로표현되며 크게 는 다(多) 로, 내

리다 는 리(來) 로 표현된다.

이를 합하여 보면 고-바-다-리 가 되고 곱은다리 로 변형된

다.

13) 랑곶(月郞洞)

제주시 노형동에 랑곶(月郞洞) 이란 지명이 있는데 (월)이

밝은 곳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이밝은곳 에서 이 는 월(月) 로표현되고 밝은

은 낭(郞) 으로 표현되며 곶 은 혈이며 동(洞)이 되는데 월낭동

(月郞洞)이 된다.

14)모르냇가름(牟老洞)

제주시 오라일동에 모르냇가름(牟老洞) 이란 지명이 있는데

루에서 내려 생기를 더 가하여 들어옴 이란 말이라 생각된다.

루에서 밝게 내려 생기를 더하여 들어옴 에서 루에서 는

루 로표현되고 밝게내려 는 내 로표현되며 더가하

여 들어옴 은 가름(加름) 이 된다.

이를 합하여 보면 루내가름 이 되고 르냇가름 으로 변형

된다.

또한 루에서 밝게 내려 용맥이 다한 고을 에서 루에서 밝

게내려 는 보리(寶來) 로표현되며 용맥이다한 은 노(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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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니 보리-노-고을 이 된다.

보리노고을 에서 보리 는 모(牟) 로표현하면 모로골

이 되고 다시 모로동(牟老洞90)이 된다.

15)薇菜골(磊洞)

서귀포시 동홍동에 미채골(薇菜.磊洞)이 있으니 에서 밝게 용맥

이 나간 고을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에서밝게용맥이 나간고을 에서 에서 는 고(高) 로

표현되고 밝게 는 비(匕) 로표현되며 용맥이나간 은 나

물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고-비-나물-고을 이 된다.

고-비-나물-고을 에서 고비 는 미(薇) 이고 나물(菜)

은 채(菜)이므로 미채동(薇菜洞)이 된다.

에무성하게지맥이들어간고을 에서 은 돌 로표현

되고 무성하게 는 무(茂) 로표현되며 지맥이들어간 은

덕(德)이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돌-무덕이-고을 이 되고

돌무덕이 는 뇌(磊) 이므로 뇌동(磊洞) 이 된다.

16) 마(막)가름(南洞)

한림읍 한림리에 마(막)가름(南洞) 이란 지명이 있는데 루에

서 생기를 더하여 들어옴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루에서생기를더하여들어옴 에서 루에서 는 마(馬)

로 표현되고 생기를더하여 는 가(加) 로표현되며 들어옴

은 름 으로표현되니 마가름(馬加름) 이 된다. 마가름 에서

가름 을 동 으로 표현하면 마동 이 된다.

또한 루에서 중심출맥하여 나가는 가름 에서 루에서 는

마(馬) 로표현되고 중심출맥하여나가는 은 남(南) 으로표

현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마-남-가름(馬南가름) 이 되고 마남가

름 이 줄어서 南가름 으로 되고 다시 南洞 으로 변화된다. .

90) 보리는 밝게 내린다 는 의미로 불교에서는 보리(菩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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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는곶(細花)

구좌읍 세화리의 옛 명칭은 는곶인데 에서 내려온 곶 이란

의미라 생각되며 다랑쉬오름에서 내룡이 내려온 곳으로 공직자등 인

재를 많이 배출한 마을이다.

에서 내려온곳 에서 에서 내려온 은 나는 으로표현

되고 곳 은 곶 이니 에서 나는 곶 이 된다.

에서나는곶 이줄어져서 는곶 이되고 는 은

세(細) 이며 곶 은 화(花) 이므로 세화(細花) 가 된다.

18) 하늿골(北洞)

한경면 저지리에 하늿골(북동) 이란 지명이 있는데 크게 내룡이

내려와 멈춰있는 고을 이라는 의미라 생각되며 북쪽과 북서쪽을 하

늬라고 부른다.

크게내룡이내려와 멈춰있는고을 에서 크게 는 하(河)

로 표현되고 내룡이 내려와 멈춰있는 은 니(泥) 라 표현되니 이

를 합하면 하니고을 혹은 하늿골 이 된다.

19) 한수풀(翰林)

한림읍 한림리에 한수풀이란 지명이 있는데 지맥이 밝고 크고 빼

어나게 베푸는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지맥이 밝고(크고) 빼어나게 베푸는 에서 지맥이 크고 는

한(翰) 으로표혀되고 빼어나게 는 수(秀) 로표현되며 베

푸는 은 풀 로 표현되니 이를합하여보면 한수풀 이되고

수풀 은 林이므로 한림(翰林)이 된다.

20) 구제기옺(螺藪)

안덕면 덕수리에 구제기옺(螺藪)이란 지명이 있는데 땅모양이 소라

와 같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 하는데 91) 지맥이 크게 스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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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른 곳 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맥이 크게 스러져 머무른 곳 에서 지맥이 크게스러져 는

구(球) 로 표현되고 머무른 은 정니(停泥) 로표현되니이를

합하여 보면 구정니(球停泥)곶 이 된다.

구정니곶 은 구정이옺 으로 변화하고 다시 구정이옺 은

구젱기옷 으로 변하며 또 다시 구제기옺 으로 변화한다.

21) 도롱곶(月弄藪)

대정읍 상모리에 롱곶(月弄藪)이란 지명이 있는데 에 지롱이

빼어난 곶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에 지롱이 빼어 난 곶 에서 (月) 은 명당이며 지롱은 地

弄으로 빼어 난 곶 은 수(藪) 로 표현하면 월농수(月弄藪)가 된

다.

여기서 地弄은 地壟과 같은 말로 쓰인 것이며 지롱은 내룡을 말하며

수는 수풀을 藪로 표시한 것인데 수풀(藪)은 수(秀)와 풀(부풀다)이 합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므로 내룡이 내려와 빼어나게 이루어

진 명당 이란 말이다.

4444....물물물물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지지지지명명명명

1) 빌레못

빌레못이란 지명은 조천읍 조천리 신안동에 있으니 빌레 는 반서

(盤石)의 제주어인데 빼어나게 지기가 들어온 石(勢) 이라는 의미

라 생각된다.

빼어나게지기가들어온석(石) 에서 빼어나게 는 수(秀)

로 표현되고 지기가 들어온 은 가락(加樂) 으로 표현되며 내

91) 박용후. 전게서.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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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은 리(來) 이니 이를 합하여 보면 수-가락-리-석 이 되고

수가락 은 匕로 표현하면 비래석(匕來石)이 된다.

비래석은 빌레석으로 변화하고 비래는 서리어 있는 것 이므로 반

석(盤石)으로 표현된다.

2)도리못(道路池)

도리못(道路池)이란 지명은 성산읍 수산리와 안덕면 덕수리,대정읍

신평리,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에 있는데 루에서 내린 곳에 있는 못

이란 의미로 생각된다. 루에서 내린 곳에 있는 못 에서 루에

서 는 두(斗) 로표현되고 내린곳에있는 은 리(來) 로표현

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두리못 이 되고 두리못은 도리못으로 변화하

고 다시 도로(道路)못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것이 도로지(道路池)라 불

리게 된 것이다.

3) 한못(漢池)

한못(漢池)이란 지명은 선산읍 수산리에 있으니 한(漢) 은 크다

는말이92)며 큰용이있는못 에서 큰용 은 한 으로표현

되니 한못(漢池)이 된다.

4) 올리소(鴨淵)

올리소(鴨淵)라는 지명은 표선면 남원읍 경계에 있는데 지맥이

이름(至)이 밝고 강이 끝나는 곳에 내려 있는 못 이라는 의미라 생각

된다.

지맥의 이름이 밝고 강이 끝나는 곳에 내려 있는 못 에서 지맥

이 이름 은지(至)로 표현되고 밝고 는 비(匕) 로 표현되며

강이끝나는곳 은 강(岡)막이 라하며 내려있는 은 리 가

92) 한은 중국 한나라와 관계가 없으며 크다는 뜻이다.
한에서 는 물이 아니고 삼승(三神)일 수도 있으며 내룡이 중첩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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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니 지-비-강막이-리못 이 된다.

지비강막이리못 에서 지비 는 집 이고 강막이 는 가

마귀(烏)93) 로 표현하면 집-가마귀-리-못 이 되고 가마귀는 오

(烏)이므로 집오리못 이되며 집오리 는 압(鴨) 이므로

압못 이 된다.

5) 성구못(星龜못)

성구못(省龜池)이란 지명은 안덕면 상창리에 있으니 용맥이 밝고

크게 나가는 곳에 있는 못 이라는 말이라 생각된다.

용맥이 밝고 크게 나가는 곳에 있는 못 에서 용맥이 밝고 는

지맥이생하여피어내림 이되고 크게나가는 은 거북 으로

표현되며 지맥이생하여 는 살(生) 로표현되고 피어내리

는 피리 로, 거북 은 구(龜) 로 표현된다.

이를 합하여 보면 살-피리-구-못 이 되고 살피리 는 살필

성(省) 으로 표현하면 성구못 이 된다.

6) 안덕소(安德淵)

안덕소(安德淵)라는 지명은 감산리에 있는데 지맥이 혈에 내려와

크게 들어온 곳에 있는 못 이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지맥이 혈에 내려와 크게 들어온 곳에 있는 못 에서 지맥이 혈

에 내려와 는 아래(我來) 로 표현되고 크게 들어온(가하여 떨어

진) 곳에 있는 은 덕(德) 으로 표현되니 아래-덕-못 이 된다.

아래덕못 에서 아래 는 아내 이니 안(安) 으로표현되

니 안덕못 이되는데 못 을 소 혹은 연 으로표현하면

안덕소(安德沼) 혹은 안덕연(安德淵) 으로 된다.

7) 수월이못(水月池)

93) 가마귀(오)를 세 번 밝게(삼승) 하면 삼족오(三足烏) 삼태극(三太極)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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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이못(水月池)이란 지명은 대정읍 안성리에 있으니 빼어난 혈

자리에 있는 못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빼어난혈자리에있는못 에서 빼어난 은 수(秀) 로표현

되고 혈자리 에는 月( )로 표현되니 수월못(秀月못) 이 되고

수월못 은 다시 水月池(수월지) 로 표현된다.

8) 도꾸못(猪穴洞)

도꾸못(猪穴洞)이란 지명은 대정읍 영락리에 있으니 용맥이 다하

여 크게 빛나고 이르러 에서 내려온 고을 이란 의미이다.

용맥이 다하여 크게 빛나고 이르러 에서 내려온 고을 에서

용맥이다하여 는 도 로표현되고 크게 는 거(巨) 로표현

되며 빛나고 는문(文)으로 이르러 는 지(至) 로 에서내

려옴 은 옴 이 된다.

이를 합하여 보면 도-거문(泥)-지(至)- 옴-고을 이 되고 도이

지(도야지) (굼=穴)고을 로 변화한다.

도-이-지- -고을 에서 도이지 는 돼지 즉 돝 이므로

돝 고을 이되고 은 굼 으로변화하면 돝-굼-고을 로

되고 돝 은 저(猪) 이며 굼 은 혈 이니 저혈동(猪穴洞)

이 된다.

9) 녹남못

녹남못이란 지명은 대정읍 상모일리에 있는데 생기있게 나가는 곳

에 있는 못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생기있게 나가는곳에 있는 못 에서 생기있게 는 록(綠)

으로 표현되고 나가는 은 목(木) 으로 표현되니 록목못 이

되며 목 은 남(南) 과 같으므로 녹남못 이 된다.

10) 닥남못

닥남못 이란 지명은 대정읍 보성리에 있는데 닥남 에서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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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多 이고 남 은 나간다(木) 는의미로 크게나가는데

있는 못 이라는 말이라 생각된다.

지맥이 크게 나가는데 있는 못 에서 지맥이 크게 는 다(多)

로 표현되고 나가는데 는 남(木) 으로 표현되니 이를 못과 합

하여 보면 다-남-못 이 되고 닥남못 으로 변화한다.

11) 조개못

조개못이란 지명은 대정읍 하모삼리에 있는데 밝게 열리는 곳에

있는 못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밝게 열리는(밝게 개장 천심하는) 곳에 있는 못 에서 밝게 는

조(照) 이고 열리는 은 개(開) 로표현되니 조-개-못

이 된다.

12) 여귀못(蓮池)

여귀못(蓮池)이란 지명은 한경면 산양리에 있으니 연(蓮)이 있다하

여 붙여진 이름이며 여뀌는 연의 옛말이다.

그런데 연(,蓮)은 내룡이 중심출맥한 것을 말하므로 용맥이 머물러

빛나고 루에서 슬어짐이 귀한 못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94)

용맥이 머물러 빛나고 루에서 슬어짐이 귀한 못 에서 용맥이

머물러빛나고 는 거문 으로표현되고 거문 은 진흑(盡흑)

과 같은 의미이므로 니(泥) 로 표현되며 루에서 슬어짐 은

슬 로, 귀(貴)한 은 귀 로 표현된다.

이것을다 합하여 보면 니- 슬-귀-못 이 되는데 슬 을

모실어(御) 로 표현하면 니어귀못(泥御貴못) 이 되며 이를 줄여서

여귀못 으로 된다.

13) 용못(龍池)

94) 불교에서 보는 연꽃은 뻘 속의 연곷이 아니고 생기가 내려온 명당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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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못이란 지명은 한경면 용당리에 있으니 용이 이르러 머문 곳에

있는 못 이란 의미로 생각된다.

용이 이르러 머문 곳에 있는 못 은 용이 머문 못 이 되며

용못 혹은 龍池(용지) 로 표현된다.

14) 산지물(山低泉)

제주시 건입동에 산지물(山底泉)이란 지명이 있는데 산저천(山低

泉), 산지천 (山地泉) 등으로 불리어 지는데 산이 그친 곳에 있는

샘 이란 의미로 생각된다.

산이그친 곳에 있는샘 에서 산이 는 산(山) 으로표현

하고 그친곳 은 저(底) 이므로 천(川)자 와합하여보면

산저천(山底川) 이 된다.

15) 오좌물(烏坐물)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오좌물이라 지명이 있는데 지맥이 끝나

는 지점에 있는 물 이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95)

지맥이끝나는 지점에 있는물 에서 지맥이끝나는 은 岡이

끝나는지점 으로 강막이 가되고 앉아있는 은 좌(坐) 로

표현되니 강막이(가마귀)-좌-물 이 되며 가마귀(烏)좌물 은 오

좌물(烏坐물) 이 된다.

16) 몰래물(沙水洞)96)

몰래물(沙水洞)이란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데 沙에서 빼어나게 생

긴 곳에서 형성된 마을 또는 물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사가빼어난곳에서형성된고을(물) 에서 사가 는 사(沙)

로표현되고 빼어난 은 수(秀=水) 로표현되니 沙水洞(물)97)

95) 제주양씨 선묘 명당이 있다.
96) 水는 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사료된다.
97) 풍수지리에서 사의 명칭은 옛 사람들이 풍수를 가르칠 때 모래바닥에 여

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설명한데서 유래하엿다 한다. 윤갑원.정통통맥지

- 93 -

이 된다.

17) 덕지동(德池洞)

덕지물(德池洞)이란 지명은 제주시 이호일동에 있으니 지맥이 크

게 들어온 곳에 있는 물 이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지맥이 크게 들어온 곳에 있는 못 에서 지맥이 크게 들어온

은 덕(德) 으로 표현되고 못 은 지(池) 이니 덕지동(德池

洞) 이 된다.

18) 두리물(斗伊洞․ 圍池)

두리물(斗伊洞․圍池)이란 지명이 표선면 가시리에 있으니 지맥이

루에서 내려온 곳에 있는 물 이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지맥이 루에서내려온 곳에있는 물 에서 루에서 는 두

(斗) 로 표현되고 내려온 곳에 있는 은 리(來) 로표현되니

두리물 이 되고 두리(圍)지 , 위지(圍池) 로 된다.

19) 걸메물

걸메물은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두마을 사이에 길이 두 갈래로 남

쪽으로 뻗어내려가다가 서로 만나 한줄기로 합해진 곳에 이루어진 못

인데 지맥을 생하게 하는 물 이란 의미로 생각된다.

지맥을 생하게 하는 물 은 밝은 벌을 이루는 산(메)을 생하는

물 이니 밝은 은 바 로표현되고 벌 은 라(羅) 이며

이루는 산 은 메 이니이를합하여보면 바-라-메-물 이되

고다시 바랄(乞)메물 로변하며 바랄 은 걸(乞) 로표현되니

리 2002. 468
그러나,沙는 砂라고도 쓰는데 사는 +少 이므로 내룡이 삼첩(삼승)이 적

다는 의미이고 砂는 石+少이므로 勢가 적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는 입수룡이 아님을 말하고 사에서는 바로 혈을 맺지 못하고 사

가 진행하다 멈춰서 개장천심하여야 혈을 맺는다. 사수란 이것을 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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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메물 98) 이 된다.

20) 독산이물(산이수동 鳥水浦)

독산이물(산이수동 鳥水浦)은 대정읍 상모일리 동쪽 바닷가에 있는

데 산이 머무는 것이 빼어난 곳에 있는 물 이라는 의미로 사료된다.

산이 머무는 것이 빼어난 곳에 있는 물 에서 산이 머무는 것

이 빼어난 은 진흑니(盡黑泥) 로 표현되고 물은 수이니 산-이-

수 가 된다.

산이수(山泥水) 가줄어져서 새수 로변하면서 새수포 가

되고 다시 조수포(鳥水浦)로 변화하였다.

또한 큰 룡(산)이 머무는 것이 빼어난 곳에 있는 물 에서 큰

룡 은 큰로 이므로 홀로산 으로 표현되며 머무는 것이빼

어난 은 진흑 으로 표현되니 물(수)와 합하여 보면 홀로산-진

흑수 가 된다.

홀로산진흑수에서 홀로산 은 독산(獨山) 으로 표현되고 진

흙 은 니(泥)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면 독산이물 이 된다.

21) 홍구물(鴻鷗水)

홍구물(鴻鷗水)은 대정읍 보성리에 있으니 용이 낙맥하고 지기를

더한 지맥에 있는 물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용이 낙맥하고 지기를 더한 지맥에 있는 물 에서 용이 낙맥하

고 는 기락이(氣洛伊) 로 표현되고 지기를 더한 지맥에 있는

은 가맥이(加脈伊)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氣洛伊(기러기)加

脈伊(갈매기)가 된다.

기러기는 홍(鴻) 이고 갈매기는 구(鷗) 이므로 홍구수(鴻鷗

水) 가 된다.

98) 걸메물의 걸은 개울 또는 도랑의 옛말이다.
서귀포 서홍동에 있는 삼매봉이나 걸메왓도 이와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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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수물(造乎水)

조수물(造乎水)은 한경면 조수리에 있는데 지기가 차서 들어온 곳

에 있는 물 이란 의미로 생각되며 지명화하였다.

지기가차서 들어온 곳에 있는 물 에서 지기가 차서 는 만

(滿) 으로표현되고 들어온 곳에 있는 은 들 로 표현되니

滿들-乎水 가 되고 줄어져서 造乎水(조호수) 로 된다.

23) 문수물(汶水洞)

문수물(汶水洞)은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데 원래는 文秀물 이라

고 표현하였으며 지맥이 빛나고 내려감이 빼어난 고을 이라 생각된

다.

지맥이 빛나고 내려감이 빼어난 고을 에서 지맥이 빛나고 는

문(文) 으로표현되고 내려감이빼어난 은 수(秀) 로표현되

니 문수동(文秀洞) 이 되었으며 우돈(牛屯) 혹은 효동(孝洞)

으로도 불리어 졌는데 우돈 은 쇠하여 크게 내려 생함이 두터

움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쇠하여 크게 내려 생함이 두터운 고을 에서 쇠하여 는 우

(牛) 로표현되고 크게 는 구(龜) 로표현되며 내려 는 지

(至) 로, 생함이 는 을(乙) 로, 두터운 은 돈(屯) 으로표

현되니 牛-구-지-을-돈 이 된다.

우구지을돈 은 牛꾸짖을돈 으로변화하고 다시 우질돈(牛叱

屯) 으로 변화한다

우질돈 이줄어져서 우돈 이되고다시 쇠돈 으로변한후

효동 이라는 명칭이 이루어졌다.

24) 임니물(飮味水․ 味水洞)

임니물(飮味水․味水洞)은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샘물로 용맥이

아름답게 들어와서 머무는 물 이란 말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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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맥이 아름답게 들어와서 머무는 물 에서 용맥이 아름답게

는 미(美) 로표현되며 들어와서 는 들 로표현되고 머무

는 은 니(泥)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미-들-니-물 이

된다.

미들니물 에서 미들 은 임(任)으로 표현되니 임니물 이

된다.

또한 용맥이 아름답게 들어와서 맛있는 물 에서 용맥이 아름답

게 들어와서 는 용맥이 머물러 있다는 말 이 되니 용맥이 머물

러 맛있는 물 이란 의미가 된다.

용맥이머물러맛있는물 에서 용맥이머물러 는 음(飮)

으로 표현되고 맛있는 은 미(味) 로 표현되며 이를 합하면 음

미수(飮味水) 가 되니 이것이 줄어져서 미수(味水) 가 되었다.

25) 한세미(漢泉洞

한세미(漢泉洞)라는 지명은 한림읍 동명리에 있으니 크게 세를 가

진 龍(山)이 있는 마을 이라는 말이다.

한천동에 있는 샘물은 아주 작아서 샘물이 크다는 뜻의 한자를 쓰

기는 부족하므로 한세미는 용맥을 중심으로 한 말로 생각된다.

크게세를가진 龍(山)이있는마을 에서 크게 는 한(漢)

으로 표현되고 세를 가진 은 세(勢) 로 표현되며 산(미)이 있

는 마을 이 되니

이를 합하여보면 한-세-미-마을 이되고 세미 를 천(泉)

으로 표현하면 한천동이 된다.99)

26) 도그내(都近川)

도그내(都近川․朝貢川)는 제주시 내도동과 외도동에 있는데 중심

지(都)를 생한다 는 의미로 탐라국 개국지를 生하고 있다.

99) 천은 흰백에 물수로 지맥이 밝게 내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97 -

중심지를 생하는 하천 에서 중심지는 도(都) 로 표현되고

생하는 은 근(近) 으로 표현되며100) 하천은 천(川)이니 이를 합하

면 도근천(都近川) 이 된다.

다만, 옛날 공물을 여기서 반출하였다 하여 됴공내(朝貢川)라고 하였

다 한다.

(27)알무두내(下無頭洞)

알무두내(下無頭洞)라는 지명은 제주시 영평동에 있으며 아래쪽에

있고 엎드려 슬어진 용머리가 내려온 마을 이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아래쪽에있고 는 알 로표현되고 엎드려 는 업 으로

표현되며 슬어진 은 슬 로, 용머리 는 두(頭) 로 내려온

은 내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알-업-슬(無)-頭-내-마을

이 된다.

알업슬두내마을 에서 업슬 을 무 로표현하면 알무두내

마을(下無頭洞)101) 이 된다.

28) 압내(南水閣川)

압내(南水閣川)는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데 남수각이 있어서 남

수각천 이라 불리어지나 압내 란 말은 지맥의 이름(至)이 밝고

강(岡)이 끝나는 곳에 있는 하천 이라는 의미로 탐라국 개국지인 명

당을 생하면서 내리는 하천이란 의미로 생각된다.

지맥의 이름(至)이 밝고 강이 끝나는 곳에 내려 있는 하천 에서

지맥이이름 은 지(至) 로표현되고 밝고 는 비(匕) 로,

岡이끝나는곳 은 강(岡)막이) 로, 내려있는 은 리(來) 로

표현되니 이를 합하여 보면 지-비-강막이-리-못 이 된다.

여기서 지비 가줄어서 집 이되고 강막이 는 가마귀 로

100) 근의 글자는 쉬엄쉬엄갈착변에 밝을근인데 착은 삼승하여 내려와 머문다
는 의미이니 가가이하여 생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101) 없을無는 용맥이 엎드려 슬어진다는 말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며 생한다
는 의미로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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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니 집-가마귀-리-내 로되며 가마귀 를 오(烏) 로표

현하면 집오리내 가 되는데 집오리 는 압(鴨) 으로 표현되니

압(鴨)내 가 된다.

29) 여우내(溫泉洞)

여우내(溫泉洞)라는 지명은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데 크게 슬어진

세를 가진 용이 있는 고을 이라는 말이라 생각된다.

크게 슬어진 세를 가진 용이 있는 고을 에서 크게 는 다

(多) 로 슬어진 은 슬 로표현되고 세를가진 은 세 로

표현되며 용(미)이 있는 을 미 로 표현하여 이를 합하여 보면

다-슬-세-미-고을 이된다. 다슬세미고을 은 따슬세미고을 로

변화하고 따슬 은 온(溫) 으로 세미 는 천(泉) 으로표현

하면 온천동(溫泉洞) 이 된다.

또한 더기울고 크게들어와 내린 에서 더 기울고 는 더울

로표현되고 크게들어와 는 구름 으로표현되며 내린 은

내 로표현되니 더울-구름-내 로된다. 또한 더울-구름-내

에서 더울 은 열(熱) 로표현되고 구름 은 운(雲) 으로표

현되며여기에 내 를붙이면 열운내 가되며 여우내 로변화

한다.

30) 악근내(岳近川)

악근내(岳近川)는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으니 산(龍)을 생하는 하천

이란 의미라 생각되며 중심맥인 홍로맥을 생하는 하천이라는 말이

다.

산을생하는하천 에서 산을 은 악(岳) 으로표현하고

생하는 을 근(近) 으로 표현하여 천(川) 을 붙여 합하여 보면

악근천(岳近川) 이 된다.

31) 베릿내(星川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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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릿내(星川浦)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고 천제연 하류이며 지금의

중문관광단지를 생하면서 내리는 하천으로 혈을 생하며 밝게 내리는

내 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혈을 생하며 밝게 내리는 내 에서 혈을 생하며 밝게 내리는

은 베리 로표현되며여기 내 와합하여보면 베리내 가되

고 다시 베릿내 로 변형되며 베리 가 줄어져서 벨 로 되며

벨 은 별 이므로포(浦)와합하여 보면 성천포(星川浦) 가된

다.

32) 애아릿내(涯伊川)

애아릿내(涯伊川)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데 빼어난 涯(물가애=

)를 生하면서 내려오는 하천 이란 말이라 생각된다.

빼어난 를 생하면서 내려오는 하천 에서 빼어난 은 문

(文) 으로표현되며 를 을 로 표현하고 생하면서 를

아(我,兒) 로, 내려오는 을 리(來) 로표현하여 내 와합

하여 보면 문- -아리-내 가 된다.

문 아리내 에서 문 를 물가 로변화하고물가는물가애

(涯)로 표현되니 애-아릿-내 가 되며 여기에서 애이천(涯伊川)

으로 된 것이라 생각된다.

33) 정술내(井戶川)

정술내(井戶川)는 서귀포시 보목리에 있는데 혈을 생하며 빛나고

빼어나게 내리는 내 란 의미로 생각된다.

혈을 생하며 빛나고 빼어나게 내리는 내 에서 혈을 생하며

를 우(牛) 로표현하고 빛나고 를 문(文) 으로표현하며 빼

어나게 를 수(秀) 로, 내리는 을 리(來) 로표현하여 내

와 합하여 보면 우-문-수-리-내 가 된다.

우문수리내 에서 우문 은 우물 로변화하고 수리 는

술 로변화하니 우문수리내 는 우물술내 가되고 우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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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井) 이므로 정술내 가 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혈을 생(生)하며 빛나고 빼어나게 내리는 내 에서 혈을

생(生)하며 를 우(牛) 로표현하고102) 빛나고 를 문(文) 으

로 표현하며 빼어나게 내리는 을 지가(至架) 로 표현하여 내와

합하여 보면 우문지가내 가 된다.

우문지가내 는 우물지개내 로 변화하는데 우물 은 정

(井) 이고 지개 는 호(戶) 이므로 내와 합하여 정호천(井戶

川) 이 된다.

34) 정지내(正字川)

정지내(正字川)는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데 상류는 어음리에 있으며

용맥이 머물러 그치게 하는 하천 이란 의미이며 현재의 어음리 마

을에서 봉성리 구모리 동네로 내려온다.

용맥이머물러 그치게 하는하천 에서 용맥이머물러 는 정

(停) 으로 표현하고 그치게 하는 은 지(止) 로 표현하여 내와

합하여 보면 停止내 가 된다.

또한 정지내는 구모리동네 명당을 이루는 내라 생각하여 명당을 이

루는 것은 정자를 이루는 것이므로 정자(正字)내)로 한 것으로 보인

다.103)

일설에는조선조 선조때 홍문관 정자 박후신이 세화를 피하여 애월읍

어음리에 와서 정착하였는데 그 곳이 정자천 상류였기 때문에 박정자

의 거주에 인연하여 그 곳에서 흐르는 내이름을 정지내(正字川)라 하

102) 용이 내려와 머물러 중심출맥하면 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은 용의
기운을 서서히 감하는 것이므로 쇠한다고 하는 것이며 중심출맥이 출발점
이 60갑자 중 자에 해당하고 이 지점에서 나가는 입수룡이 축에 해당하며
축에 해당하는 지점 다음이 인간이 사는 인(寅)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천벽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이라 하
였다.

조도훈.나경비해 한국자료정보사 1993년판. pp 154~155
103) 바를정자는 한일에 그칠지로 크게 머무른다는 뜻으로 용이 내려와 명당

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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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택의 뒷동산을 정자동산이라 하였으며 지금도 유허에 대나무와

백자기 분청기 등의 그릇조각이 남아 있어 박정자의 거주지였음을 알

려주고 있다고 한다

4444.... 돌돌돌돌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지지지지명명명명

돌과 관련된 지명은 여(礁), 드럭, 빌레, 머들 등이 따르는데 여는

바다 속에 있는 작은 섬이나 해면 가까이에 있는 바위이며 드럭은 자

갈과 잡석이 많고 척박하여 농사짓기에 불편한 땅이다.

빌레는 암반을 말하며 머들은 돌무더기이다.

1) 미역여

조천읍 함덕리에 미역여(礁) 라는 지명이 있으며 미역이 많이

번식하였다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다.

2) 샛여, 막여

조천읍 함덕리에 샛여와 막여 라는 지명이 있는데 샛여는 큰 여

사이에 있는 작은 여라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며 막여는 맨 끝에 있

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다.

3) 넓은 여, 한여

성산읍 오조리에 넙은여와 한여 라는 지명이 있는데 넙은여

는 넓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고 한여는 크다고 하여 이루어진 이

름이라고 본다.

4) 빗진여,소롱여

하모리에 빗진여와 소롱여 라는 지명이 있는데 빗진여는 빗긴

즉 좌우로 가로 놓여 있는 여라는 의미이고 소롱여는 소롱 다(갸

름하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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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드럭

안덕면 덕수리에 서드럭 이 있으니 마을 서쪽에 있는 드럭이란

말인데 드럭은 지맥이 들어와 낙맥한다 는 의미라 생각된다.

지맥이 들어와 낙맥(落脈)한다 에서 지맥이 들어와는 들 로,

낙맥한다 는 낙 으로표현하면 들 과 락 이합하여 들

락 이되고 들락 은 드락 으로변화되고다시 드럭 이란말

이 형성된 것이다.

6) 섯빌레, 진빌레

제주시 도두동에 섯빌레와 진빌레 라는 지명이 있는데 섯빌레

는 서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진빌레 는 길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인데 빌레 란 밝게 내려온 용세 란 의미이다.

밝게내려온용세 에서 밝게 는 비(匕) 로, 내려온 은

래(來) 로 표현되고 용세와 합하면 비-래-용세 가 된다.

비래용세 는 빌래용세 혹은 빌레용세 로변하여지며

용세가 생략되어져 빌레 란 명칭이 된 것이라 보여진다.

청오경에 勢止形昻(세지형앙)이라 하여104) 세는 용의 나감이 멈춘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세는 암석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제주지역에서는

암석을 빌레라 부르고 있다.

7) 래빌레, 죽대남빌레

조천읍 함덕리에 래빌레와 죽대남빌레 라는 지명이 있는데

래빌레 는 에서 내려온 빌레 란 의미이고 죽대남빌레 는

생하여 크게 나가는 빌레 라고 생각된다.

에서 내려온빌레 에서 에서내려온 을 래 로표현

하여 빌레와 합하면 래빌레 가 된다.

생하여 크게 나가는 빌레 에서 생하여 는 죽(竹) 으로

104) 청오경 금낭경 . 강환웅 전게서.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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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가는 은 대남(大南) 으로 표현하여 빌레와 합하면 죽

대남빌레 가 된다.

8) 돔박낭머들

조천읍 함덕리에 돔박낭머들 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용맥이 밝

게 나가다 머물렀다가 들어감 이란 의미라 생각된다.

용맥이 밝게 나가다 머물렀다가 들어감 에서 용맥이 는 도

(道) 로표현되고 밝게 는 박(朴) 으로 나가다 는 낭(木)

으로, 머물렀다가 는 머 로, 들어감 은 들 로표현하면

道-朴-낭-머들 이 되고 돔박낭머들 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9) 동거문머들

대정읍 상모리에 동거문머들 이란 지명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거문머들 이라는 말이며 거문 머들 이란 용맥이 크고 빛나게 내

려와서 머물렀다가 들어간다 는 의미로 생각된다.

용맥이 크고 빛나게 내려와서 머물렀다가 들어감 에서 용맥이

크고 는 거(巨) 로, 빛나게내려와서 는 문(文) 으로, 머물

렀다가 는 머 로, 들어감 은 들 로표현하면 巨文(거문)머

들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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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제제제제주주주주도도도도 전전전전설설설설과과과과 풍풍풍풍수수수수지지지지리리리리와와와와의의의의 관관관관련련련련성성성성

제제제제 1111 절절절절 산산산산과과과과 용용용용에에에에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전전전전설설설설

1111.... 설설설설문문문문대대대대할할할할망망망망 전전전전설설설설 111100005555))))

『한라산 오백장군의 어머니 설문대할망은 굉장히 키가 클 뿐만 아

니라 힘이 장사여서 흙을 파서 삽으로 일곱 번 떠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으며, 제주도내 여러 곳의 오름 들은 다 할머니가 신고 있던 나막

신에서 떨어진 한 덩이의 흙들이다. 그리고 오백 형제나 되는 많은 아

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흉년이 든 어느 해 ,아들들이 먹거리를 구하러 다 나가 버렸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죽을 쑤다가 잘못하여 그 커

다란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 먹기 시작하였다.

모두 죽 맛이 좋았으나 맨 나중에 돌아온 아들은 이상하게 여겼

다.

죽맛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자로 죽솥을 휘저었다. 뭔가 국자 끝에 걸리었다.

뼈다귀였다. 계속해서 휘 저었다.

그러자 사람의 두개골 같이 보이는 뼈가 나왔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가 보이질 않았다.

아버지가 죽을 휘젓다가 빠져 죽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멀리서 아버지를 그리며 울다 보니 화

석으로 굳어져 버렸다.

105)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2005. pp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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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남편과 그 많은 아들들을 잃어버린 설문대할망은 홀몸이

되었다. 이제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단신이라 만단수심(萬端愁心)을 다

잊어버리고자 나다녔다.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발끝은

바닷물에 잠기어 물장구를 쳤으며 빨래를 할 때만 하여도 한 쪽 발은

한라산, 또 한 쪽은 관탈섬을 디디었다. 그리고 서귀포와 법환리의 앞

바다에 있는 범섬에는 커다란 구멍이 두개 뚫여 있는데 ,이것은 이 할

머니가 누울 때 잘못 발을 뻗쳐 생긴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도민들에게 명주 백동(1동은 50필)을 모아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준다면 본토에 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다

리를 만들어 주마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도민들은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았으나 꼭 한 동이

모자랐다. 육지와의 다리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조천리에 있는 엉

장매코지 는 이 할머니가 놓으려던 다리의 흔적이며 ,신촌리의 암석에

있는 큰 발자국은 그 때의 자취라고 한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하였다. 그래서 이 용연물(제주시 용담동 해변에 있음)이

깊다 길래 들어섰더니 발등에 겨우 닿았으며 ,홍릿물(서귀읍 서홍리에

있음)은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한라산의 물장오리물은 밑이 없는

연못이라 나오려는 순간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다고 한다.』

2222.... 풍풍풍풍수수수수적적적적 해해해해석석석석

설문대할망은 제주섬을 창조한 신으로 여기고 있는데 전설의 요지를

보면 설문대할망은 오백장군의 어머니이고 힘이 장사이고 흙을 파서

일곱 번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으며 제주도내 오름들은 할머니가 신

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흙덩이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죽을 쑤다가 솥에 빠져 죽었으며 솥에서 두개골 같은 뼈가

나왔고 도민들은 할머니에게 명주 99동만 모아주었고 도민들은 한 동

이 모자라 육지부와 다리로 연결을 못하였으며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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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져죽고 말았다.

위에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면 설문대할망

은 용맥이 내려와 누움이 빼어나고 크게 빠진 혈 이라는 의미로 보

이는데 용맥이 내려와 누움이 빼어나고 크게 빠진 혈 에서 용

맥이 내려와 누움이 는 눈설(雪) 로, 빼어나고는 문(文) 으로,

큰 은 할 로 크게빠진 은 몰니(沒泥) 로표현되니이를

합하여 보면 설-문-대-할-몰니 로 되고 설문대할망 으로 변화

한 것으로 보인다.106)

한편 오백장군은 지맥이 끝남이 밝게 나감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살펴보면 지맥이 끝남이 밝게 나감 에서 용맥

이 끝남은 岡막이 로 표현되고 밝은 은 백(白) 으로 표현되

고 나감 은 장군 으로 표현된 것으로107) 생각된다.

또한 강막이 는 가마귀 로표현되고 가마귀 는 오(烏)

이므로 지맥이 끝남이 밝게 나감 은 오백장군(烏白將軍) 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은 개장하여 큰 국을 형성함이요 오백장군은 중심

출맥한 내룡이다.

위 에서 삽으로 일곱 번 흙을 파서 던진 것이 한라산이라 하는데 내

룡이 내리면서 일곱 번 생하여 큰 들(漢羅) 이 되었다는 말이라108)

생각되며 오름 들은 할머니의 나막신에서 떨어진 것이란 말은 설문

대할망에서 낙맥한 곳에 오름들이 생겼다 는 의미라 생각된다.

106) 할몰니에서 할모니 혹은 할머니로 변화된 것으로 보여지며 할모니의 모
니가 망으로 변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직도 제주도 지역은 할머니를 할망으
로 부르고 있다.

107) 장군으로 흔히 장군(將軍)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장구(張龜)에
서 장군으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구에서 장은 훈이 베풀장(張)인데 베는 밝게 내린다는 의미이고
풀은 부풀다는 의미이므로 지맥이 강하게 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
이며 구는 훈이 거북구(龜)이므로 역시 크게 북그는 또는 크게 부푼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니 장구는 지맥의 생기가 강하여 내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08) 일곱 번 생한다는 것은 칠성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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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버지는 죽을 쑤다가 솥에 빠졌다는 말은 내룡이 명당에

이르렀다 는 말이고 두개골 같은 뼈가 나왔다는 말은 두개골(斗蓋

骨)은 루가 더 부풀어 에서 내림이 빼어나다 는 의미라 생각된

다. 루가더 부풀어 에서내림이빼어남 에서 루가 는 두

(斗) 로, 더 부풀어 는 개(蓋) 로, 에서내림이 는 리

로 표현하여 이를합하여 보면 두-개- -리 로 되고 리 가

줄어져서 골(骨) 이 되면 두개골 이 된다.

그리고 도민들은 할머니에게 100동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명주 99동

만 마련하여 주었다는 말에서 우선 명주 100동과 99동의 의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명주 100동 에서 명주는 明紬 로보면 밝은실끝 이라해

석되며 밝은 실끝 은 내룡이 끝난 지점 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명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이며 100동을 白桐(백동) 으로 보면

白桐은 밝은 오동나무 를 의미하고109) 오동나무는 내룡 을 말한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명주 100동은 밝은 명당을 이루는 내룡 을 말한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99동만 마련하여 주었는데 99는 龜龜桐(구구

동) 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구구 는 강한 내룡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제주도는 명당을 이루는 강한 내룡 을 형성하고 있다

는 뜻이라 보여 진다.

한편 한 동이 모자라 육지부와의 다리를 놓지 못하였다는 말은 다

리 는 (月) 이므로 대륙만큼 큰 명당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물에 빠져 죽었다 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물장오리물 에서물은 수(水) 이므로 빼어나게 , 장(張)

109)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살지 않고 죽실이 아니면 먹지않는다 하였으니
봉황은 상상의 새로서 생기를 의미하고 오동은 중심출맥한 내룡이므로 지
중의 생기는 오직 내룡을 따라 명당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조두훈. 전
게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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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푼 으로, 오(烏) 는 가마귀(강막이) 로, 리 는 래

(來) 로, 물은 (水)로 빼어나다 로 분석이 되는데 이를 합하여 보

면 빼어나게 베푼 가마귀(岡막이)가 내려옴이 빼어나다 는 뜻으로

볼 수 있으니 명당을 이루는 형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할머니는

대명당의 표현이므로 할머니가 빠져 죽었다는 말은 물장오리물 있는

곳에 대명당을 이루었다는 말로 생각된다.

제제제제 2222 절절절절 명명명명당당당당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전전전전설설설설

1111.... 月月月月溪溪溪溪 秦秦秦秦座座座座首首首首 전전전전설설설설

1) 월계 진좌수의 출생

월계 진좌수는 본명은 진국태(서기1662～?)이며 출생지는 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남문동 구슬이왓이며 옛부터 명당으로 알려지고 있

다.110)

그의 호는 월계(月溪)이고 여의주(如意珠)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의술에 능하여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2) 전설의 내용 111)

『월계진좌수가 어려서 한문서당에 다닐 때였다.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나날이 얼굴이 핼쓱해졌다.

훈장이 그 이유를 물었다.

110) 구슬이왓의 뜻은 용맥이 크게 슬어진 곳이란 의미라 보인다.
용맥이 크게 슬어진 곶에서 용맥이 크게는 크게 북근다(富)는 의미이며 거북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거북은 구(龜)라 표현되고 슬어진은 슬(瑟)이라고
표현되며 곳은 지맥이 내려와 누운 곳이 되니 내려와를 와(臥)로 표현하고
곳과 연결하면 왓이라 표현된다.

그러므로 구슬이왓이란 지명이 형성된 것이며 나아가서는 구슬(珠)과 관련된
지명이 형성된 거슷으로 보인다.

111) 진성기. 전게서. pp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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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새벽에 서당에 오다보면 웬 처녀가 길가에 앉았다가 저의 입에 구

슬을 물려 줍니다. 내가 뱉아 내면 이번엔 그 여자가 구슬을 입에다 넣

곤 합니다.

그 후부터 이렇게 얼굴이 핼쓱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훈장은 아마 그 처녀가 그렇게 해서 이 총각의 피를 빨아 먹는가 싶

었다.

내일 아침에도.

하고 훈장은 말을 끊었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에 그 처녀가 구슬을 물려주거든 꿀꺽 삼켜버리라. 그리하고

나서 맨 처음엔 하늘을 ,그 다음엔 땅을, 맨 나중엔 사람을 쳐다보도록

해라.

그 이튿날 아침에도 그 처녀는 여전히 구슬을 그의 입에다 물려주었

다.

그는 꿀꺽하고 구슬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쳐다본다는 것이 맨 처음에 사람이었다.

그 처녀는 진좌수가 구슬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자 대뜸 달려들더니

구슬을 내놓으라고 앙탈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진좌수를 쓰러

뜨려 놓고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닌가.

진좌수가 어쩌나 보려고 먼 발치에 숨어 있던 서당의 훈장이 황급히

달려와 이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쳤다.

그 바람에 놀란 처녀가 도망을 치는데 아흔아홉개의 꼬리가 보였다.

수백년 늙은 여우가 둔갑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 후부터 진 좌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을 잘 알게 되었으며 ,

구슬을 삼킨 직후 처음에 본 것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잘 알게 되었다.

그는 귀신 같은 명의가 되었으며 치료 못하는 병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마당에 내려서다 말고 문득 진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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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중얼 거린다.

허허, 어디서 누군지 강간을 당하고 있고나

이윽고 한 여인이 찾아와서 남편이 이러이러한 병으로 앓아 누워있

는데 약을 써달라고 하였다.

진 좌수는 약 이야기는 않고 대뜸 이렇게 물었다.

댁에서 이리로 오는 도중에 도부장수에게 강간을 당하였지요?

여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는 계속하여

댁의 남편은 병이 나았을 것이요. 가서 좋은 음식이나 장만해 드

리시오.

원래 댁의 남편은 죽을 운수였으나 그 도부 장수가 그 액운을 떠맡

아간 것이오. 가다보면 그 도부장수가 죽었을 것이오.

내내 고개를 숙이던 여인이 돌아서려고 하자 진좌수는 덧붙여 말하

였다.

죽은 도부 장수의 몸에 저고리라도 벗어 덮어주시오. 본디는 남편

이 아닐지라도 일시적이나마 몸을 허락하였던 사나이니….

여인은 돌아오던 길에 자기를 강간했던 도부장수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진좌수의 말대로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남

편은 성한 사람이나 다름없이 일어나 앉아 있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처방을 원했다.

진좌수는 즉석에서 그를 보고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다 보면 어느

시냇가 다리 밑에 사람의 해골이 있고, 거기에 괸 쌍룡수를 마시면 나

으리라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리 밑에 있는 사람의 해골에는 물이 괴어 있었

다.

그러나 지렁이 두 마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가.

차마 마시고 싶지 않았으나 워낙 용하다는 의사의 말인지라 눈 딱

감고 그 물을 마셨다.

갑자기 몸이 거뜬해지고 병의 증세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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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진좌수가 여행을 하는데 방성대곡하는 여인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여 자세히 보니 겉으로는 무척 슲은 울음이었지만 속

으로는 기뻐하는 울음이었다.

진 좌수는 그의 집을 찾아 들어가서 사유를 물었다.

사연은 그 주인이 전날 술을 마셨는데 여태 깨지를 않아서 죽은 줄

알고 그 부인이 울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럼 죽은 원인이이나 알아보고자 하여 죽은 이를 깨끗이 목욕

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좌수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시체를 마당에다 내어 놓도록 하였다.

그러자 어디서인지 쇠파리 한 마리가 왕왕 날아들더니 죽은 이의 겨

드랑이에 가 앉았다.

이젠 알겠소

진 좌수는 죽은 이의 겨드랑이를 들치고 산돼지 뒤꼬리의 빳빳한 털

을 한개 뽑아들었다. 이 털이 땀구멍을 통하여 몸통을 돌아서 염통

을 찔렀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다.

누가 일부러 돼지털을 꽂았음에 틀림없었다.

진 좌수는 부인에게 엄격히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인은 순순히 간부와 짜고 한 것임을 털어놓았으며 그녀는

마침내 주살(誅殺)을 당하였다.

역시 여행을 하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길가에서 놀고 있던 조무래기 들이 먼데서 진 좌수가 오는 것을 보

고 진 좌수가 얼마나 용한가를 시험하여 보기로 하였다.

한 아이가 멀리 떨어져서 죽은 체하고 누워 있으면 나머지는 진 좌

수를 붙들고 사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체하기로 하였다.

진 좌수가 가까이 오자 조무래기들은 우르르 달려가서 친구가 죽어

가는데 빨리 고쳐달라고 졸라 대었다.

진좌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어린 것들이 어른을 골리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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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이는 벌써 죽었다. 가 보아라.

아이들은 진 좌수도 별수 없구나 어쩌구 하면서 저희들끼리 떠들며

친구가 쓰러져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친구는 정말 죽어 있었다.

거짓으로 쓰러질 때 길바닥에 굴러있는 뾰족한 돌멩이에 등뼈가 부

딪혀서 그 충격으로 죽었던 것이다.

또,이런 일도 있었다.

한 사내가 허겁 지겁 찾아와서 아내가 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진 좌수는 아무 말 없이 창호지 한 조각을 죽 찢어내면서 불에 살라

그 재를 산부에게 먹이도록 하였는데, 산부는 별 고통 없이 아이를 낳

았다.

이리하여 그의 신통한 의술은 중국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진 좌수에게 병을 고쳐줄 것을 부탁하러 찾아왔

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3) 전설의 풍수적 분석

전설의 요지는 월계진좌수가 의술에 통달한 원인은 묘령의 여인과

구슬을 교대로 물다가 삼킨 데서 비롯된 것이고 묘령의 여인은 알고

보니 여우였으며 이 여우는 99개의 꼬리가 달렸는데 서당 선생은 진

좌수에게 구슬을 삼키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보라하였다.

일화에서 특이한 것은 처방으로 해골 속에 있는 쌍룡수를 마시도록

하였는데 해골 속에는 지렁이 두 마리가 있었다.

위에서 구슬이 등장하는 것은 출생지 구슬이왓과 상통하며 여우는

여와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여와는 女窩로 표기되고 女窩(여와)는 와혈(窩穴)이 된다.

그리고 구슬은 크게 스러진다 는 의미로 강한 내룡을 뜻하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우 즉 혈은 생기가 강한 내룡을 맞는 것이고 월계 진 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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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한 내룡의 생기를 맞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계 진 좌수의 출생지가 명당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슬을 먹은 것 으로 표현된 것이다.112)

여우의 꼬리가 99개였는데 여기서 꼬리란 용맥이 에서 내렸다

는 뜻인 리 이고 99개는 구구(龜龜)로 크고 크다 는 의미

이다

그러므로 99개의 꼬리가 달린 여우는 크고 강한 내룡이 있는 혈

이란 말이다.

훈장 선생이 구슬을 삼키면서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보라

고 한 것은 삼신사상의 표현이며 해골 속의 쌍룡수를 먹이라 하였는데

크게 산세가 내려온 곳에 있는 명당수 를 먹이라 한 것이다.

해골 속의 지렁이 두 마리를 쌍룡으로 보고 물을 먹었는데 지렁이

두 마리는 지롱(地壟)이 중첩된 내룡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명당에 있는 물이 곧 약임을 말한다.

2222.... 경경경경주주주주김김김김씨씨씨씨 집집집집안안안안의의의의 명명명명당당당당 전전전전설설설설

1) 말을 바친 공신 김만일

김만일은 제주도 정의현 사람으로 본시 정병이었는데 처가에서 두

필의 암말을 얻어다가 산야에서 방목하여 길렀는데 수십 년 내에 수천

필이 되었다. 그는 임진왜란으로 말이 많이 필요한 것을 알고, 1594년

(선조27년)에 전마 500필을 바쳤다. 이로 인하여 김 만일에게는 2품직

인 동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는 각각 참판,

참의를 증직하였다.

112) 이러한 전설은 도선국사(827~898) 탄생 전설에서도 존재한다.
그의 어머니 강씨의 꿈에 어떤 사람이 광채 나는 구슬 한 개를 주면서 삼키라

고 하기에 그것을 삼켰는데 그(도선)의 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인물한국사.
신화출판사 1978년 p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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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1620년(광해군 12년)에도 전마 500필을 바치고 오위도총부

총관의 벼슬을 제수 받았으며 아들 김 대명에게는 당상관 ,손자인 김

여에게는 변장을 제수하였다.

1658년(효종 9년) 그의 아들 김대길이 전마 200필을 바쳤는데 조정

에서는 특별히 감목관 직책을 내리고 세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집안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명당에 묘지와 주택을 정한데

서 비롯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2) 전설의 내용 113)

『경주김씨가 제주도로 입도하여 수망리에 거주 할 때인데 하루는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밭을 가는데 어떤 외지인이 지나가다가 마실 물

한 모금을 청하였다. 밭을 갈던 김 댁 선대는 마침 쉬기도 할 겸 소를

세워두고 밭모퉁이로 돌아와 물병에 있는 물을 내주었다.

[그림 4-1] 반득이 경주김씨묘

113) 제주교육박물관.전통문화강좌. 2004. pp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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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은 물을 잘 마시었다 하고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다가

어떻게 생활이 살만합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물었다.

그러자 김댁 선조는 보시다시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곳은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서 땅도 박해서 어렵습니다. 하고 말

하였다.

그러면 내가 산 한자리 보아드릴 터이니 생각이 어떠시오. 하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친께서 돌아가셔도 변변한

못자리 하나 얻지 못하여 임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댁 선대는 밭을 갈다가 그냥 두고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사람은 바로 호종단이란 풍수사로서 중국왕의 명을 받아 제주의

명산 대혈을 파혈하려고 온 사람이었다.

둘은 한라산 쪽으로 얼마를 들어가서는 지금 김 댁 선묘가 있는 속

칭 반득이밭 에 이르렀다.

호종단은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 곳을 꼭 밟고 있어야 하오. 만

약 발을 움직이거나 들어버리면 큰 일이 납니다.

하고 주의를 준 다음 그 풍수사는 더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그 지정해준 그 곳을 밟고 있으려니 이상하게 발바닥이 근질

근질 가려워 오기 시작하였다.

조금 있으니까 발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호종단이 신신 당부하였는데도 그만 발을 띄어 놓고 말았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구멍이 뽕 뚫어지더니 청 비둘기 한 쌍이

푸드득 거리며 아래로 날아가 버렸다.

얼마 후에 호종단이 와서는 그 사실을 알고는 애석해하면서도

그만해도 쓸만한 묘자리요 그러니 이곳에 장사를 지내시오.

그리고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그 청 비둘기가 내려앉은 곳을 정해

주며 이 곳에 집을 지어 살되 산 나무를 그대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

으라고 당부를 하고 가버렸다.

김 댁 선대는 그 호종단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부친을 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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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망리에서 내려와 그 아랫동네(의귀리)에 집을 지어 이사를 하

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지금의 의귀리는 온통 나무숲으로 뒤덮여 있었

다. 집터를 정리하다 생각하니 산나무로 기둥을 하라는 부탁이 생각나

서 기둥을 할 나무들은 그냥 거기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마당에 곡식을 널면

얼마 없어서 구름이 끼고 안개가 껴서 도저히 곡식을 말릴 수가 없었

다. 다행히 이곳으로 이사를 한 후에는 곡식도 잘되어서 생활은 그런대

로 펴지는데 이 일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하루는 어떤 지나가는 포수가 하룻밤 묵어가길 원하여 그에게 유숙

하도록 하였는데 저녁을 마치고 이말 저말 한담을 하다가 곡식을 말리

우지 못하여 애를 먹는다는 말을 지나가는 소리로 하였다.

그래요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여 드리지요.

손님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뒷날도 날은 흐

려서 꼭 비가 올 듯하였다. 멀리 다른 지대에는 날이 맑은 데 이곳만

안개가 끼고 축축하고 습기가 잔뜩 낀 날씨였다. 마당 앞에 큰 느티나

무 위에 큰 독수리가 척 앉아서는 집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그 독

수리는 늘 날이 이처럼 안개가 끼고 비가 올 듯한 날이면 저 나무에

앉아 있곤 하는 것을 주인은 늘 보아왔다. 그때였다. 포수인 손님은

어느 새 활을 꺼내 그 독수리를 겨누고 있었다. 주인이 말릴까하는데

획 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엇이 툭하고 마당에 떨어졌다.

느티나무에 있던 독수리는 간 데 없고 마당에는 한 마리 여우가 나

동그라져 있었다. 그 독수리는 바로 여우였다.

그 후에는 그렇게 잔뜩 끼어 있던 안개가 천천히 사라지고 날이 개

이면서 볕이 쨍쨍 내려 쪼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날씨 때문에 곡식을 못 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손님은 말을 마치고는 활을 챙겨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이

다시 말을 붙여볼 여유도 주지 않고 그는 밖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없어서였다. 밤에 어떤 지나가는 여자가 들어와서 하루 밤 묵어가

길 간청하였다. 여자이고 하여 집에 들여놓는 것도 이상하지마는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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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때라서 어디 다른데 갈 곳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유숙을 허락

하였다. 그 여자는 매우 미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아도 떠날

생각을 아니하여 그렇게 며칠을 머무는 사이에 둘이는 인연이 되어 부

부가 되었다. 그렇게 부부로 살다가 하루는 그 여자가 친정엘 다니러

갔다. 친정집에서는 그 딸을 보고

우리집 그 좋은 말이 집을 나가서 찾질 못하고 있는데 너희도 말

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 혹 갈지도 모르니 잘 살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보니 이상한 말이 한

마리 들어와 있었다. 주인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대낮에 보지 못했던 말

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기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 말이 들어온 이후부터 모른 말들이 한두 마리씩 매일 집으로 들

어오는 것이었고 들어온 말이 한 서른 마리 이상이 되었다.

어느 날 친정에서 딸이 사는 것을 보려고 집에 들렀다가 그 말들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려 찾던 말들이 모두 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위로부터 그 말들이 들어온 내력을 듣고는

아마 이 집에 태운 말일 거라. 그냥 맡아서 기르지.

이렇게 하여 서른 마리나 되는 말을 사위에게 주어버렸다.

그 후로부터 김 댁에서는 말이 잘되어서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나라

에 좋은 말을 진상하였으며 감목관 직을 세습하게 되었다. 현재도 이

지역에서는 경주김씨 집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풍수적 분석

전설의 요지는 풍수사가 정하여준 곳은 지명이 반득이라 하는 곳이

고 풍수사가 정해준 자리에서 청 비둘기 한 쌍이 날아갔는데 그 청 비

둘기가 내려앉은 곳에 산나무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 하였다.

큰 느티나무 위에 있는 독수리를 활로 쏘니 그것은 여우였으며 그

후로 집에 여자가 들어오고 말이 많이 불어났고 크게 발복하였다.

위에서 반득이 는 班得이 라고쓰기도하나 盤得이 의의

미도 되므로 지기가 서리어 있다 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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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득이 혈 자리에서 청 비둘기 한 쌍이 날아가서 내려앉았다는

말은 청 비둘기는 생기 있고 밝게 루에서 地氣가 들어온 것 을

말하므로 지맥이 내려와 머물렀다 는 말이 된다. 생기 있고 밝게

루에서 지기가 들어온 터 에서 생기 있고 는 푸름 을 의미

하고 밝게 는 비(匕) 로표현되고 루에서 는 두(斗) 로

표현되고 지기가내려온 은 리(來) 로 표현되므로 터(基)기

와 합하여 보면 푸른- 비-두리-터 가 된다. 푸른비두리터 에서

푸른 은청으로 비두리터 를 비두리기( 비둘기) 로 표현하

면 청비둘기 가 된다. 그리고 청 비둘기가 내려앉은 곳에 산 나

무를 기둥삼아 집을 지으라 하였는데 산 나무는 중심 출맥한 입수

룡 을 말하는 것으로 지맥을 잘 맞추어 집을 지으라 한 것이다.

구름이 낀 것은 내룡이 강하게 내려옴을 말하고 독수리가 화살을 맞

으니 여우였다는 말은 내룡이 밝게 내려 와 혈지가 되었다는 말이

다 독수리를 쏜 후에 집안이 발복한 것은 명당에 지맥에 맞추어 집을

지어 살면 집안이 번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제제제 3333 절절절절 물물물물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전전전전설설설설

1111.... 지지지지장장장장새새새새미미미미 전전전전설설설설111111114444))))

『제주도는 섬이었지만 앞으로 장수가 많이 태어날 혈맥을 갖고 있

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한 중국의 진시황이 지관인 호종단을 보내

어 제주의 혈맥을 끊도록 하였다. 호종단이 한라산에 올라 쇠판을 붙여

놓고 동쪽으로부터 혈맥을 끊으면서 서쪽으로 돌아와 지장새미에 이르

렀을 즈음이었다. 지장새미 옆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빨리 날 좀 숨겨주시오. 저 호종단이란 놈이 물혈을 뜨러왔는데

114) 진성기 전게서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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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곳이 없어요. 라고 다급하게 요청하였다.

농부는 소길마 밑에 넣어둔 물사발을 가리켰다. 그러자 물귀신 할머

니, 물할망은 망설일 것도 없이 그 행기물에 들어가 숨었다. 호종단이

지장새미에 이르고 보니 샘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리문서를 찾아

펼쳐 찾아보니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소 라고 되어 있었다. 꼬부랑나

무는 바로 소길마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지리 문서는 변경된 상황에

따라서 저절로 고쳐지는 신통한 문서였다.

그런데 호종단은 아무리해도 꼬부랑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농부에

게 묻자 농부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며 도리어 면박만 줄 뿐이었

다. 호종단은 화가 나서 그 지리 문서가 엉터리라며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다. 이제 더 이상 물 혈을 뜰 수 없게 된 호종단은 중국으로 돌아

가기 위하여 배를 탔다. 그런데 그만 차귀섬 앞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

나 호종단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2222.... 풍풍풍풍수수수수적적적적 분분분분석석석석

전설 내용의 요지는 진시황이 제주도의 혈맥을 끊기 위하여 지관인

호종단을 제주에 보내었고 호종단은 서귀포시에 있는 지장새미에 이

르렀다. 이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 밭을 갈고 있는 한 농부에게 나타나

숨겨줄 것을 요청하자 할머니는 농부의 지시에 따라 소길마 밑에 넣어

둔 물사발에 숨었는데 호종단의 지리 문서에는 지장새미를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소 라고 적어 있었으므로 지장세미를 찾지 못하고 호

종단은 차귀도 앞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위에서 제주도에는 많은 장

수가 날 혈맥이 있다는 말은 명당이 많다는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용

맥이 뻗으면서 수많은 혈 자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도식에 표시된 것만

도 69개로 알려져 있다.

진시황이 혈맥을 끊도록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외부 세

력에 의하여 혈맥을 끊으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에서 나타

난 할머니는 혈(穴)을 말하고 농부는 내룡을 말하며 할머니가 숨겨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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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청한 것은 내룡이 멈춘 곳에 혈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지장새미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으므로 홍로맥이 형성된

것을 말한 것이다. 할머니는 소길마115) 밑에 넣어둔 물사발에 숨었는데

물사발은 명당이며 혈인 할머니는 물사발에 숨게 된 것이다.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소 라 하였는데 꼬부랑 나무는 개장천심을

말하고 아래는 생하여 내림을 말하며 행기소는 크게 머무니 터가 밝

다 는 말이 된다. 따라서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소 는 에서 크

고 밝게 나가서 생하여 내려 크게 머무니 터가 밝다 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에서 크고 밝게 나가서 생하여 내려

크게 머무니 터가밝다 에서 에서 는 로, 크고 는

거북(북) 으로, 밝게 는 랑(朗) 으로, 나가서 는 나무

로, 생하여내리면 은 아래로 , 크게머무니 는 다니(多泥)

로, 터 는 기(基) 로 밝다 는 소(昭) 로표현하여이를

합하여 보면 -북-랑-나무-아래-다니-基-昭 로 된다.

위에서 북랑나무 는 꼬부랑나무 로 변화하고 아래

는 그대로이고 다니 를 행(行) 으로표현하면 다니-기-소

는 행기소(行基昭) 가 된다.

그리고 고부랑나무는 소길마이고 용이 개장 천심한 형태이며 호종단

이 차귀도 앞에서 죽었다는 것은 혈맥을 끊으려 하면 재앙을 당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고 혈맥을 끊는 것은 제주인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

이다. 따라서 호종단이 불귀의 객이 되었으므로 제주인의 저항 정신이

승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제주도의 풍수지리 사상은 지맥

이 밝게 내려온 곳이 명당이라 하는 것이며 기본 정신은 밝음이라 할

것이다.

115) 소길마는 쇠질매 라고도 하며 쇠질매는 ∧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며
용이 개장 천심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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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절절절절 돌돌돌돌과과과과 관관관관련련련련된된된된 전전전전설설설설

1111....용용용용머머머머리리리리바바바바위위위위((((龍龍龍龍頭頭頭頭岩岩岩岩)))) 전전전전설설설설의의의의 내내내내용용용용 111111116666))))

『용머리바위(龍頭岩)는 제주시 용담동 서북쪽 바닷가에 있는 용의

머리 모양의 바위이다. 옛날 이 바닷가에는 한 백마(白馬)가 있었는데

용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러한 백마가 나타난

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당시 하루에도 쌀 한 섬에 돼지 한 마리를 먹

는다는 힘센 한 장수가 나타나서 그 백마를 잡기로 하였다.

어느 날 장수는 백마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다렸으나 헛수고였다.

그러나 백마는 사람만 안 보이면 물 위에 솟아나 자유롭게 나타나곤

하였다. 장수는 마침내 한 계교를 생각해 내었는데 거기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면 언젠가는 백마도 이 허수아비와 친근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속셈에서였다. 장수는 나무를 깎아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거

기에 바지와 저고리를 입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꾸미었다. 그리고는

백마가 나타나는 오른쪽 언덕 위에다 세웠다.

처음 며칠간은 허수아비에 놀라 겁을 먹는 듯 했지만 ,그것도 세월

이 흐름에 따라 차차 누그러지고 도리어 더 가까이 가 놀기도 하였다.

이것을 본 장수는 성공이라고 무릎을 쳤다. 항시 백마의 노는 모습

을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터라 어느 날 그는 한 밤중에 허수아

비 모양으로 그 곳에 가 있었다. 날이 새자마자 백마는 나와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장수가 서있는 곁까지 이르렀다. 그 순간 장수는 안간힘

을 다 써서 백마의 목덜미를 꽉 붙잡았다. 백마는 달아나려고 요동을

쳤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백마는 하늘을 향해 세 번 울음을

울었다. 그러자 삽시간에 먹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더니 억수같은 비바

람이 쏟아져 내렸다. 얼마 후였다. 날은 개었으나 그 자리에는 백마가

물 속에 잠긴 채 바윗돌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116) 진성기. 전게서 pp189~190

- 122 -

용머리바위는 이리하여 한 장수의 손에 의해 한 백마의 머리가 굳어

져 생겨났다고 한다.』

2222.... 풍풍풍풍수수수수적적적적 분분분분석석석석

전설의 요지는 한 백마가 있었는데 소원은 용이 되는 것이었고 하루

에 쌀 한 섬에 돼지 한 마리를 먹는 장수가 백마를 잡기로 하여 백마

는 허수아비 모습을 한 장수와 친해졌으며 장수는 백마의 목덜미를 잡

아 백마를 잡았다. 백마는 하늘을 향해 세 번 울었고 비바람이 치고 백

마는 바윗돌로 굳어졌다. 위에서 백마(白馬)의 소원이 용이 되는 것인

데 백마는 큰 산마루이므로 산마루에서 내룡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하루에 쌀 한 섬에 돼지 한 마리를 먹는 장수란 쌀 한 섬은 생기 있는

큰 용이며 돼지 한 마리는 생기를 가(加)하는 것이므로 장수는 지기

곧 생기 이다.

허수아비를분석하면 허 는 하(河) 이며 수 는 秀

이며 아 는 我 이며 비(秘) 는혈이되므로 혈을크고빼

어나게 생한다 는 말이다.

백마가 허수아비와 친하여진 것은 큰 산마루가 혈을 생하도록 지맥

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수가 백마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말은 생기가 지맥을 탔다는 말이고 백마가 하늘을 향해 세 번 운 것은

지맥이 혈을 향하여 세 번 내렸다는 말이며 비바람이 친 것은 지맥이

크게 내린 것이고 바윗돌이 된 것은 은 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전설의 내용은 지맥이 생기를 얻어 명당을 이루는 것을

표현 한 것으로 기본 사상은 밝음 사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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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 장장장장 결결결결 론론론론

인류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정착하기 좋은

곳을 택하려면 자연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

고 이러한 곳은 장풍득수가 가능한 곳이었으며 이러한 곳을 선택할 때

에는 바람과 물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고 바람과 물에 영향을 주는 산

세나 지형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선택된 땅은 삶의 터전이 되고 일정한 영역이 형성되면서

지명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화와 전설이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명이나 전설․ 신화 등은 땅의 이치를

설명하는 풍수지리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으며 제주도 지역의 지명

과 전설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풍수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니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1. 제주도 지형은 먼저 해수면하의 기반암 위에 기저부가 형성되고

그 위에 화산 활동이 계속되어 해수면 위에 용암대지가 형성되었으며

한라산을 정점으로 선상배열 양상을 보이면서 동서남북으로 산세가 진

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지맥은 사방으로 진행하면서 혈 자리를 형

성하고 있으므로 풍수지리 이론도 산세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될 수 있

는 것이며 관광도시개발도 동일한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제주도 지역은 1만 2 천년 경부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육지

부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니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는 독특한 풍수지리 사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글에서 살펴본 삼성혈은 탐라국 개국과 관련하여 풍수지리적 관

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탐라국 개국은 혈을 세 번 밀어내린 명당에서

이루어 졌다.

이 세 번 밀어 내린다는 것은 삼승(三乘) 개념이며 여기에서 고․

양․부 삼신이 출현하였으니 이는 바로 삼신 사상이며 삼태극, 삼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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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탐라국발생지 명당도에서 팔괘와 오제사상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명당도와 팔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 민족에 의하여 역이 발생되고 팔괘이론이 성립되었으며 풍수지리

사상도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주도 지역은 위에서와 같은 삼신사상이 있었으므로 외부 세력에

의하여 지맥을 끊으려고 획책하는 의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며 이

러한 삼신사상은 제주도의 기본사상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주도 지역의 지명을 분석하여 본 결과 모두가 지맥이 혈을 생

하여 밝게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광명사상이 되며 전설

에 있어서도 밝은 기가 들어오는 용이나 명당을 소재로 한 것이니 바

탕은 역시 광명사상이다.

4. 결론적으로 제주도 지역의 탐라국 개국신화, 지명이나 전설 등은

그 바탕은 광명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 광명사상은 명당 을

모태로 한 것이므로 신화․ 지명․ 전설의 바탕은 풍수지리 사상이다.

앞으로 풍수지리와 지명․전설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언어, 민요,

종교 등에 까지도 연구한다면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5.제주도 지명과 전설의 풍수지리와의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5-2>, <5-3>과 같다.

- 125 -

<표5-1> 제주도 지명의 풍수적 분석표

구분 지명 지명의 의미 풍수적 의미

탐라국명

탁라(乇羅,托羅) 지맥이 들어온 벌 내룡이 혈을 생함

탐모라(耽牟羅) 지맥이 크게 내려온 벌 내룡이 혈을 생함

탐부라(耽浮羅) 지맥이 크게 들어온 벌 내룡이 혈을 생함

담라(憺羅) 지맥이 벌을 크고 밝게 함 내룡이 혈을 생함

섬라(涉羅) 십자 루에서 내려온 벌 내룡이 혈을 생함

탁라(度羅) 크게 생하여 내려온 벌 내룡이 혈을 생함

토화라국(吐火羅國) 지기가 강하게 내려온 벌 내룡이 혈을 생함

산 과
용 에
관 련
된
지 명

자가
붙은 오름

개월오름(犬月岳) 개(청룡 백호)에서 을 생하는 오름 방룡에서 결혈함

래오름(月羅峰) 용맥이 크게 내려 벌을 이룬 봉 내룡이 혈을 생함

거문자가
붙은 오름

동(서)거문오름 혈을 생하는 기가 강한 오름 내룡이 혈을 강하게 생함

승(乘)자가
붙은 오름

어승생악(御乘生岳) 루에서 슬어져 생기를 타 혈을
생하는 오름

내룡이 혈을 강하게 생함

붉은자가
붙은 오름

흙 붉은 오름(토적악) 크게 빼어나서 혈을 밝게 한다. 내룡이 혈을 생함

베리(별,성)자
가
붙은 오름

베리오름 용맥이 밝게 내려와 북그게 하는
오름

내룡이 강하게 혈을 생함

새별오름(晨星岳) 명당을 둘러싸(막아) 기를 내리게 하는
오름

장풍하여 기를 보존함

봉(봉)자가 붙
은 오름

봉아오름(奉蓋岳) 밝게 들어와 더 부풀게 하는 오름 내룡이 강하게 혈을 생함

미(尾,味)자가
붙은오름

눈미(와산) 혈지 형성을 위하여 산이 누워있다. 용진혈적(龍盡穴的)

세미오름(泉味岳) 생기 루가 있는 오름
루에서 내룡이 내려 혈

을 생함
당(堂)자가 붙
은 오름 당오름 명당이 존재하는 오름 명당을 이룸

거북구자가
붙은 오름 구산(龜山) 크게 북그는(부푼) 산 지기가 강한 산

獐자가붙 은
오름 노리오름(獐岳) 용맥이 크게 머물렀다 내리는 오름 지맥이 강하게 내림

생각념자가붙
은 오름 염통악(念通岳) 생함을 더하도록 지기가 통하는 오름 지맥이 혈을 강하게 생함

도(道)자가 붙
은 오름 도노미 용맥이 크게 내려와 머무는 오름 지맥이 혈을 강하게 생함

소(牛)자가 붙
은 오름 쇠앗동산,우렝(牛嶺) 용맥이 내려와 생하는 동산 지맥이 혈을 생함

돔배(정)자가
붙은오름 돔배오름(丁岳) 용맥이 무성하게 내려와 밝은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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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명 지명의 의미 풍수적 의미

산 과
용 에
관 련
된
지 명

고무래(丁)자
가 붙은 오름

곰배오름 용맥이 에서 무성하게
들어옴이 밝은 오름

용맥이 강하게 혈을 생함

널(板)자가 붙
은 오름

성널오름
(성판악)

지기가 루에서 내려와
기가 나가지 않게 하는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하고 보전하는
오름

밤(栗)자가 붙
은 오름

알밤오름(下栗岳) 밝게 들어오게 하는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흘(흘)자가 붙
은 오름

하늘오름 산이 크게 누워 생기가
내려오는 오름

지맥이 크게 혈을 생함

가시 또는 자
가 붙은 오름

가시남 루 에서 밝게 나가는 루 중심출맥함

고야동산 에서 내려 생한다 지맥이 혈을 생함

비(榧)자가 붙
은 오름

상빗 루 상등으로 밝게 생하는 루 지맥이 강하게 혈을 생함

칡(葛)자가 붙
은 오름

칡오름. 용맥이 머물러(머무르다)
밝게 나감

용이 머물러 중심출맥함

괴(描)자붙은
오름

괴오름(描岳) 를 밝게 하는 오름 용진혈적(龍盡穴的)

바리(발)자가
붙은 오름

바리오름
(鉢山,鉢伊岳)

밝게 내리는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루(旨)자가
붙은 지명

가마귀 루 내룡이 끝나는 루 용진혈적(龍盡穴的)

서치 루 가 머무는 루 용진혈적(龍盡穴的)

서대왓 가 대기하여 누운 곳 용진혈적(龍盡穴的)

민(敏)자가 붙
은 오름

민오름 용맥이 순하게 내려온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쌀(米)자가 붙
은오름

(米)오름 생하는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약(藥)자가 붙
은 오름

백약이오름
(百藥山)

혈을 크고 밝게 하는 오름 지맥이 강하게 혈을 생함

록(鹿)자가붙
은 오름

족은사슴이
(小鹿山)

밝게 슬어지는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난(欄)자가붙
은 오름

난미(蘭山) 용맥이 나가서 생하는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만,망(晩,望) 晩照岳(望岳) 가장 늦게(가장 바깥에)
혈자리가 형성됨

가장 바같에서 내린 방룡에서
혈을 생함

부(釜)자가 붙
은 오름

가마오름(釜岳) 지매게 지기를 더하는 루가 있는 오름 지맥이 혈을 생함

닥나무(저)자가
붙은 오름

닥 루(楮旨) 더 크게 나가는 루 중심출맥하는 루

모슬(摹瑟)자가
붙은 오름 모슬(摹瑟)오름

본받을 정도로 크고 빼어나게 슬어지는
오름 지맥이 혈을 강하게 생함

단(簞),破軍자
가 붙은 오름 바굼지오름(簞山,破軍山) 밝고 크게 들어와서 머무는 오름 지맥이 혈을 강하게 생함

매(鷹)자가 붙
은 오름 매 루(鷹旨) 밝게 내려와 더 베푸는 루 지맥이 혈을 더 강하게 성함

남(眞木)자가
붙은 오름 (차)남동산 지맥에 기가차서 나가는 동산 지맥이 혈을 생함

방(房)자가 붙
은 오름 산방산(山房山) 용혈이 들어온 산 지맥이 혈을 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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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명 지명의 의미 풍수적 의미

명당과 관련된 지명

넙은드르(廣坪) 넑고 큰 지맥이 들어와 생하는 들 지맥이 생하는 혈

서벵디 서쪽에 있는 아우러진 집터 양택지

정(靜,停)드르 용맥이 머물러 이루어진 드르 지맥이 생하는 혈

도련드르(道連坪) 내룡이 절단되지 않고 이어진 들 지맥이 생하는 혈

돛드르(猪野) 지맥이 내려와 머뭄이 강한 들 지맥이 강하게 생하는 혈

존좌벵디(尊坐洞) 지맥이 강하게 내려앉은 들 좋은 양택지

난드르(大坪) 뛰어난 들 좋은 양택지

연골(蓮洞) 슬어져 밝게 들어옴이 빼어난 고을 지맥이 강하게 혈을 생함

함바기굴 내룡이 크고 밝게 나간다 지맥이 혈을생함

난다리(飛月洞) 지맥이 을 생함 지맥이 혈을 생함

인다라(仁多洞,仁月洞) 루에서 슬어짐이 있는 벌 지맥이 혈을 생함

곱은다리 용맥이 에서 밝고 크게 내리다 지맥이 혈을 생함

랑곶(月朗洞) 이 밝은 곳 명당을 이룸

모르냇가름(牟老洞) 루에서 내려 생기를 더 가하여 들어옴 지맥이 혈을 생함

미채(薇菜골).뇌동(磊洞) 에서 밝게 용맥이 나간 고을 지맥이 혈을 생함

마(막)가름남동(南洞) 루에서 생기를 더하여 들어옴 지맥이 혈을 생함

는 곶(細花) 에서 내려온 곳 지맥이 혈을 생함

하닛골(北洞) 크게 내룡이 내려와 멈춰있는 고을 내룡이 내려 혈을 생함

한수풀(翰林) 지맥이 밝고 크고 빼어나게 베푸는 내룡이 강하게 혈을 생함

구제기옺(螺藪) 지맥이 크게 머무른 곳 회룡고조혈

물과 관련된 지명

빌레못 빌레가 내린 곳에 있는 못 용세가 내린 곳에 있는 못

도리못(道路池) 루에서 내린 곳에 있는 못
중심출맥한 지맥이 내린곳에 있는
물

한못(漢池) 큰 용이 내려온 곳에 있는 못 내룡이 내린 곳에 있는 못

올리소(鴨淵) 이름(至)이 밝고 강(岡)이 끝나는 곳에
있는 못

명당에 잇는 못

성구못(省龜못) 용맥이 밝고 크게 나가는 곳에 있는 못 내룡이 내려가는 곳에 있는 못

안덕소(安德淵) 지맥이 혈에 크게 내려온 곳에 있는 못 내룡이 강한 혈에 있는 못

수월이못(水月池) 빼어난 혈자리에 있는 못 명당에 있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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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명 지명의 의미 풍수적 의미

물과 관련된 지명

도꾸(猪穴)못 저혈동(용맥이 에서 크게 내려온고을) 지맥이 혈을 생하는 곳에 있는 못

녹남못 생기있게 나가는 곳에 잇는 못 지맥이 혈을 생하여 내리는 곳에
잇는 못

닥남못 지맥이 크게 나가는데 있는 못
지맥이 혈을강하게 생하는 곳에
있는 못

조개못 밝게 열리는 곳에 있는 못 개장천심하는 곳에 있는 못

여귀못(연지못)
용맥이 머무르고 루에서 슬어짐이 귀
한 못

지맥이 혈을 강하게 생하는 곳에
있는 못

용못 용이 이르러 머문 곳에 있는 못 중심출맥이 끝난 곳에 있는 못

산지물(山低泉) 산이 그친 곳에 있는 샘 용이 긑난 지점에 있는 샘

오좌물(烏坐) 지맥이 끝난 지점에 있는 물 명당수

몰래물(沙水洞) 사에서 빼어나게 생긴곳에 형성된 물
청룡 혹은 백호에서 내린 곳에 있
는 물

덕지(德池)동물 지맥이 크게 들어온 곳에 있는 물 내룡이 강하게 내린 곳에 있는 물

두리물(斗伊洞물.圍池) 지맥이 루에서 내려온 곳에 있는 물 중심출맥하여 내려온 곳에 있는
물

걸매물 지맥을 생하게 하는 물 명당을 환포하는 물

덕산이물(산이수동 鳥水
浦) 산이 머무는 것이 빼어난 곳에 있는 물

지맥이 강하게 내리는 곳에 있는
물

홍구물(鴻鷗水)
용이 낙맥하고 지기를 더한 지맥에 있는
물 지맥이 혈을 생하는 곳에 있는 물

조수물(造乎水) 지기가 차서 들어온 곳에 있는 물 지맥이 혈을 생하는 곳에 있는 물

문수물(汶水) 지맥이 빛나고 내려감이 빼어난 고을에
있는 물

지맥이 혈을 생하여 내리는 곳에
있는 물

임니물(飮味水.味水)) 용맥이 아름답게 들어와서 머무는 곳에
있는 물

중심출맥하여 내려온 곳에 있는
물

한세미(漢泉) 크게 세를 가진 용이 있는 곳에 있는 물
지맥이 강하게 내리는 곳에 있는
물

도그내(都近川) 중심지를 생하는 하천 중심 내룡을 생하는 하천

알무두(下無頭)내 엎드려 슬어진 용머리가 내려온 곳에 잇는
하천

지맥이 혈을 생하는 곳에 있는 하천

압내(鴨내)
(南水閣천)

지맥의 이름이 밝고 강(岡)이 끝나는 곳에
있는 하천 .南水閣은 누각의 명칭임

중심출맥이 끝나는 곳에 잇는 하천

여우내(溫泉洞)
크게 슬어진 세를 가진 용이 있는 고을에
있는 물

지맥이 강하게 혈을 생하는 곳에 있
는 물 ·

악근내(岳近川) 산을 생하는 하천 내룡을 생하는 하천

베릿내(星泉浦) 혈을 생하며 밝게 내리는 하천 혈을 생하는 명당수

애아릿내(涯伊川) 를 생하면서 내려오는 하천 내룡을 생하는 하천

정술내(井戶川) 혈을 생하며 빼어나게 내리는 하천 내룡을 생하는 하천

정지내(正字川) 용맥이 머물러 그치게 하는 하천 내룡을 환포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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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명 지명의 의미 풍수적 의미

돌과 관련된 지명

미역여(礜) 미역이 많이 번식하는 여 혈을 생하지 못하는 돌(석)

서드럭 지맥이 들어와 낙맥하는 지맥이 혈을 생함

섯빌레 밝게 내려온 암석 용세가 밝게 내려 혈을 생함

죽대남빌레 생하여 크게 나가는 빌레 용세가 밝게 내려 혀을 생함

돔박낭머들 용맥이 밝게 나가다 머물렀다가 들어감 용진혈적함

동거문머들 용맥이 크게 내려와 중심출맥함 용진혈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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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제주도 전설의 풍수적 분석표

구분
전설의
명칭

전설의 내용 풍수적 의미

산과 용에 관
련된 전설

설문대
할망 전설

①설문대할망은 오백장군의 어머니이고 힘이 장사다
②흑을 파서 일곱 번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다
③제주도내 오름들은 할머니가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
어진 흙덩이이다.
④아버지는 죽을 쑤다가 솥에 빠져죽었다
⑤솥에서 두개골 같은 뼈가 나왔다
⑥도민들은 할머니에게 명주 99동만 모아주었다
⑦도민들은 한동이 모자라 육지부와 다리로 연결을 못하
였다.
⑧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 물에 빠져죽고 말았다.

①설문대할망은 용맥이 크게 내려온 대혈이고 오백장군
은 오백(烏白)장군이다.
②내룡이 내리면서 일곱 번 생하여 큰 들(漢羅)이 되었
다.
③설문대할망혈에서 내려 낙맥한 곳에 오름이 생겼다.
④내룡이 명당에 이르렀다.
⑤두개골은 지맥이 강하게 내림을 말한다.
⑥명주백동은 최고의 명당이며 99동은 최고는 아니나 아
주 강한 명당이다.
⑦제주의 명당은 육지만큼 크지는 않다.
⑧물장오리물 있는 곳에 명당을 이루었다.

명당과 관련
된 전설

월계진좌
수전설

①월계진좌수가 의술에 통달한 원인은 묘령의 여인과 구
슬을 교대로 물다가 삼킨 데서 비롯된 것이다.
②묘령의 여인은 알고 보니 여우였고 이 여우는 99개의
꼬리가 달렸다.
③훈장 선생은 진좌수에게 구슬을 삼키면서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보라 하였다.
④처방으로 해골 속에 있는 쌍룡수를 마시도록 하였는데
해골 속에는 지렁이 두 마리가 있었다.

①구슬이 등장한 것은 출생지 구슬이왓과 상통하며 구슬
이왓은 명당이다.
②99개의 꼬리가 달린 여우는 크고 강한 내룡이 있는 혈
이다.
③훈장선생이 구슬을 삼키면서 하늘(天)과 땅(地)과 인간
(人)을 보라고 한 것은 삼신사상의 표현이다.
④해골 속의 쌍룡수를 마시도록 한 것은 크게 산세가 내
려온 곳에 있는 명당수를 마시도록 한 것이다.

경주김씨
집안의 명
당 전설

①풍수사가 정하여준 곳은 지명이 반득이라 하는 곳이다.
②풍수사가 정해준 자리에서 청 비둘기 한 쌍이 날아갔
다
③청 비둘기가 내려 앉은 곳에 산 나무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 하였다.
④큰 느티나무 위에 있는 독수리를 활로 쏘니 그것은 여
우였다.
⑤그 후로 집에 여자가 들어오고 말이 많이 불어났고 크
게 발복하였다.

①반득이는 지기가 서리어 있는 곳이다.
②청 비둘기는 생기있고 밝게 지기가 들어온 명당이다.
명당에 집을 지으려 하였다.
③산 나무는 중심출맥한 입수룡으로 입수룡을 중심삼아
집을 지으라 하였다.
④구름은 내룡이 강함을 말하고 내룡이 밝게 내려와 혈
지가 되었다.
⑤명당에 지맥을 따라 집을 지어 살면 집안이 번창할 수
있다.

물과 관련된
전설

지장새미
전설

①제주도에는 많은 장수가 태어날 혈맥이 있다.
②진시황의 명을 받은 호종단은 지장새미에 이르렀다.
③한 할머니가 나타나 밭을 갈고 있는 한 농부에게 숨겨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④할머니는 농부의 지시에 따라 소길마 밑에 넣어둔 물
사발에 숨었다.
⑤호종단의 지리문서에는 지장새미를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소라고 적어 있었다.
⑥꼬부랑나무는 소길마이다.
⑦호종단은 차귀도 앞에서 불귀의 객이 되었다.

①제주도에는 명당이 많다.
②어떤 외부 세력에 의하여 혈맥을 끊으려 한 적이 있다.
③내룡이 멈춘 곳에 혈이 형성되었다.
④물사발은 명당이다.
⑤꼬부랑나무 아래 행기소는 개장천심하고 결인한 곳이
다.
⑥소길마는 중심출맥하여 내리는 곳이다.
⑦혈맥을 끊으려하면 재앙을 받으며 혈맥을 끊는 것은
제주인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으로 호종단도 끊을 수 없
었다.

용머리바
위 전설

①한 백마가 있었는데 소원은 용이 되는 것이었다.
②하루에 쌀 한섬에 뙈지 한 마리를 먹는 장수가 허수아
비를 이용하여 백마를 잡기로 하였다.
③백마는 허수아비와 친하여졌다.
④장수는 백마의 목덜미를 잡아 백마를 잡았다.
⑤백마는 하늘을 향해 세 번 울었다.
⑥비바람이 치고 백마는 바윗돌로 굳어졌다.

①백마는 큰 산마루이며 산마루에서 내룡이 내려온다.

②쌀 한 섬은 생기있는 큰 용이며 돼지 한 마리는 생기
를 가하는 것이며 장수는 생기이다.
허수아비는 혈을 크고 빼어나게 생한다는 말이다.
③백마와 허수아비가 친하여진 것은 큰 산마루가 혈을
생하도록 지맥을 형성한 것이다.
④장수가 백마의 목덜미를 잡았다는 말은 생기가 지맥을
탔다는 말이다.
⑤지맥이 혈을 향하여 세 번(三乘)내렸다는 것이다.
⑥비바람이 친 것은 지맥이 크게 내린 것이고 바윗돌이
된 것은 은 (명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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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ng-Shui is korean national ideas and has been applied

to the standard of plateau ,burial ground .

The means of the Feng-Shui varies . but, the Feng-shui is the

learning that the man grasped the type of the nature and studied

the relation of humanity and the way of natural harmony and

symmetry .

And ,it gives us a bright future and its nature is the vigor.

The meaning of vigor is the energy and the basis of creation and

extinction .

The flow of the vigor is understanded under the mountain, the

shape of the earth .the flow of water ,a direction .

The man lived in the earth .

The join of the type of the nature, human living type and the

type of ideal world is appeared the place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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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end is a communicating tell from an ancestor and has

been appeared and disappeared partially for the old times .

the legend, places-name and a myth choose a earth as a

subject matter

and they are mutually related .

when we study the legend, places- name and a myth in Jeju

island ,we can understand this relation .

1, The basis of the earth in JeJu island is formed upper part

of shelf under the sea level and by being volcanically active a lava

plateau is formed upper the sea level .

From Mt.. Halla Mountains run for all directions in the form of

arrangement .

2., Jeju island is surrounded by the sea on all sides from twelve

thousands and the Feng-Shui native to Jeju Island was formed .

The legendary three founders founded the kingdom of Tamra in

old times.

The birth place of the kingdom of Tamra is the propitious site

and three pushing place.

We say a myth of the legendary three founders.

But, we must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legendary three

founders founded the kingdom of Tamra.

Here, the meaning of three pushing is the meaning of three

receiving the vigor and it is represented in KO․YANG,․BOO.

In the drawing of propitious site we could understand the eight

trigram and the five god .

That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 of the drawing of

propitious site and the eight trigram is much too important.

The inhabitants of an Jeju Island could defend a plan that the

outside power should cut the earth vigor by the spiri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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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ary three founders.

The meaning of exiting in places name in Jeju Island and legend

is the bright future.

The meaning of the bright future is the idea of propitious site

and the Feng-Shui exits in the legend ,a myth and place-name .

Therefore, the theory of the Feng-Shui must be the base of

human future and it is really needed to study it systematically.

Some of foresighted scholars are studying it separately ,by

themselves.

However,to make it grow more, government or a search

organization would handle it in a full way.

Under the settlement of this activity and study of Feng-Shui ,it

can be new way of constructing a sightseeing city.


